


MAXIM은..
20

10
년

 7
월

. M
A
XI

M
 한

국
판

만
날

 수
 있

습
니

다
.

 iP
ho

ne
 A

pp
을

 
20

10
년

 7
월

. M
A
XI

M
 한

국
판

 iP
ho

ne
 A

pp
을

 
20

10
년

 7
월

. M
A
XI

M
 한

국
판

  
  
  
  
  
  
  
  

 A
PP

LE
 앱

스
토

어
에

서
 

애
플

 앱
스

토
어

에
서

 ‘
맥

심
’

 또
는
‘

M
A
XI
M

’으
로

 검
색

하
세

요
.



잡지의 미래다. 

 무료 다운로드 기간

2010. 7. 13~
MAXIM APP

 2010. 7. 31

- 
곧

 안
드

로
이

드
 폰

에
서

도
 M

A
XI
M

을
 만

날
 수

 있
습

니
다

. 



FeaturesFeatures JULY 2010
23 원 나이트 스탠드
해? 말아?
거사를 앞둔 지금, 그녀는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걱정 때문에 망설

이고 있다! 

42 GIRL NEXT DOOR
이웃집 이쁜이: 최혜연
얼굴과 마음, 몸매까지 착한 독자

모델 1호 최혜연은 초오덕의

스멜이 진동하는 멋진(?) 여자

였다.

45 DRINK
쉽게 만드는 칵테일
남자라면 알아야하는 여름 폭탄

제조법. 

74 FITNESS
트레이너 강이 당신의 삼겹살을

전격 방출시킬 운동법을 소개

한다!

76 ICON:
JACK WHITE
화이트 스트라입스의 보컬이자 

기타리스트 잭 화이트가 새

밴드에서 드럼 치고 동물 박제를 

모으는 이유가 궁금한가?

78 황당 사인(死因)
죽는 이유도 가지가지

88 ICON: 류현진
불세출의 에이스! 그는 괴물을

넘어서 전설로 진화 중이다.

90 FOOD
차가운 에디터의 차가운 그린티 

아이스크림 비교 분석기!

98 MAXIM BUSINESS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발표

잘 하는 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재미는 개미 똥꾸멍만큼

이나 없는 경제 신문을 어떻게 

읽어야 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당신 대신 MAXIM이 

전문가에게 물어봤다. 다 당신 

잘되라고.

 

81
셀리타 이뱅크스
같은 속옷도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이 입으면 때깔이 다르다. 

MAXIM이 이를 증명하고자

셀리타 이뱅크스의 뜨거운 란제리 

쇼에 당신을 초대한다. 남자라면 

누구나 그녀의 섹시한 지-스트링

으로 변신하고 싶단 생각이

용솟음치는 게 당연하다!





124 72 124

10 MAXIM INSIDE
본격! MAXIM 카툰 <보리의 마음> 제2탄!

작가: 굽니시스트

주연: 무더운 여름을 빌미로 태업을 시도한 MAXIM 편집부

12 CIRCUS MAXIMUS
여름철 1등 간식 바삭바삭 벌레 팥빙수, 지금 같았으면 감옥 갔을 허

준의 야매 처방전 모음, 스타에게 배우는 사인하는 방법, 당신의 스

토커 본능 체크리스트, MAXIM 수컷의 치어리딩 도전기(보고 토하지 

마세요. 미리 사과할게요.), 비뇨기과 전문의가 말하는 토끼 탈출법,  

BEAT THIS CAPTION

26 RATED
싱그러운 사과 같은 신인 가수 김여희가 아이폰녀의 껍질을 벗다. 

신작 영화 <이클립스>의 크리스틴 스튜어트의‘뷔빔밥’타령, 마음

대로 매겨본 아이돌 성적표, 매력 만점 파니 핑크와 홍대 마녀 오지

은, 케이블 TV 야구 프로그램 3파전, 더위를 잊게 하는 시원한 배우 

하주희, 게임으로 돌아온 페르시아 왕자, <컴투스 프로야구 2010> 

개발 PD와의 인터뷰, <놓지마 정신줄> 작가의 정신줄 놓은 인터뷰, 

7월에 볼 만한 스릴러 모듬 

46 SPORTS
MAXIM 스포츠 뉴스, 월간 <루키> 조현일과 돌아본 NBA 09~10 시

즌, 프로야구 시구 상반기 결산, 미녀 골퍼의 향연

55 STUFF
아이폰 4G를 질러야 하는 이유, 하이브리드 디카 체험기, 그녀와

의 후끈한 캠핑을 위해 준비해야 할 캠핑 기어, 라세티 프리미어 

vs 포르테, 코란도 C의 베일을 벗기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

격대별 국내 시판 자동차 총망라 리스트, 남자를 불타오르게 하는 

로봇 피규어

100 MAXIM BRAZIL
라이카 올리베이라
과거에 이 초특급 슈퍼모델이 호나우두(브라질!)의 어디가 그리 좋아

사귀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나?

MAXIM에 스친 제이의 바람. 물처럼 순

수하기만 할 줄 알았던 그녀의 샴페인 

같은 발칙함을 보고 싶지 않나? 

91 제이(J.ae)

113 STYLE
수영복을 입은 세 남녀의 격정적인 원시 본능 

이야기, 뜨거운 여름 더위도 막고 패션 센스

도 올리는 모자 고르는 법, 바르기만 해도 살

이 쏙쏙 빠지는 보디 슬리밍 젤, 형님의 문신

에서 패션으로 진화한 타투

124 RED, WHITE & BIKINI
미국 MAXIM에서 독립기념일을 맞이한 기쁨

을 우리와 나누고자 선물을 보내왔다. 16페이

지에 달하는 비키니 화보! 지금부터 안구 정

화에 돌입한다.

144 24 HOURS TO LIVE
노라조의 조빈
그를 보고 있자니 삼각김밥이 먹고 싶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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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은 잡지의 미래다 #2

종이 잡지의 변신.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읽자. 
1. 책에서는 볼 수 없던 동영상을 감상하고 싶다면?

2. 빵빵 터지는 선물 보따리를 받고 싶다면?

3. 에디터가 소장한 미공개 사진을 보고 싶다면?

4. 기사에 나오는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하고 싶다면?

5. 재미없는 기사를 쓴 에디터에게 욕을 하고 싶다면?

주머니 속의 스마트폰을 꺼내 QR 코드에 갖다 대라!

1. 아이폰 앱스토어나 T-스토어에서 ‘쿠루

쿠루’ 앱(App)을 무료로 다운로드한다.

2. 앱을 실행한 후 ‘QR 코드 스캔’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가 구동된다.

3. 책에 나온 QR 코드를 카메라로 비추면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코드를 인식한다.

4. QR 코드 속의 MAXIM을 만날 수 있다. 

- SONY MP3 

  워크맨 NWZ-B152F 2G

-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 최신 게임 소프트 

- MAXIM 과월호

- LAB SERIES 바디 슬리밍 제품  

- INSIGHT BY LIFUL 보드쇼츠

- 한화 이글스 류현진 친필 사인볼

- 뮤지컬 <그리스> R석 티켓 

- 월드컵 공인구 자블라니

MAXIM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QR코드를 찾아라!
쉴 새 없이 선물이 터진다!

PHOTOGRAPHS BY ARC STUDIO MODEL 최혜연



MAXIM GIVES 

           VANN WORKS 

2 THUMBS UP!
앤디워홀은 소수 특권층만 누렸던 예술을 모두가 즐길 수 있게 확산시켰다.‘팩토리’에서 탄

생한 워홀의 작품은 그의 바람대로 가방, 티셔츠 등에 널리 복제되었고 우리는 워홀의 작품, 

나아가 예술 자체에 익숙해졌다. 다시 시대는 변해야 하지 않을까? 모두가 아는 예술은 이제 

식상하잖아. 과거 소수 특권층만 예술을 누렸다면 이제는‘특권’글자를 뺀 소수만 예술을 누

리자. 예술이 우리 손닿을 수 있는 곳에 흡수된 것은 두 손 벌려 환영하지만 이로 인해 예술의 

희귀성이 사라진다면 두 손 막아 반대할거다. 소수 개개인이 취향 따라 자신만의 예술을 즐기

잔 말이다. 자신의 취향이 곧 특권이 되는 거다. 패션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시

도 끝에 패션은 예술에게 친구하자고 손을 내밀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술을 선보이려는 예

술가들은 그 손을 반갑게 맞잡았다. 그런데 문제는 패션 산업의 몸집이 엄청나게 크다는 데

에 있다. 새로운 예술가를 발굴해내면 뭐하나. 이는 곧 대량생산되어 나도, 옆집 철수도, 미국 

제임스도 쉽게 취할 수 있는 흔한 아이템이 될 텐데. 그래서 MAXIM이 VANN WORKS를 소개

한다. VANN WORKS는 디자인, 원단, 제봉, 나염 등 모든 공정에 디자이너가 직접 참여한다. 

클럽에서 우리의 눈을 돌아가게 만든 VANN WORKS 티셔츠는 홍대 인디씬에서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서서히 자리를 잡았다. 2010 S/S 시즌에 처음 론칭하여 출시 수개월 만에 1억이 넘

는 매출 달성, 안목 있는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커 가고 있다. 어때? 믿을 만하지? 

VANN WORKS는 이에 보답하기 위해 2010 그린 플러그드 페스티벌에 참여한 유명 밴드들을 

공식 후원한다. 또 숨은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전시 기회도 주기 위해 갤러리 카페들과 연관 커

뮤니티(ART CENTER)도 형성했다. 2010년 10월 19~22일 메쎄 프랑크푸르트가 주관하는 상

해 국제 의류 직물 박람회에도 작품을 출품할 예정이라니 얼른 VANN WORKS에 방문해보자.                                                       

문의 02-6402-8229/ www.vann-works.com

MAXIM PROMOTION



MAXIM INSIDE
MAXIM이 대한민국 16강 진출을 기원하며 남아공 월드컵 공인구를 이벤트 상품으로 걸었기 때문일

까. 우리나라 대표팀이 그리스를 2:0으로 발라버리고 비상을 시작했다. 비록 아르헨티나에 4:1로 패

했지만 나름 성공적인 세대교체를 마친 대표팀은 여전히 자신감 넘쳐 보인다. 같은 시각, 아직 환골

탈태의 몸살을 겪고 있는 MAXIM 편집부를 돌아본다. 우리가 변화라는 도전을 시작한 지 4개월이 지

나고 있다. 정체성을 지키면서 구태를 버리는 것. 둘을 병행하는 게 무척 어렵다는 것을 MAXIM 스

태프들은 몸으로 느끼며 성장하는 중이다. 지금 MAXIM 한국판 편집부는 전 회사에서부터 MAXIM을 

만들던 에디터가 반, MAXIM의 새 에디터가 된 멤버가 반이다. 하나의 편집부 안에서 두 그룹의 조

화가 말처럼 쉽지 않아 삐걱대기도 했다. 그러던‘각자’가 이제 제법 하나의 ‘팀’이 되어간다. 개

인기를 부리려던 선수들이 패스를 하고 포메이션을 짜 약속된 플레이를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첨단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잡지의 사전적 의미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 그 물결 속에서 MAXIM 편집

부는 디지털 세상을 맞이할 4-4-2 포메이션을 완성해가고 있다. 웹사이트와 e-매거진을 구축하고, 

2차원 코드로 영역을 확장하며, 곧 MAXIM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세상에 선보이게 된다. 글쟁이

였던 에디터가 이젠 IT 회사 프로그래머 같은 포스를 풍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해도 피 말

리는 마감 풍경은 여전하다. 뉴미디어로 진화하면서 일도 배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MAXIM은 더 많

은 인재가 필요하다. MAXIM을 사랑하고 무미건조한 일상을 거부하는 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

으니 MAXIM 홈페이지(www.maximkorea.net) 하단 채용정보를 클릭하기 바란다. (해치지 않아요.)

                                                2010년 7월 MAXIM 에디터 

섹시한 그녀, 제이(J)

심지어 착하기까지!

오! 마이 여신이여!

멋진 시구를 선보인 이태경!

불세출의 ACE, 류현진!

그를 만난 에디터 김 씨는

그저 “햄볶았다!”

아오이 유우 못지 않은 포스!

촬영장에서 묘이는 인기폭발!아오이 유우 못지 않은 포스!

WANTED

스타의 사인이 들어간 폴라로이드 사진이 
갖고 싶나?

그럼 다음 미션을 수행하라!

1. 7월호 MAXIM을 구매한다.

2. 가장 재미있었던 기사를 3개를 고른다.

3. 자신의 블로그(미니홈피)에 “MAXIM 7월호 기사  

       BEST3” 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긴다.
    

4. [블로그 주소, 이름, 연락처, 받고 싶은 사진]을 적은 메일 

      을 reader@maximkorea.net으로 보낸다.

어때 간단하지? 당첨자는 MAXIM 8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무쪼록 당신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길 빈다.

MAXIM CARTOON BY 굽시니스트



이번 7월은 휴일이 하나도 없다.‘공휴일, 그거 쌈 싸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 MAXIM 에디터도

달력이 야박하기만 하다. 부디 당신이 우리 대신 신나게 놀고 까불고 얻어터지고 난 뒤의 격정적 감동을

우리에게 보내주길 바란다. 이달에도 어김없이 도착한 독자 편지를 소개한다. 

교수님이 무서워요

이번 학기에 전과한 남학생이에요. 전과한 학과 교수

님이 너무 무서워요. 전과하기 전, 학과에서 불렀던 노

래 제목, 친구끼리 한 얘기부터 오래전 MAXIM에 제 사

진이 실린 사실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다 제

가 관심 있는 여학생과 나눈 얘기까지! 무사히 졸업하

고 싶어요. -올해도 케빈과

>> 우리도 당신의 무사 졸업을 기원한다. 하지만 곰곰

이 생각해보자. 당신에 대한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는 그 교수님... 혹시 당신을 좋아하는 건 아닐

까? (p.20 기사에서 스토커 중엔 고학력자가 많다는 내

용을 참조하라!) 아아, 우린 혹시 이 편지가 잡지에 실

릴 때쯤 이미 우리 금쪽같은 MAXIM 독자를 악마 같은 

교수가 이미 취한 건 아닌지, 당신의 뒷문이 벌써 현란

한 지휘봉 휘두르기 기술로 개봉되진 않았는지 너무너

무 걱정되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문제는 당신이 

졸업을 앞두고 교수와 관계가 틀어지거나 밉보이면 곤

란하다는 거다. 자, 우리 인생 길게 봐야 한다. 눈 딱 감

고 셔츠 단추 4개만 풀자. 그리고 교수실로 들어가라. 

도저히 못하겠나? 그렇다면 당신의 이번 학기 성적은 

이미 불구덩이로 떨어진 거나 다름없다. 닉네임 그대로 

당신은 올해도 케빈과 계절학기로 구멍 난 성적을 메

우기 위해 고생 좀 해야 할 것 같다. 건투를 빈다. 혹시 

모르니 아래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하도록. 남성의 전화 

www.manhotline.or.kr 02-2652-0456

고급 변태입니다

안녕하세요? 24세 MAXIM 애독자입니다. 저는 프랑

스의 고급스럽고 발랄한 상품들을 몽마르트에서 수

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MAXIM

을 좋아하여 MAXIM 독후감도 첨부하여 보냅니다. 고

급 변태의 독후감이랄까요. 저는 순수한 고급 변태 잡

지 MAXIM에 기고하고 싶습니다. 왜 사람들이 MAXIM

을 그저 야한 잡지, 화장실용 잡지라고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MAXIM이 성인 잡지인지, 미성년자 구

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여친과 머리 뜯고 싸웠습니다. 

MAXIM을 사랑합니다. 야근에 이리 치이고 쥐꼬리 연

봉에 저리 치여도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사

랑하는 잡지를 만드는 당신들은 우리의 우상입니다! 

-Alexander K

>> MAXIM에 관심을 가져주어서 고맙다. 첨부한 파일

은 잘 읽었다. 우선 MAXIM은 미성년자도 구입 가능한 

잡지다! 당신이 이겼으니 여친 머리를 더 쥐어뜯어라. 

그런데 보내준 파일의 독후감 속 본인 사진은 도대체 

어느 모텔에서 찍은 건가? 명색이 CEO인데 좋은 곳 좀 

가라. 하여튼 우릴 사랑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말뿐인

가! 프랑스제 발랄 상품 좀 보내봐라. 마감 스케줄이 엉

켜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 에디터는 마포구 서교동 사

무실 한 귀퉁이에서나마 프랑스의 발랄함을 느껴보고 

싶다. 오, 샹젤리제. 

감상문 잘 봤다. 

참 길게도 썼다. 

추신은 또 어찌나 

길던지! 고맙다. 

다 끝났어...

Letters

더위 피해 매복 중.

당첨



WANTED! 
당신의 사정이 궁금하다

MAXIM으로 사연을 보내라. 재미없어도 좋다. 선물 

못 받기밖에 더하나? 매월 독자 편지 코너에 선정

된 사연 중 1명을 추첨하여 선물을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호에.

응모방법
우편 접수: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코리아 빌딩 4층 편집부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당신 면상도 보고 싶다

MAXIM을 탐독하는 사진을 보내도 된다. 수업 중 

선생님에게 보란 듯이 떡 하니 MAXIM을 책상에 

올려놓은 학생 용자, 한 손으로 철봉에 매달려서 

다른 한 손으로는 MAXIM을 보는 익스트림 근육

질의 독자 등 설정은 독할수록 좋다. 사진을 올린 

블로그나 홈피의 URL과 사진 내용 그리고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적어 reader@maximkorea.net으로 

보내도 자블라니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저팔계 퇴치 작전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자 컴퓨터 앞에 앉

았습니다. 얼마 전 ‘똥꼬’라는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큐티걸’이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웬 횡재냐 싶어 바

로 가르쳐주었죠. 서른 가까이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그녀와 만났는데 웬 ‘저팔계’

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때는 상당히 귀여웠는데 밝은 

데서 보니 완전 딴사람이더군요. 그녀에게서 계속 연

락이 오는데 도저히 못 받겠습니다. 이를 어찌해야 합

니까. -햄릿

>> 한 여자 에디터가 당신에게 저팔계가 큐티걸로 변신

한다는 마법 같은 술집‘똥꼬’의 주소를 반드시, 꼭, 자

세하게 물어보라고 부탁했다. 회신 바란다. 

그깟 공놀이!

귀한 MAXIM 잡지에 고작 축구공 하나 받아가라고 칼

질을 하라니! MAXIM 프로모션 담당자는 도대체 생각

이 있는 건가! 뒤 페이지 체리걸의 가슴을 도려내라니. 

고작 축구공 하나 때문에 그런 만행을 저지르라니. (그런

데 지금 남은 공 있나? 이번에 조금 늦게 구입해서 이벤

트를 이제 봤다. 이거 필요한데.) -생선미역

>> MAXIM 프로모션 담당자가 설마 생각도 없이 체리

걸 바로 뒤에 축구공 이벤트 페이지를 넣었겠나! 그는 

축구공보다 체리걸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차마 도려

내길 망설이는 독자가 많기를 은근히 바랐단 말이다. 

허나 우리 생각이 짧았다. 인정사정없이 체리걸의 가

슴을 도려낸 이들이 부지기수다! 결국 이런 피도 눈물

도 없는 독자들이 축구공을 모두 독차지했다. 성공하

려면 인정 따윈 개나 줘야 한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그

나저나 당신, 늦게 구입해서 이벤트 참여에 늦어놓고 

도리어 우리에게 성을 내다니! 프로모션 담당자 가슴

에 스크래치 났다! 부디 다음 이벤트에서 당신의 변화

된 모습을 보여달라. 그까짓 공? 다음엔 더 좋은 선물

이 기다리고 있다. 

남친에게 주고파

MAXIM을 향한 남친의 깊은 사랑 때문에 덩달아 육감

적인 여성의 몸을 매달 훑어보게 된 나. 그녀들처럼 긴 

기럭지도, 그의 손아귀에서 삐져나오려는 큰 가슴도, 

심지어 매끈한 피부도 가지지 못한 나. 이 슬픈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남친 몰래 야동 속 여자들의 스킬을 훔

쳐보고, 명기 되는 법, 남자들이 껌뻑 죽는 서비스 등

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기까지 했다. 물론 그는 이대로

도 좋다고 한다. 이런 고마운 그에게 외장하드를 선물

로 주고 싶다. -yourfay

>> 그가 정말 당신을‘이대로도’ 좋아하는 걸까? 한번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외장하드는 처자가 남친에게 줄 

것이 아니다. 처자가 남친에게 외장하드 사달라고 해

보라. 물론 이 외장하드는 처자만의 즐거움을 위한 것

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럼에도 남친 

얼굴이 차갑게 굳으며 “뭘 이런 걸 아깝게 돈 주고 사

느냐?”고 반문한다면 남친은 처자와 더 즐거운 얼레

벌레를 하기 위한 노력이 너무 부족한 거다! 하지만 너

무 걱정 마라. MAXIM의 에디터 임씨를 부쳐주겠다. 처

자가 야동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배우지 않아도 임씨가 

다 이끌어줄 거다. 그는 이미 카마수트라를 (이론으로

만) 마스터했다. 지금 남친보다 훨씬 간결한 사이즈라 

아마 휴대도 용이할 거다. 정말이다.

끼깅~낑낑.

(근데 이번 복날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멍멍!(당장 데려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헥헥헥헥!(헥헥헥헥!)

멍~.

(이 여자 완전 내 타입)

내 가슴

도려내니 좋니!!

7월의 독자





RECIPE
재료: 거머리, 전갈, 매미 껍질, 굼벵이, 과일, 얼음, 우유, 팥, 약간의 설탕

    거머리와 전갈, 매미 껍질, 굼벵이를 구해 양지바른 곳에서 말린다.     좋아하는 과일을 조각 썰기 해서 냉장고에 넣어둔다.     얼음을 곱게 

갈고 우유와 설탕, 팥을 기호에 맞게 적당히 조절해서 넣는다. 귀찮으면 시중에서 파는 팥빙수를 포장해 와서 본인이 만들었다고 스스로 세뇌하

자.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빙수 위에 미리 준비한 과일과 함께 벌레 친구들을 스피디하면서도 보기 좋게 올린다.    기호에 따라 연유나 초코

시럽을 곁들여도 좋다. 징그럽다고 망설이다 얼음이 녹으면 벌레 맛이 더 강해진다. 분노의 수저질로 빙수와 벌레 친구들을 한데 섞은 후 얼음과 

함께 씹어 먹는 것을 추천한다. 바삭바삭. 치아에 매미 다리가 끼면 잘 안 빠지니 조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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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머리
말린 거머리는 몸 안의 종양과

어혈을 없애는 데 효과적으로,

술, 담배, 잦은 야근으로 점점 

막혀가는 당신의 혈관을 뻥 뚫

어줄 것이다. 같은 놈이라도 

소, 말, 사람 피로 배를 불린 것

이 좋다고 하니 이왕이면 통통

한 놈으로 골라라.  

매미 껍질
매미 껍질은 성질이 차서 열을 

내리는 데 주로 쓰인다.

민간에서는 낮에는 잘 놀다가 

밤만 되면 울며 보채는 아이를 

얌전하게 하기 위해 가루를

내어 먹이기도 했다. 더운 여름날 

이유 없이 솟구치는 짜증을

다스리는 데 직빵이다.  

굼벵이 
<본초강목>에 따르면 굼벵이는 

열을 내리고 나쁜 피를 없애는

데 도움을 준다. 빙수의 얼음

이 불볕더위로 올라간 체온을 

일시적으로 내려준다면 굼벵

이는 보다 지속적인 효능을 발

휘할 것이다. 다소 짠맛이 나

니 빙수를 먹기 전 애피타이저

로 곁들여라.

전갈
<동의보감>에는 전갈이 풍으로  

비뚤어진 입이나 마비 증상을 

치료해준다는 기록이 있다. 

말을 잘하지 못하거나 느린 증

상까지 치료 가능하다는 전갈

은 당신을 경천동지할 프레젠

테이션의 달인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달고도 매운 전갈 특유

의 맛은 차가운 얼음과 뒤섞여 

빙수의 풍미를 더해준다.  

 

여러분의 무병장수가 MAXIM의 소망입니다.

RED BEAN SHERBET
         with CRISPY INSECT

바삭바삭 벌레 팥빙수
         BY 김민혜, 김희성  PHOTOGRAPH BY ARC STUDIO  

COOPERATION 귀한 벌레를 무료로 제공해준 제기동 약령시장 광선당 한약국, 경안 한의원 사장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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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을 서시오!

의원 나리, 
나 좀 고쳐주소!

1  팔다리 뼈가 부러졌다고? 닭 한 마리를 구해 오거라. 

노란 닭도 빨간 닭도 안 된다. 네놈 속처럼 시커먼 

닭이어야 하느니라. 그 닭을 통째로 짓찧어라. 사나이

라면 1천 번 정도는 빻아줘야 하느니라. 여기에 식초 

한 되를 넣고 버무려 상처에 바르면 된다. 단, 1천 번 

빻다가 부러진 뼈가 더 부러질 수도 있다.

2 귀나 코가 떨어졌느냐? 참 

딱하기도 하구나. 기름 잘 

먹은 머리카락을 태워 재를 만

들거라. 그리고 그 재를 떨어

진 자리에 대고 꿰맨 다음 천

으로 돌돌 동여매거라. 고환

이 떨어졌는가? 그러면 고환

을 천천히 밀어넣거라. 그리

고 납거미를 구해 상처에 붙

이거라. 감쪽같이 붙을 것이다. 

거미가 고환에 알을 깔 수도 

있다만 그건 내 알 바가 아

니구나!

10여우에게 홀리면 산과 들을 싸돌아다니게 

되고, 손을 맞잡고 아무에게나 절을 하는 

동방예의지국의 모범 청년이 된다. 보기엔 썩 좋

지 않구나. 어디 그뿐이겠는가! 혼잣말을 하고 옷

을 벗거나 대소변을 아무 곳에서나 찔끔거리니, 미

친개의 행실과 다를 바 없겠구나. 여우 고기나 여

우 가죽 혹은 코끝의 검은 곳을 가루 내어 술에 타 

먹여도 효과가 있다. 다만 여우 같은 계집에게 홀

린 데에는 딱히 방도가 없으니 알아서 주의하거라!

4 쯧쯧, 어쩌다 내장을 밖

으로 줄줄 흘리고 다니

는가? 아직 안 끊어졌다면 다

시 집어넣고 뽕나무 뿌리 껍질

로 만든 실로 배를 꿰매게. 그

리고 약을 바르시게나. 튀어나

온 자네 내장 냄새가 고약한가? 

참기름을 내장에 바르고 제자리

에 밀어넣은 뒤 인삼, 구기자 뿌

리를 달인 물로 씻어내소.

5 끼리끼리 모인다고, 네놈 동네 주변에 유난히 미친개가 

많구나. 미친개는 꼬리가 빳빳하고 침을 흘리고 혀가 

시커멓다. 미친개에게 물렸다면 가뢰(딱정벌레 종류다) 7개를 

가루 내어 데운 술에 타 먹거라. 그러면 독기가 오줌으로 나

오는데 반드시 이 독기가 개 형상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고

양이 형상은 안 되느니라. 이 방법도 안 되면 자네를 문 

괘씸한 개의 뇌를 꺼내 상처에 바르거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니라. 

3 또 무슨 잘못을 하여 매 맞을 짓을 

했느냐! 천하의 명의인 내가 알려

준 대로 하면 매 맞은 상처가 싹 나으니 

잘 듣거라. 뜨겁게 구운 말똥을 천에 싸서 

찜질을 하면 금방 낫는다. 아니면 쥐를 잡

아 산 채로 썬 다음 기름을 넣고 졸여라. 

이를 닭 깃에 묻혀 상처 부위에 바르거라. 

이보다 애초에 매 맞을 짓을 하지 말게.

9 세상엔 육정이란 병이 있다. 늘 고

기를 먹고도 또 먹고 싶어 하는 것

이 그 증상이다. 이때 토하지 않으면 죽

는다. 음주와 성생활이 지나치면 허공에 

오색 물건이 보이거나 고운 여자 허상을 

볼 수도 있구나. 보약을 먹으면 낫지만 

그대들은 딱히 이 병에 걸릴 일이 없을 

것 같으니 내 자세한 처방은 생략하겠다.

6 벌레에게 물리는 것만큼 인간이 

흉해지는 원인은 없네. 거미에게 

물리면 임신한 것마냥 배가 부풀고 몸

에서 실이 나온다네. 스파이더맨은 마

블 코믹스가 창작한 캐릭터가 아님을 

자네도 이제 잘 알겠는가? 지렁이에

게 해를 입으면 밤마다 지렁이 우는 

소리를 내게 된다고 하니 조심하시게. 

지렁~! 지렁~!

7 헛것을 보고 싶나? 서양 놈 약 먹고 

하이 상태로 가지 말고 전통적인 방

법을 따르거라. 약재상에게 역삼시, 석창

포, 귀구를 달라고 하여 이것을(뭔지 묻

지도, 따지지도 말거랏!) 꿀에 반죽하여 

알약을 만들거라. 아침 해를 향해 한 번

에 한 알씩 100일 동안 먹거라. 자, 이제 

내 모습이 3D로 떠오르지 않느냐?

BY 김민혜  ILLUSTRATION 민병인

8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밥

을 먹지 않고도 사는 방법

을 알려주마. 입을 앙다물고 혀

로 아래위 치아를 핥으며 침을 

모아 하루에 360번 삼키면 된

다. 연습을 통해 1천 번까지 횟

수를 늘리면 되느니라. 3~5일 

동안은 좀 피곤하니 주의하거

라. 혹은 인적 없는 곳에서 공

기를 마셔도 된다. 아침, 한낮, 

해질 무렵, 밤중, 하늘이 검을 

때, 누럴 때 이렇게 6가지 시기

에 맞춰 공기를 마시면 배가 고

프지 않다. 

정말로 그 허준이 그 <동의보감>에서 했던 말들을 모았다.
지금 같으면 허준의 손목에 쇠고랑이 채워졌을 거다.

허준의 야매 처방법

CIRCUS MAXIMUS  HIS MIST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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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XIM

 MAXIM 
Attack!

 MAXIM의 모든 컨텐츠를
1,500원에 보고싶은 자!

www.maximkorea.net

모두 e매거진과 교감하라!

책보다 PC가 더 친근한 자!

서점에서 MAXIM을 사는 것이 민망했던 자!

MAXIM을 침대 밑에 숨겨왔던 자!

MAXIM의 영상 컨텐츠를 보고싶은 자!

e매거진 1개월 (30일) 

이용권 :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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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MAXIM 에디터 치어리딩 도전기!
그녀와 함께 춤을! 넥센 치어리더 팀과 함께하니 세상에 거칠 것이 없더라.
BY 김상헌 ASSISTANTS 박상우, 임기환 PHOTOGRAPHS BY ARC STUDIO COOPERATION 넥센 치어리더

가진 건 몸뚱이밖에 없는 MAXIM 에디터 삼총사가 치어리딩에 도전했다. 남자가 무슨 치어리딩이냐고 구시렁거리던 그들은 넥센 히어로즈의 치어리더가 스튜디
오에 들어서자 삐죽 튀어나온 입을 목젖까지 집어넣었다. 그 대신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그녀들에게 복종을 맹세했다. 지금부터 영혼을 치어리딩에 팔아넘긴 그들
의 멋진 모습(이라 쓰고 추한 모습이라 읽는다)을 공개한다. 물론 당신에겐 매력 만점 그녀들만 볼 권리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훈련을 반복하자 동작이 자

연스러워졌다. 여자라면 죽고 

못 사는 MAXIM 에디터답다. 

물론 이 둘을 가르치는 팀장

님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지만 

어쩌겠나.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하는 법이다.

에디터 임 씨의 벅찬 감정을 이 한 문장으로 대신한다.“엄마! 

나 서울 아가씨랑 사진 찍었어요!” 누군가 매일 밤바다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그를 위해 제주도산 암말을 MAXIM 편집부에 보내준

다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맙겠다. (사이즈로 봐선 조랑말이 잘 어울

릴 것 같다.)

넥센 치어리더 주은연 팀장님의 친절한 가르침

에 두 마리 수컷은 신이 났다. 에디터 박 씨의 시

선은 늘 묘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 에디터 임 씨

라고 다를 건 없었다. 여자의 손길을 애타게 그리

워하는 그는 당장이라도 팀장님께 “궁디 팡팡!”

을 요청할 기세다. 

치어리딩에 매진한 그들의 모습은 솔직히 

멋있진 않았다.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 하나

만큼은 박수를 쳐줄만 했다.“욕~봤~다!” 하

지만 당신의 시선에는 이미 두 수컷 따윈 보이

지 않겠지. 이해한다. 나도 그랬으니까.

길지 않은 시간임에도 점프 동작까지 완벽 마스터했다. 어

느새 자기 흥에 취한 이들은 당장이라도 스튜디오 천장을 뚫고 안

드로메다로 달려갈 기세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야구장에서 배

운 걸 실습할 거라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다(피식).



야동에서 좋은 기술을 배웠다면 실제로 떡을 칠 때 써먹어 봐야 한다. 치어리딩도 마찬가지. 

MAXIM 삼총사가 지난 6월 4일 넥센 히어로즈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가 있던 날 목동 넥센 홈구장

을 전격 방문했다.

무대 울렁증이 있다며 한사코 단상에 올라가길 거부한 에디터 

박 씨였다. 그러나 정작 단상에서 가장 열심히 치어리딩을 한 남

자 역시 박 씨였다. 그는 노출 전문 모델답게 카메라만 갖다 대면 

신명 나는 몸짓을 선보였다. 이 ‘에지(edge)’ 있는 모습을 보라.

늙으면 죽어야 한다. 머리로는 분명 기억한 동작인데 사지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저 멍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하나둘씩 

빈자리가 메워지는 경기장의 분위기에 압도된 거라 믿고 싶을 따

름이었다. 김 씨는 그렇게 고독에 휩싸였다.

평소 회사에서 팬티 노출을 즐기는 에디터 임 씨다. 그는 야구

장이고 나발이고 신경 쓰지 않았다. 점프 동작을 취함과 동시에 

상의를 까버렸다. 이날 그의 더러운 배꼽을 목격한 넥센 히어로

즈 야구 팬에게 심심한 사죄 말씀을 전한다. 그의 노출증은 나날

이 진화 중이다. 몹쓸 녀석.

치어리딩의 피날레는 박 

트라볼타의 몫이었다. <토요

일 밤의 열기>의 존 트라볼타

를 관광시키는 그의 멋진 포즈

를 보라. 거만하게 살짝 구부

린 무릎이 포인트다. 이날 함

께한 본인과 임 씨도 그와 같

은 포즈를 취했으나 심히 루저

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단독 컷을 그에게 양보할 수밖

에 없었다. 

얼굴도 처음 팔릴 때나 부끄러운 법. 단상에 올라간 순간 동물

원 원숭이가 된 에디터는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순간을 즐겼다. 하

지만 관객석에 앉아 있던 넥센 히어로즈 팬의 시선은 여전히 차

가웠다. 우리도 이해한다. 수컷에게 또 다른 수컷은 그저 징그러

운 존재일 뿐이니까.

SO HOT!
넥센 히어로즈 
치어리더단
그녀들의 매력에 
푹 빠져보자.

오로라 이소연 임향기 주은연

실전투입

에디터 박 씨

에디터 임 씨

동네 김 씨



CIRCUS MAXIMUS

스토커 자가 진단 리스트
이제 애꿎은 나무는 그만 찍어대라. 그래도 안 넘어온다. BY 김상헌

스토커가 별건가. 소개팅에서 만난 사람이 당신을 거절했음에도 옛 속담만 믿고 죽어라 쫓아다니면 그게 바로 스토커다. MAXIM이 스토커 자가 진단 리스트를 만들어봤다. 다음 

항목 중 몇 개가 자신에게 해당하는지 체크해봐라. 당신 안에 숨어 있는 스토커 본능을 파악할 수 있을 거다. 여기서만큼은 다다익선이 미덕은 아니다.

CHECK LIST
날 알아줘!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의 일상을 구구절절 설명한다. 

전화기는 나의 힘! 

내 몸에서 전화기가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불안하다.

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상대방의 마음을 테스트하길 좋아한다. 

급작스러운 선물!

친하지 않은 이에게 고가의 선물을 선물한다. 선물의 종류는 반지일 경우가 많다.

그때그때 달라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시시각각 바뀐다. 방금 전까지 좋았던 사람도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싫은 사람인 경우가 잦다.

편을 갈라라!

우리 편 아니면 나쁜 놈! 편이 구분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부셔버릴 거야!

한번 화가 나면 멈출 수 없다. 무언가를 파괴하고 나서야 진정이 된다.

정보는 나의 힘!

정보는 국력이라 생각한다. 주변인을 통해 정보를 얻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유행에

도 밝다.

업무는 나에게 맡겨!

부지런할 뿐 아니라 세심하고 치밀한 성격이다. 멀티태스킹 능력도 갖춰 업무 능력이 

탁월하다.

떡....방아...하앍하앍!

이성과 교제하면 성(性)적인 것에만 집중한다. 다른 건 신경 쓸 틈이 없다.

0~3개: 스토커 지수 下

당신은...

아직은 괜찮다. 이쯤에서 상대

방에 대한 집착을 버리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

다’는 속담만 머릿속에서 지운

다면 큰 문제는 없다.

TEST 결과

가방끈이 길다

스토커의 80% 이상은 대학 재학 중이거나 대

학을 졸업한 고학력자다. 역시 많이 배운 놈일

수록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걸 못 견디는 

법이다. 

업무 능력이 빼어나다

스토킹을 하려면 강한 집착이 필수 스킬이다. 

이 스킬이 업무에 사용되면 엄청난 업무 성과

로 연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회사에서 잘나

가는 에이스라고 인성까지 에이스는 아니란 소

리다. 알겠나!

외톨이야. 외톨이야~!

외톨이다. 친구가 있어도 마음속 얘기를 나눌 

만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곤란을 겪는다. 자

신의 세계에 틀어박히는 경향도 강하다. 즉 다

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른다는 소리다. 상대방

이야 피가 마르든 말든 지 꼴리는 대로 행동하

는 거다. 이러니 외톨이가 될 수밖에!

STALKER CHARACTER

4~6개: 스토커 지수 中

당신은...

위험한 수준이다. 상대방이 특별

한 이유가 있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

다. 스토커는 누구나 될 수 있다

는 걸 명심하라.

7~10개: 스토커 지수 上

당신은...

스토커일 확률이 매우 높다. 영

화 <미저리>의 여주인공을 낯설

게 여기지 마라. 당신도 똑같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마음을 정

화하라. 

스토커의 자질
많이 배운 놈일수록 더하다.

YES

YES

NO

NO

WORST STALKER EVER
별별 스토커 BEST 5
나훈아, 남진이 당했던 건 새발의 피였다. 

마크 채프먼
비틀스 멤버 존 레논에 대한 집착이 극에 달한 마크 채

프먼은 결국 존 레논을 살해했다. 존 레논의 사인을 받

은 날 그를 살해한 것으로 더 유명하다. 스토커 관련 범

죄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손님이다. 

로버트 바르도
16세부터 연기자 레베카 셰퍼에게 푹 빠진 로버트 바르

도는 팬레터를 보내기 시작했다. 친절한 레베카는 직접 

답장을 보냈고 이를 계기로 로버트는 그녀가 자신을 사

랑한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녀와의 접촉이 제한되자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라는 혼자만의 망상에 사로잡

혔다. 그는 사설탐정에게 약 3억 원의 돈을 주고 그녀의 

집을 알아낸 후 편지와 함께 총알을 선물했다. 이 일을 

계기로 미국에선 스토킹 방지법이 만들어졌다. 

노먼 피고
노먼 피고는 스티븐 스필버그를 너무 존경해 범죄를 저

질렀다. 노먼 피고는 스필버그 감독의 저택 주위를 어슬

렁거리다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체포될 당시 수갑, 나이

프, 포장용 테이프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노먼 피고는 

“스필버그를 존경하기에 그를 따먹고 싶었다”고 진술

했다. 수갑, 나이프, 포장용 테이프의 용도가 머릿속에 

그려지나? 아, 물론 노먼 피고는 남자다. 

오빠, 집에 
있었네?



크라잉넛 

사인에다 풀어놓은 산만한 예술혼. 

그들의 샤우팅이 들리지 않나?!

남희석

돼지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잘 느

껴진다. 돈수백, 돈수억의 문구로 억

지로 라임을 맞춘 그의 개그 스피릿

이 장렬하다. 

맛집 PR이 쑥스러운 스타

김상경

연기파 배우답게 아무리 맛있어도 

감정 표현을 자제한다. 다만 왔던 날

짜는 남긴다. 

장우혁

마지못해 가게 이름만 적어줬다. 

더 이상 적으면 폼이 안 난다. 

자기 PR을 놓치지 않은 스타

변기수

유행어를 적절하게 이용했다. 

‘To’를 하트 모양으로 보이게끔 변

형한 센스까지!

정범균

‘독한 것들’이라고 적고 싶었지

만 글씨를 못 써서 ‘독 탄 것들’

이 됐다. 부끄러웠는지 그는 군에 입

대했다. 

대놓고 자기 PR만 하는 스타

허성희

예의상 넣은 맛있다는 문구. 신곡 제

목은 자세히. 사인을 남긴 지 10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허성희라는 가수를 

본 적이 없다. 

윤상현

맛있다는 말은 없고 자신의 배역만 

소개했다. 방송 날짜까지 상세하게! 

맛집 PR이 지나친 스타

이선호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 우리가 사장

님한테 확인 다 해봤다.

윤종신

“하루에 아메리카노 3잔 팔린다”

는 자기 커피숍 제치고 경쟁 커피숍

에 간 그의 오지랖. 민망했는지 굳이 

‘촬영 중’이라고 변명을...

FUNNY SIGNS
간판이 기가 막혀 Part 2
무심코 지나치기엔 사장님의 뜨거운 
스피릿이 너무나 인상적인 간판을 다
시 모았다.  BY 임기환

이쑤신 장군
나의 과식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마님은 왜 돌쇠한테만 술을 주시나?
돌쇠가 오후 5시부터 새벽 5시까지 가능하기 

때문이지. 올레! 

부르고 싶지 아니한歌
부르고 싶지 않은 노래

만 부르라는 건가? 그

것도 두 번이나 외치다

니 손님에 대한 도전인

가... 사장님,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쥐발로 나갈 때까지... 
노래방
손발이 쥐발이 될 때까

지 이곳에서 나갈 수 없

는 뮤턴트 양성 노래방.

수작
술을 마시면 간판 가게 이름 앞에 ‘개’가 붙

는다. 

CIRCUS MAXIMUS SIGNATURE

스타 맛집 사인
그들에게는 맛집 홍보의 노하우가 있다.  BY 김민혜

전형적인 스타 맛집 사인

이효리

가수답게 노래와 춤에서만(?) 개성

을 발휘하는 그녀. 정말 무난하다. 

정진영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맛집 사인의 

정석. 배운 사람 티 난다. 

예술혼을 표현한 스타



LAST MONTH’S WINNER
Max Lee(ylive@hotmail.com)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싼다.”

MAXIM FEEDBACK 

부진한 한 달이다. 독자들이 보내준 캡

션은 하나 같이 성의가 부족했다! 이번 

달 승자는 별 재미는 없었지만 캡션을 9

개나 응모하는 근성을 보여준 Max Lee

다. 이름도 MAXIM과 비슷해서 정이 갔

다. 다음 달부턴 양으로 승부한다고 뽑

아주진 않을 테니 그리 알도록! Max Lee

는 상품 수령을 위해 하루 빨리 MAXIM 

편집부로 연락하기 바란다. 이상!

MAXIM 에디터는 기사 작성만큼 많은 시간을 적절한 사진 찾는 데 투자한다.
그리고 그 이상의 시간을 독자의 웃음보를 자극할 캡션을 다는 데 사용한다.
당신이 실실 흘리는 찰나의 미소가 MAXIM의 기쁨이다.
즐거워하는 여자들 속 저 남자는 과연 어떤 말을 뱉었을까?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저 청일점 
녀석의 대사를 상상해서 웃겨보라!

담당 에디터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캡션을 달아주는 독자에게
6만 원 상당의 뮤지컬 <그리스> 
티켓을 선물하겠다.

응모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번지(121-841) MAXIM 
KOREA 빌딩 4층 편집부나 
caption@maximkorea.net으로 하라. 
마감은 7월 10일이다.

1 
2

3

담당 에디터가 뉴런을 활성화해 나온 결과물은 위와 같다. 이제 당신이‘빵’ 터지는 캡션으로 편집부 전원을

머쓱하게 만들 차례다. 망설이지 마라. MAXIM은 도전 정신이 아름다운 독자의 캡션을 헐벗은 미녀 독자가편집부를 방문

할 그 날만큼 기다리고 있겠다.

남성용 네잎클로버는
없나요?

BEAT THIS CAPTION



JULY 2010 MAXIM 23

LOVE

원 나이트 스탠드 
해? 말아?
그날의 실패와 성공을 판가름하는 요인이 무엇인
지 그녀들에게 물었다. 거사를 앞둔 지금, 그녀는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망설이고 있
을지 모르니까. 
BY 이영비 PHOTOGRAPHS BY ALISA CONNAN

1. 그 남자, 배려가 없어서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남자가 있었다. 대화도 잘 통해

서 처음 만난 그날 곧장 모텔로 가게 됐다. 늦은 시각

이었고 휴일이어서인지 근처 모텔 불이 다 꺼져 있었

다. 한참을 돌아다니다 조금 비싸 보이는 모텔을 발견

했다. 모텔 거리를 배회하느라 이미 처음 타올랐던 불

이 야금야금 사그라진 상태였다. 그런데 그가 카운터 

주인과 모텔비를 흥정하는 거다! 내가 돈을 보태주고 

싶을 정도로 안쓰럽더라. 짜증도 확 나고. 그래서 그냥 

다음에 가자고 말하고 나와버렸다. 

P(25세, 일러스트레이터)

클럽에서 그를 만났다. 나와서 술 한잔 걸치고 모텔로 

직행했다. 한참 분위기 잡다가 주섬주섬 가방을 뒤져 

콘돔을 꺼냈다. 그랬더니 그가 피식하고 웃는 게 아닌

가. 왜 웃느냐고 물으니 “넌 항상 준비된 여자냐”며 

되물었다. 이 새끼가 돌았나! 어이가 없어서 다시 옷 

입고 나와버렸다. 나는 만약을 대비해서 콘돔을 늘 가

지고 다닌다. ‘언제든 너랑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

니고 진짜 만약을 대비해서! 애 업고 나타나는 것보

단 낫잖아? 

J(26세, 쇼핑몰 운영)

나이트 부킹으로 만난 그 남자, 꽤 괜찮았다. 그날 원 

나이트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런데 

만난 지 10분도 안 돼서 모텔에 가잔다. 이게 나를 뭐

GIRLS SAY 그녀를 향해 그리스 화산 폭발처럼 터

져오르는 당신의 흥분이 어느 순간 홱 식어버릴 때가 

있다. 그녀도 마찬가지다. ‘오늘 이놈 맛 좀 봐도 괜찮

겠다’고 생각하다가도 갑자기 거사를 팽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은 대체로 원 나이트를 대하는 남자의 태

도 때문이다. 물론 외모, 향기, 목소리, 크기, 피부... 다 

중요하지. 하지만 오늘 낚은 남자를 모텔에 버려두고 

나올 정도로 ‘결정적’인 파투 원인은 대부분 여자로 

하여금 존중받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들게 하여 발생

한다. 선수끼리 왜 이러냐고 투덜대도 소용없다. 하룻

밤이라도 그 순간만큼은 당신에겐 그녀가 최고의 여자

라고 느끼도록 배려한다면 그녀가 적어도 문을 박차고 

나갈 일은 없을 거다. 설사 그것이 거짓말이라도. (그렇

게 했는데도 그녀가 탈출을 감행했다면 아래 등장하는 

내용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거다.)

2. 그 남자, 지저분해서

그 남자 거시기까지 봤는데... 뭔가 오돌토돌한 것이 돋

아 있었다. 무서워서 집에 갔다. 

L(28세, 백수)

남자 손이 너무 축축했다. 확 깼다. 

Y(22세, 취업 준비생)

GIRLS SAY 이건 뭐... 잘 씻고 아랫도리 간수 잘하라. 

3. 그 여자, 털 때문에

작년 겨울 소개팅을 위해 아끼던 니트에 소개팅 전용 

섹시 부츠까지 신고 집을 나섰다. 이게 웬 떡! 소개팅 

남이 아주 괜찮았다. 1차, 2차, 3차까지 갔다. 내숭은 이

미 안드로메다행. 성격까지 잘 맞았다. 자연스레 모텔

로 향하는 분위기였다. 아차! 겨울엔 제모 자주 안 하

잖아. 그날 내 복슬복슬 다리털은 부츠, 뽀글뽀글 겨털

은 니트 안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아무리 내숭을 

안드로메다로 보냈어도 털 보이는 건 안 되겠더라. 눈

물을 머금고 택시를 잡았다. 다음 날 그를 다시 만났

다. 제모는 하고 갔다. 

C(28세, 공무원)

털 때문에 할까 말까 전전긍긍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좀 뻔뻔해졌다. 며칠 전, 나는 일 때문에 만난 

그 남자의 집에 가게 되었다. 그가 침실을 정리하는 동

안 화장실에서 그의 면도기로 다리털, 겨드랑이 털을 

정리했다. 면도기가 젖은 것을 그가 알까 봐 휴지로 잘 

닦아 제자리에 두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구 상 

포유류 암수가 해야 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는 집

으로 돌아왔다. 

K(31세,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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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듣기 위함이지만. 어쨌거나 당신 애인도 아닌데 그

녀가 좀 통통한들 무슨 상관이랴. 무조건 섹시하다, 아

름답다, 뭐 하여튼 좋은 형용사란 형용사는 다 갖다 붙

이면 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분명하다. 열심

히 두드려도 안 열리면 어서 다른 문으로 갈아타자. 문

은 많고 밤은 짧다. 

로 보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룸을 나왔다. 적어도 당

신이 누구고 내가 누군지는 알아야지! 그 남자는 성격

이 급해서 축구도 하이라이트로만 볼 거다. 선수에 대

한 예의가 없어. 쯧쯧. 

K(26세, 쇼핑몰 운영)

제모 안 한 날 원 나이트? 무슨 그런 개풀 뜯어 먹

는 소리냐! 

K(26세, 고시생)

GIRLS SAY 그녀가 나온 뒤 당신이 화장실에 들어

갔을 때 일회용 면도기가 오픈되어 있다고 해서 의아

해하거나 묻지도 마라. 그냥 모른 척하라. (물론 그녀

가 ‘형’일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 

4. 그 여자, 화장 때문에

바에서 일하는 바텐더의 팔근육에 반했다. 그와 새벽까

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질 때 쯤 그가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다. 하지만 두꺼운 내 화장, 렌즈가 신경 쓰

였다. 그의 집엔 폼 클렌징은 물론 렌즈 세척액, 메이크

업베이스, 파우더, 눈썹용 펜슬, 아이라이너도 없겠지? 

화장과 개기름으로 엉망이 된 내 얼굴을 보여주고 싶

지 않아서 거절했다. 내가 “집 말고 모텔은 어때요?”

라고 말할 순 없잖아. 

S(27세, 대학원생) 

GIRLS SAY 당신 머릿속에는 렌즈나 화장 따위가 

문제일 리 없지만, 암컷 머릿속에는 온통 그 걱정 때문

에 가정 방문을 포기하는 극단적 수를 두기도 한다. 반

대로 렌즈도 안 끼는 남자가 집에 렌즈 보존액이나 화

장 지우는 페이셜 워시 제품, 화장솜까지 구비해놓았다

면, (설사 그것이 본인 물건이라 해도!) 여자는 그를 선

수라 확신한다. 그렇지만 원 나이트의 성패는 예측 불

가다. 배려심은 많지만 여자를 외롭게 만드는, 즉 빠지

면 골치 아플 남자라며 관계를 피할 수도, 또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는 파트너로 발전할 수도 있으

니까. 어찌됐든 ‘나 원래 그런 남자 아니에요’ 콘셉트

를 연출할 거라면 선수 티 나는 소품은 숨기자. 그녀가 

곤란한 표정을 지을 때 “혹시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사

다 주겠다”며 나서는 정성을 보이면 하룻밤이 다섯 

밤, 열 밤으로 발전할지도! 그리고 당신 화장실엔 쓰지

도 않는 렌즈 통이 쌓여가겠지. 

5. 그 여자, 냄새 때문에

2002년 월드컵 때 여직원끼리 호프집에 모여 응원하

다 옆 테이블 일행과 합석하게 됐다. 함께 ‘대~한민

국’을 외쳐가며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그중 좀 괜

찮은 남자가 슬쩍 자기 집에 같이 가잔다. 그런데 땀

에 전 내 붉은 악마 티셔츠가 내 발목을 잡았다. 다음 

날 그 옷을 다시 입고 남의 집을 나설 생각을 하니 도

저히 갈 수 없었다. 쓸쓸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도 연

락이 없었다. 흥! 

L(27세, 간호사)

GIRLS SAY 땀 때문에 떠난 하룻밤, 땀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번엔 월드컵 덕 좀 봤나?  

6. 그녀, 숨은 살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뚱뚱해서 인생이 우울할 때가 있었

다. 다행히 배와 허벅지에만 살이 몰려 옷으로 가릴 수 

있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섹스를 못했다! 벗기면 

다 드러나니까. 한번은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났

는데 그가 날 집에 데려다주며 “잠깐 안에 들어가도 

되느냐”고 물었다. 뚱뚱한 내 살을 보여주고 싶지 않

아 거절했다. 그 후 가끔 연락하다 끊겼다. 지금은 날

씬해졌으니 그에게 다시 연락이 오면 좋겠다. 내가 뿅

가게 할 수 있는데! 

P(28세, 기자)

GIRLS SAY 당신이 아무리 예쁘다, 날씬하다고 해

도 소용없는 것이 바로 그녀의 살 걱정. (여기서 ‘괜

찮다’는 표현은 절대 칭찬이 아니다. 명심하라!) 문제

는 세상 모든 여자, 철든 다음부터 죽기 전까지 본인

이 말랐든 통통하든 몸매 걱정 안 하는 이가 없다는 

사실. 물론 대부분은 “아냐. 넌 충분히 예뻐!”라는 말

7. 그녀, 쉬운 여자로 보일까 봐

여름휴가차, 친구들과 바닷가에 놀러 갔다. 삼삼오오 

남녀가 자연스레 모였다. 우리도 자리 잡고 신나게 놀

았다. 그런데 멀리서 내 이상형이 현실 속에서 걸어오

는 것이 보였다. 후광이 번쩍번쩍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같이 놀자고 했을 땐 기절할 뻔했다. 같이 놀다 보

니 그는 성격까지 좋았다. 하룻밤 사랑으로 끝내고 싶

지 않았다. 그는 은근히 모텔로 가길 원하는 눈치였는

데 끝까지 ‘나몰라’ 작전을 펼쳤다. 그가 날 쉽게 생각

할까 봐 걱정됐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우리는 연인이 

GIRLS SAY 쉬운 여자로 보일까 봐 걱정되어 몸을 

사리는 여자는 부지기수다. 하지만 예로부터 여름 휴

가철 바닷가는 교미를 위해 모인 암수들의 대표적인 

집회장으로 알려져 있다. 일단 가자. 가서 생각하자.  

8. 그녀, 속옷이 안 예뻐서

분위기 좋았다. 키스를 하고 있었다.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렸다. 아차! 그날 아침에 입은 내 속옷이 어머니 팬

티 같다는 사실이 갑자기 머리를 강타했다. 마치 요조

숙녀처럼 “오늘은 안 된다”며 정리하고 일어났다. 뭐

든 완벽해야 해! 

L(29세, 학원 강사)

GIRLS SAY 그래. 당신도 당신 어머니의 팬티를 마

주하는 순간 모든 걸 포기하고 싶겠지. 

원 나이트를 거부했던 
그녀들의 황당 이유

“그의 집이 너무 깨끗했다.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흘
리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K(31세, 회사원)

“며칠 동안 대변을 못 봐서.” 
J(23세, 휴학생)

“그에게서 아빠 냄새가 났다.”
 L(29세, 학원 강사)

“집에 가서 <아이리스>를 봐야 했다.”
 C(21세, 대학생)

“한 번 자고 나면 나한테 너무 빠질까 봐.”
 L(25세, 호텔리어)

“남자들이 원 나이트 때 평소 지 여친이랑 못 해본 
애널 같은 걸 자꾸 시도해서 피곤하다.”
B(28세, 여행사 직원)

되었다. 나도 참느라 힘들었어, 자기야. 

N(24세, 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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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DR. MAXIM

비뇨기과 건강 칼럼
비뇨기과 전문의 3인방이 MAXIM 독자의 아랫도리 건강을 위해 뭉쳤다. 

BY 김민혜

WORDS BY 전훈석, 김준용, 윤태경

(강남점 마노메디 비뇨기과 전문의)

IMAGES 여자(Dreamstime.com)

아닌 척하지 마라. 대한민국 남성의 성 고민 대표주자는 발기부전과 조루증.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며 책장 넘기지 마라! 발기부전은 나이가 들면 생기는 일반적인 현상
이지만 조루증은 연령에 관계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안겨 준다. 차라리 일어서지나 말지 괜히 주춤 일어섰다 곧바로 주저앉는 이 애물단지! 이번 칼럼의 주
제는 그래서 조루증이다. (서점에 눈치 보며 읽는 당신! 그러지 말고 한 권 사서 찬찬히 읽어봐라.)

비뇨기과 전문의 윤태경·전훈석·김준용 원
장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 원장님 3인방은 
마노메디 비뇨기과 강남점에서 만날 수 있다.

마노메디 비뇨기과 강남점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42-2 정밀빌딩 2층

(지하철 7호선 논현역 2번 출구)
문의 www.manomedi.net 
080-345-7582 / 02-516-1675

ASK DR. MAXIM
MAXIM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섹스와 비뇨기 건강에 관한 당신의 궁
금증을 보내라. 국내 최고 전문의 3인
방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주기
로 약속했다.
E-mail ny@maximkorea.net
우편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4층 편집부 HEALTH 
담당자 앞

당신의 동지는 몇 명이나 될까?
대한남성과학회에서 한국 성인 남성 

2,037명을 대상으로 조루증에 대한 발

병률 및 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3명이 본인에게 조루증이 있다고 답

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36.8%

로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30.7%), 30

대(24.6%), 20대(23.4%)순이다. 첫 성관

계를 맺을 때부터 자신이 조루라고 생

각했다는 쓸쓸한 답변도 24.2%로 대부

분 남성은 젊었을 때부터 나이가 들 때

까지 지속적으로 조루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신 친구 놈 100명 

중 최소 25명이 당신과 같은 처지란 말

이다. 혼자가 아닌 당신, 이제 마음이 조

금 놓이나? 일반적으로 한국 남성은 자

신의 성관계 시간이 짧다고 느끼며, 그

에 따른 스트레스 또한 삶의 질적 측면

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하단다.  

비웃고 있는 당신, 자신하지 말 것
조루에 대한 객관적 기준과 정의는 다

양하다. 단순히 자신의 판단에 따라 기

가 죽거나 자만하지 말고 조루의 정확

한 기준을 알아보자. 몇 분 안에 발사한

다고 해서 ‘당신은 조루다’라는 사망

선고를 내리지 않는다. 의학적으로 발

사 조절에 실패하는 비율이 전체 성관

계의 절반 이상에서 나타날 때 이를 조

루라고 정의한다. 즉 10회의 성관계에

서 5회 이상 본인이 원치 않는 빠른 사

정이 나타날 경우라고 보면 된다. 끝까

지 본인의 모든 사정엔 사정이 있다고 

변명하진 말고 심한 경우 병원을 찾자. 

조루의 원인은 성기의 민감도가 예민해

서 나타나는 과민성 조루와 심리적인 

이유에서 생겨나는 심인성 조루로 나뉘

는데, 증상이 심하고 오래될수록 이 두 

가지 원인이 동반된 경우가 많다.  자, 

이제 조루놈 잡는 방법 좀 알아보자.

토라지는 여친보다 무서운 그놈을 달래자
방법은 크게 심리 약물요법, 비수술적 치료인 행동요법 그리고 수술 요법으로 나뉠 

수 있다. 심리 약물요법에는 도포제, 스프레이, 먹는 약물 등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약물로‘프릴리지’가 있는데, 성관계 1시간 전후로 복용하면 된다.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지만 약물 복용 후 개인 특성에 따라 약간의 어지럼증,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약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조루에 대한 객관적인 검

사나 전문적인 진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치료 효과를 보기 힘들다. 약이면 그

저 좋다고 함부로 먹지 말라는 소리다. 행동요법 중 쉽게 써 먹을 수 있는 것이 스퀴

즈 요법이다. 밤꽃 주스 분출 직전의 긴급 상황! 일단 피스톤 운동을 멈추고 심호흡

하라. 음경과 귀두가 연결되는 부위를 엄지와 집게손가락을 이용해 강하게 쥐어짜주

면 귀두 테두리에 집중된 감각이 일시적으로 탈감작(과민성이 제거)되면서 발사 타

이밍을 연장할 수 있다. 단 파트너의 협조가 필수! 먹는 약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거

나 매번 약을 먹기 번거로운 사람들 혹은 원나이트를 즐기(고 싶어 하)는 당신은 조

루 수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과민한 음경과 귀두의 감각을 수술로 정상화하는 치료

로 시술 시간이 10분 정도로 짧고, 간단한 국소 마취로 시행이 가능하다. 조루 수술

은 음경의 감각을 담당하는 배부신경을 부분적으로 차단하여 지나치게 과민한 부분

을 정상에 가깝게 만들어준다. 단, 사정 시간은 성 기능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를 한 

번에 연장할 순 없다. 하지만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 및 치료를 통해 점차적으로 사정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약물요법과 행동요법을 병행할 경우엔 90% 이상 본인이 조

절 가능한 수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일도 사랑도 섹스도 절대 포기하지 말 것.

딱 5초만 넣을게.



RATED
YOUR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김여희
싱글 <나의 노래>와 함께 나타난 신인 가수 김여희.
사과처럼 싱그러운 그녀는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아이폰녀’다!
BY 고경희 WORDS BY 박상우 PHOTOGRAPH BY ARC STUDIO
HAIR 졸리 MAKE-UP 이희경(PARK VIEW by HAIR NEWS) 

ASSISTANTS 권혜진, 조정진

    이름이 특이하다. 

여희는 순우리말로 꽃술이란 뜻이다.

    싱글 <나의 노래>를 한 줄로 소개한다면?

김여희라는 12각형의 한 면.

    아이폰 연주를 하는 UCC가 화제였다. 아이폰녀

라는 타이틀에 갇힐 수도 있을 텐데?

실력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가수와 차별된 김여희만의

강점은 무엇인가?

한 장르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유연함?

    누군가에게 딱 한 장의 앨범을 추천해야

한다면?

샤카 칸(Chaka Khan)의 <클래지칸(ClassiKhan)>.

    아이폰4의 광고 모델 제의가 온다면 얼마를

생각하는가?

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마음 같아선

공짜로도 해주고 싶다(웃음). 

    앞으로 어떤 가수가 되고 싶나?

보면 기분 좋아지는 가수.

    마지막으로 김여희에게 MAXIM이란?

사과. 배고팠는데 사과를 줘서 고맙다.

타이틀 곡: 나의 노래
아티스트: 김여희

화이트 톱 Kai-aakmann
화이트 진 Gaia
크림 컬러 벨트 TOPGIRL

*동영상
화이트 재킷 SYSTEM
화이트 톱 HILFIGER DENIM
화이트 드레스 Gaia
귀걸이 ORSIA
베이지 컬러 슈즈 TOP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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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셉션
꿈을 먹는 젊은이... 는 아니고 꿈을 훔치는 도둑 이야기가 <매트릭스>처럼 펼쳐진다!

<메멘토>보고 놀란 가슴, <배트맨 비긴즈> 보고도 놀라게 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왔다. 이번엔 크리

스찬 베일이라는 페르소나를 버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화면에 심었다. 내용은 이렇다. 타인의 

무의식에 침입해서 꿈을 훔치는 돔 코브(디카프리오)는 지 잘난 맛에 까불다가 인생 말아 먹는다. 그러

다가 누군가의 머리에 뭔가 입력하는 일을 맡게 된다. 돔은 이 일만 하면 망가진 삶을 추스를 수 있다

는 약속도 받는다. 그리고 모든 영화가 그렇듯 주인공 앞에는 개고생 구만리가 펼쳐진다. 줄거리에 대

한 기대도 기대지만, 화면 속 거리와 건물이 <매트릭스>처럼 구부러지고 자유자재로 변형되는 예고편

만으로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영화다. 7월 15일 개봉

>> 1998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첫 장편을 만든 후 지금까지 나온 작품은 전부 리메이크나 원작 만화, 소설을 기본

으로 삼았다. 반면 <인셉션>은 그의 첫 오리지널 작품이다. 

>> 영화 속 디카프리오가 맡은 배역 이름 돔 코브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첫 장편 영화 <미행>에 나온 인물의 이름을 다

시 우려먹은 거다. 배우도, 배역 이름도, 원작도 재활용 하나는 기가 막힌 놀란 감독, 우리 집에 와서 재활용 쓰레기 좀 

가져가라.  

스플라이스
한 과학자 부부가 인간 여자 DNA

에 어류, 조류, 파충류, 갑각류의 유

전자를 짬뽕해서 아름답고 치명적

인 생명체‘드렌’을 만들었다. 예

쁜 사람 치고 끼 안 부리는 사람

은 없듯 드렌도 대담하게 아버지

격인 남편 박사와 본격적 썸씽을 

시도한다! <큐브>의 빈센조 나탈 리

가 감독을, <판의 미로>의 길예르

모 델토로 감독이 기획을 맡았으

니 기대해 볼 만하다.  7월 1일 개봉

피라냐
물고기라고 무시하지 마라. 200만

년 동안 숙면을 취하다 갑작스런 

지진으로 깨어난 원조 피라냐는 

스케일이 다르다. 3초면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끝내주는 식성의 피라

냐 무리는 호수에서 파티를 즐기

는 청춘남녀(비키니 미녀 포함)를 

습격해 굶주린 배를 채운다. 죠스

도 울고 갈만큼 포악한 피라냐를 

보면 당분간 생선회는 먹고 싶지 

않을지도... 7월 개봉 

프레데터스
용병, 야쿠자, 사형수, 암살단원 등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인간 7명이 

영문도 모른 채 외계 행성에 소환

됐다. 그들은 ‘여긴 어디인가? 나

는 왜 여기에 있는가?’를 생각하

기도 전에 우주 최강의 포식자 프

레테터에게 쫓기기 시작한다. 그들

의 강력한 압박수비를 깰 방법은 

팀플레이와 신속한 36계 줄행랑뿐

이다. 8월 12일 개봉

파괴된 사나이
목사 주영수는 5살 된 딸 혜린이가 

유괴당한 후 신에 대한 믿음도 가

족도 다 팽개친 채 8년을 살아왔

다. 어느 날 딸이 살아있음을 알리

는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 악몽 같

던 8년의 시간을 한방에 만회할 수 

있는 찬스, 딸을 되찾기 위한 그의 

필사적인 노력이 시작된다. 이번에

도 철저하게 망가진 캐릭터를 연

기해 마음을 짠하게 만든 김명민

의 신작이다. 7월 1일 개봉

HOT PINK MOVIE
로망 포르노의 전설!
속이 다 뻥 뚫리는 영화가 온다.

화끈한 영화를 보곤 싶은데 포르노처럼 

이유 없이 떡만 치는 영화는 지겹다면 나

름 스토리도 충실한 로망 포르노가 제격. 

마침 6월 24일 로망 포르노의 전설 <단지

처, 오후의 정사> <뒤에서 앞에서>의 리메

이크작이 ‘무삭제’로 국내 개봉했다. ‘무

삭제’라고 만만하게 보지 마라. 로망 포

르노란 장르는 적어도 10분에 한 번꼴로 

헐벗은 몸뚱이를 보여주는 게 암묵적인 

룰이니까 당신 똘똘이를 핑크빛으로 만

들기엔 충분하다. 한 번 보고 나면 사람

들이 왜 ‘로망 포르노’에 열광하는지 알 

수 있을 거다. 물론 미성년자는 관람 불가! 

<트와일라잇> 배우, 한국 방문

크리스틴 스튜어트와 테일러 로트너가 한

국을 방문했다. 방한 행사 현장에 MAXIM

이 출동해 글로벌 매거진답게 영어로 질

문하려 했으나 행사 진행자가 영어 쓰지 

말라고 간곡히 요청해서 참았다. 

# 비뷔밥에 대한 크리스틴의 집착
한국에 온 소감을 묻는 질문에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비뷔밥’이 정말 맛있었다고 

했다. “알고 있는 한국말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또 다시 ‘비뷔밥’이라고 답했다.

# 근육에 대한 테일러 로트너의 집착
원작의 제이콥은 1편과 2편 사이, 소년에

서 남성미 넘치는 늑대인간으로 급성장한

다. 하지만 영화 속 제이콥을 연기한 로트

너는 사실 포실포실한 놈이었다! 이 때문

에 영화 2편의 제이콥을 다른 배우가 연기

할 거라는 소문이 있었고, 로트너는 고된 

트레이닝을 통해 몸을 만들었다. 한국이

나 할리우드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불

가능은 없다.

이클립스
벨라(크리스틴 스튜어트) 때문에 늑대인

간 제이콥(테일러 로트너)이 속한 퀼렛족

과 뱀파이어 에드워드(로버트 패틴슨)가 

속한 컬렌가의 관계는 악화된다. 이 죽일 

놈의 사랑! 그러나 빅토리아가 새로 만든 

무시무시한 뱀파이어 군단이 등장하자 퀼

렛족과 컬렌가는 동맹을 맺고 빅토리아가 

이끄는 군단과 피 터지는 전쟁을 시작한

다. 7월 8일 개봉

물이 좋군.

  신작영화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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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프로젝트
김동률과 이상순이 만나 싱그러운 여름날 
베란다에서 듣고 싶은 음악을 만들었다.
BY 박상우

Day Off
베란다 프로젝트 (Verandah Project)  / 엠넷미디어

김동률과 이상순이 손을 잡았다. 무거운 질감의 보컬리스트가 롤러코스터의 기타리스트와 만났으니 우울하고 몽

환적이면서 예민하고 감성적인(!) 결과물이 나왔을 거라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서른일곱 동갑내기 아저씨들은 과

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딱 그만큼만 담아내는 노련함을 보여준다. 상큼함과 쾌활함이 느껴지는 노래에선 김동

률이 이번 음반을 꽤나 즐겁게 작업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상순의 기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은 말할 것

도 없다. 여기에 야동을 보다 들킨 사람처럼 뜨끔하게 만드는 생활 밀착형 노랫말이란!“아... 이런 날엔 여자친

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읊조리는 목소리에 정말 눈물이 난다. 형에게 아는 누나 소개팅이라도 시켜주고 

싶은 심정. 정재일, 페퍼톤즈의 신재평, 하림 등 친숙한 이름들도 반갑다. 특히 양극단에 서 있을 것만 같은 김

동률과 조원선의 목소리는 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최근 솔로 앨범에서 약간의 과잉과 강박이 느껴졌던 김동률

은 이번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가히‘남성 듀오의 스페셜리스트’로 우뚝 섰다. (이래서 이 형이 결혼을 안 한 거구

나...) 간보기용 싱글만 판치는 세상에 간만에 돈이 아깝지 않은 앨범이 나왔다. 한동안 에디터 미니홈피의 BGM은 

‘Bike Riding’이 될 듯. 아, 커버를 잘못 읽으면 김동률과 리쌍이 힘을 합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니 조심할 것.

‘대한민국에서 음반에 가장 공을 들이는 가수’로 유명한 이승환

이 정규 10집 음반을 내놓았다. 음악에 대한 완벽주의(라고 쓰고 결

벽증이라 읽는다) 때문이다. 그는 지금까지 꾸준히‘롹’에 대한 열

정을 내비쳤다. 이번 음반도 마찬가지다. 윤도현, 피아의 요한, 노브

레인의 이성우와 함께한‘롹스타되기’등 이런 경향은 이어진다. 이

승환표 발라드를 기대하는 대중을 위해‘반의 반’을 타이틀로 준

비하는 배려도 잊지 않았다. 진짜 이승환을 느끼고 싶다면 콘서트

를 놓치지 말 것. 그는‘라이브의 황제’라는 타이틀이 진정 부끄럽

지 않은 사내니까.

국내 각종 CF에 삽입되며 인기를 얻은 카모마일 시리즈의 최신작 

<Camomile Smile>이 발매됐다. 카모마일은 팝의 명곡을 후지타 에

미의 목소리로 재해석한 시리즈다. 잔잔한 어쿠스틱 사운드에‘듣

는 약’못지않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노라면 세상 모든 근심, 걱정

이 사라지는 기분이다. 첫 트랙은 존 레논 불후의 명곡‘Imagine’

이다. 존 레논의 목소리도 좋지만 후지타 에미가 부른‘Imagin’

의 편안한 버전도 나쁘지 않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신승훈의‘I 

Believe’의 영어 버전! 전지현이 <엽기적인 그녀>에서“견우아~ 

사랑해~”를 외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떠오른다. 아! 그때의 그

녀는 참 좋았는데...

열혈 팬을 보유한 에피톤 프로젝트의 첫 정규 음반이다. 비가 그친 

후 풀잎에 맺혀 있던 물방울이 웅덩이에‘퐁’하고 떨어지는 장면이 

떠오르는 첫 곡‘유실물 보관소’를 시작으로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어루만져주는 음악이 이어진다. 적절한 객원 보컬이 적재적소에 배

치됨으로써 음반의 짜임새는 더욱 좋아졌다. 얼마 전 정규 음반 발

매 기념 콘서트도 성황리에 마쳤다. 각박한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이

라면 에피톤 프로젝트의 음반을 추천한다. 당신이 잃어버린‘감정의 

유실물’을 이 음반에서 찾을 수 있길 바란다.

Dreamizer
이승환 / 엠넷미디어

유실물 보관소
에피톤 프로젝트 (Epitone Project) / 파스텔

Camomile Smile
후지타 에미(Emi Fujita) / 포니캐년

누가누가 잘했나?
올 상반기, 거물급 아이돌의 컴백이 줄을 이었다.
MAXIM 선생님이 그들의 성적표를 발송했다.

학생 원더걸스

과목 현대 
음악

피부/ 
코디네
이션

댄스 스
포츠 매스컴 국제관

계론

성적 우 미 우 수 수

가정

통신란

잦은 결석으로 수업 진도를 따라가는 데 어

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성적에 안주하

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집안이 뒤숭숭해서 

일시적인 슬럼프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미

국 유학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부모님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학생 슈퍼주니어

과목 현대 
음악

피부/ 
코디네
이션

댄스 스
포츠 매스컴 국제관

계론

성적 우 수 우 미 수

가정

통신란

여전히 우수한 성적이나 전 학기에 비해 다

소 지친 기색입니다. 가정에 근심이 있는 것

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평소에는 모범적이나 

가끔 술을 마시면 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

니다.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학생 소녀시대

과목 현대 
음악

피부/ 
코디네
이션

댄스 스
포츠 매스컴 국제관

계론

성적 미 수 우 우 우

가정

통신란

음악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지만 물오른 외

모로 평균 성적이 떨어지는 건 막았습니다. 

성인이 된 만큼 성숙한 모습을 보일 것을 기

대합니다. 교환학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현지 사정에 대한 공부와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학생 2PM

과목 현대 
음악

피부/ 
코디네
이션

댄스 스
포츠 매스컴 국제관

계론

성적 우 우 수 가 우

가정

통신란

집안 문제로 급우 간의 다툼이 잦았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 매스컴의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정을 찾고 예전의 활기 찬 모

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부모님의 철저한 교

육과 적극적인 대화 시도가 필요합니다.



파니 핑크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을  들어보자.

‘파니핑크’의 이상형은?
묘이: 지구는 2010년에

멸망할 거다. 생활력

최고인 남자가 필요하다.

재목: 편한 여자. 

이성에게 인기 만점인
비결은?

묘이: 그런 거 없다.

동성 친구가 대부분.

클럽에 가야 할까?

재목: 마찬가지다.

서울 올라와서

연애와 담쌓았다. 

주 활동 무대는?
합정동에 위치한

파스텔 뮤직 사옥 근처. 

반가워도 사진 촬영은 

피해주면 땡큐!

<파니핑크>가
추천하는 3명의
아티스트는?
Owl City, 

Damien Rice,

Patrick Wat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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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니 핑크
7 MOMENTS
파스텔 뮤직

‘파니 핑크’의 음악이 궁금하다.

말로 설명한다고 알 수 있나? 음반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들어봐라. 그 안에 우리가 걸어온 시간이 

녹아 있다. 

일본 작가 요시다 슈이치의 소설을 읽듯 차분하고,

선명한 느낌의 음악이다.

우리 집에도 요시다 슈이치의 책 <퍼레이드>가 있다. 

이런 하드코어 스릴러와 우리 음악이 비슷한 느낌이

라니! 감사의 의미로 당신 손을 덥석 잡아주고 싶다.

잡아주면 될 것 아닌가! 영화 <파니 핑크>는 주인공의 

행복을 위해 조연 아저씨가 저세상으로 떠난다. 이처

럼 해피엔딩은 다른 이의 희생을 담보로 한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나?

일단 우린 이 세상의 엔딩을 볼 나이는 아니다.

하지만 뮤지션이라는 직업 자체가 타인의 희생 없인 

살 수 없는 존재다. 우리 인터뷰를 챙기느라 시원한

합정동 사무실을 뒤로 한 채 MAXIM 스튜디오까지 따

라온 팀장님처럼 말이다.  

솔직히 말해달라. ‘파니 핑크’에게 중요한 건 당신의 

음악인가, 그 음악을 들어주는 팬인가?

어느 쪽에 무게를 싣느냐에 따라 상업적인 음악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지만 5% 

정도는 한쪽에 치우쳐 있다. 어느 쪽인지는 비밀이다.

영화음악을 만들 생각은 없나? 당신들 음악과 궁합이 

잘 맞을 것 같다.

물론 있다. 영상음악과 출신이라 그런 작업이 낯설지 

않다. O.S.T.처럼 영상에 맞는 음악을 만드는 일은 항상 

즐겁다. 가끔 <반지의 제왕> <킬빌> 같은 영화에

오케스트라 편곡도 짜본다. 영화음악을 들을 땐 영상과 

잘 어우러지는지를 유심히 체크한다.

나름 까다로운 관객이다(웃음).

음반 제목이 ‘세상의 어쩔 수 없는 7가지’다. 망각, 자

각, 실수, 무게, 부끄러움, 비밀, 딸꾹질이 어쩔 수 없

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가능한 7가지는 무엇일까?

물, 바람, 햇빛, 비... 아니다. 상상, 상상 속의 남자, 돈, 

집, 그녀... 이것도 아니다. 선물, 용서, 사과, 가족,

위로, 기도로 하겠다.

당신들의 팬은 어떤 사람일 것 같나? 

우리도 궁금하다. 신비주의는 너무 해묵은 트렌드다.

 ‘파니 핑크’의 홈페이지와 트위터는 항상 열려 있다. 

팬이라면 각종 고민 상담도 대환영이니 이곳에

흔적을 남겨달라. 음반을 구매했다면 상담료 따윈

받지 않겠다.

이렇게 정성 들인 음반 재킷은 오랜만이다. 디지털

음원이 대세인 요즘 이렇게까지 욕심을 낸 이유가 있나? 

모든 것이 빠른 세상이다. 그렇지만 우리 음반은 1집 

이후 2년 반이 지난 지금에서야 빛을 볼 수 있었다. 

늦게 나오는 만큼 음반의 완성도에 욕심을 부리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음반 재킷의 어디 한 부분도 쉬이 넘어

간 게 없다. 덕분에 직원들만 죽어났다. 아마 우린

오래오래 살 거다(웃음).

MAXIM과 인터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군인, 솔직함 그리고 남성 잡지. 주변 사람을 군대로 

많이 보내본 터라 잡지에 대한 명성은 익히 들어왔다.

세상을 살면서 혼자라는 느낌에 외로움이 사무칠 때

가 있다. 그럴 땐 파니 핑크가 들려주는 노래에 귀를 

기울이자. 그들의 음악이 연결되는 순간만큼은 혼자란

사실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있을 거다. 이번 음반은 우

리가 경험이라 부르는,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7가

지의 순간을 음악으로 풀어냈다. 현악기와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적절한 비율로 섞은 그들 고유의 사운드와 감

정을 촉촉이 건드리는 노랫말의 힘은 여전히 매력적이

다. ‘파니 핑크’의 음악은  조용한 카페에서 책과 함께 

음미하듯 즐기면 그걸로도 충분하다.



해피로봇 레코드
홍대 마녀의 멜로디를 들어봐라.

오지은

화사한 음반 표지에 끌려 당신 음악을 들었다가 놀란 

사람이 많다.

표지 색감이 화사해서 말랑말랑해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헝클어진 머리와 화장기 옅은 얼굴 때문에 강

한 느낌의 음반처럼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뮤

지션 입장에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양할수

록 좋다. 실제로 음반은 약한 노래, 강한 노래가 적당

히 섞였다. 사실 어린 시절부터 강한 음악을 즐겨 들

어서인지 무의식적으로 그쪽을 향하는 경향은 있다. 그

쪽으로 가면 속이 다 시원해진다.

일본의 시에나 링고, 아일랜드의 비요크와 닮았단 이

야기를 곧잘 듣는다.

아무 생각 없다(웃음). 그녀들과 비슷하다는 말은 그

러려니 하고 넘기는데, 그녀들을 따라한다는 말을 들

으면 고개를 갸우뚱할 뿐이다. 

별명이 특이하다.‘오지, 오리온’은 어떻게 생긴 건가?

 ‘오지’는 부산에서 1년 정도 살 때 친구들이 이름을 

줄여 부른 건데 오지 오스본의 후예(?)라고 오해하

는 분도 있다.‘오리온’은 디씨의 모 갤러리에서 누군

가 오지은이라는 이름을 흘려 쓰니 오리온과 비슷하

더라는 글에서 생겨났다. 막상 말하고 나니 별거 없

네(웃음).

가사를 들려주기 위해 음을 입혔단 생각이 들 만큼

가사 전달력이 탁월하다. 음색도 무서우리만큼 귀에 

맴돈다.

가사를 먼저 써둔 상태에서 멜로디를 찾는 경우가 많다. 

가사 전달이 잘 되길 원하는데 그렇게 들어주니

감사하고 다행스럽다.

‘화’라는 노래중에“널 갈아 먹고 싶다”는 가사가 

있다. 순간 당신을 따라다니는‘홍대 마녀’라는 별명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런 가사가 ‘홍대 마녀’별명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문득 귀여워서“아휴, 확 갈

아먹어버릴 수도 없고”라고 말했던 걸 노랫말로 옮긴 

거다. 특별히 의도한 바는 없었다. 

트위터를 보니 <심즈3>의 팬인가 보다. 2번째 확장팩이 

출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심즈> 시리즈의 팬이다. 올해 음악 인생이 발목 잡

힐까 봐 <심즈3>를 플레이해보진 않았다. 급한 일을정

리한 후 속 시원하게 즐길 생각이다. 물론 확장팩도 포

함해서!

MAXIM은 인디밴드 퀸인 당신이 게임 덕후라면...

(너무 좋겠다) 

라이트 유저라고 주장하지만 주위에서 콧방귀를 뀐다. 

이유는 알 수 없다. 아주 가끔이지만 게임이 하고

싶어서 입안의 침이 바짝 마를 때는 있다.

가장 좋아하는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책 그리고 게임을  

1개씩 추천해달라.

하나만 고르기가 너무 어렵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순서대로 <후르츠바스켓>(주제가가 감동), <바사라> 

(인생관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드래곤 퀘스트>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음악은 무엇인가? 음악 평론지 같

은 지루한 답변은 집어치우자.

나와 듣는 사람 모두가 즐겁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음악이다. 그 이후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어떤 뮤지션과 작업할 때 가장 즐거운가?

친한 뮤지션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지금 연주를 함께

하는 정중엽(기타), 신동훈(드럼), 박민수(건반)와 공연

할 때 무척 즐겁다. 공연장에서 그들과 함께하면 유비

가 관우, 장비 세트를 장착한 기분을 알 것 같다. 연주

뿐 아니라 편곡에서도 도움을 많이 준다. 이미 세션을 

초월한 사이다.

3집 음반 제목이 벌써부터 궁금하다. 이번에도 당신 

이름을 딴 <지은>이 음반 제목이 되진 않겠지?

아마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홍대 마녀의 이상형이 궁금하다. 에디터처럼 추노꾼을 

찜 쩌 먹을 외모에 노예처럼 일하는 거친 남자는 어

떤가?

이상형은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자존감(자신감 아니다!)

이 높은 사람. 그리고 나를 많이 예뻐해주는 사람이다. 

말하고 나니 부끄럽다.

MAXIM을 10자로 표현한다면? 

세상 모든 남성의 절친.

2009년에 내놓은 음반 <지은>은 그녀가 해피로봇 레코

드와 한솥밥을 먹으면서 내놓은 2번째 음반이다. 혼자

서 모든 작업을 진행한 1집과 달리 소속사의 버프를 받

아서 사운드는 한층 풍성해졌다. 그렇지만 오지은 특유

의 음색과 섬뜩하리만치 솔직한 가사의 조합이 주는 

매력은 여전하다. 인디음악을 즐겨듣는 이에게는 2009년 

최고의 음반 중 하나로 손꼽힐 만큼 음반 전체의 완성

도 역시 빼어나다. 아이돌 음악만 주구장창 듣는 게 지

겹다면 홍대 마녀가 들려주는 색다른 멜로디에 취해보

는 건 어떨까? 토이의 유희열이 그녀를 홍대 인디 여왕

이라고 부른 이유를 알 수 있을 거다. 귀에 쏙쏙 들어

오는 맛깔난 가사는 덤이다. 

오지은
홍대 마녀가 털어놓는
솔직담백한 이야기.

RATED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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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 SPORTS 

아이러브 베이스볼
수많은 야구 빠돌이의 가슴에 불을 지폈던 김석류 아나운서가 등장하는 걸로 일단 게임 끝이다. 그간의 경력을 

바탕으로 <아이러브 베이스볼> 책까지 내놨을 정도니 자질 검증은 필요 없다. 당신의 여자친구도 그녀처럼 야

구 지식에 해박해서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현실은 시궁창이니 어지간한 야구 팬 

찜 쩌 먹을 정도의 야구 지식을 가진 그녀를 매일 밤 보는 걸로 만족하자. 야구 프로그램의 원조답게 구성도 알

차다. 그날의 경기 하이라이트는 물론 진기명기, 다음 경기 프리뷰, 전설적인 선수를 소개하는 코너도 완비했다. 

무엇보다 잘 키운 여자 아나운서 하나, 열 남자 아나운서 안 부럽다는 진리를 증명한 프로그램이다. 현재 시즌2

가 방영 중이다.  

방송 시간 / 화~일요일 밤 10시 50분  
한 줄 요약 / 김석류 아나운서만 믿고 가는 거다.

RATED TV

야구 프로그램 전성기
프로야구 특수를 그들이 놓칠 리가 있나? BY 김상헌

SBS SPORTS 
베이스볼 터치
매력적인 여자 아나운서도 없는데 이 프로그램을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 타사 프로그램에 비해 내용이 알찬 편도 

아니다. 좋아하는 선수나 팀의 승리를 거듭 즐기거나 하이라이트 감상을 위해 들르는 정도가 적절하다. SBS는 한

눈팔지 말고 잉글랜드 프리미어 축구 중계에나 올인하라! 아니면 월드컵 사골을 우려먹던지.

방송 시간 / 화~일요일 밤 10시 30분(월드컵 기간에는 방송일정 변경 가능성 있음)
한 줄 요약 / 월드컵 아니라고 무시하나?

MADE IN USA
남자의 미드
이런저런 의미로 피를 끓어오르게 해줄 미드를 소개한다.

스파르타쿠스
피도 끓고, 내 존슨도 끓고!

방영 시간 매주 금요일 밤 12시
채널 OCN
제작사 정보 HBO

<스파르타쿠스>는 작품성으로만 따지면 <로마>를 따라오

기엔 한참 멀었다. 하지만 잔인함과 선정성만큼은 스파르

타쿠스가 한 수 위다. 케이블에서 방영한 미드 중 최고의 

시청률(5.76%)을 기록한 건 우연이 아니다. 내용은 간단하

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로마 노예의 반란, 그 

중심에 선 스파르타쿠스를 드라마로 소환했다. 물론 영화 

<300>을 드라마로 옮긴 듯한 박진감 넘치는 연출과 할리

우드 유명 배우들의 농익은 연기도 매력적이다. 하지만 우

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육덕진 안주인님과 노예의 떡질, 아

드레날린을 용솟음치게 만드는 피칠 가득한 싸움 장면이

다. 수컷이라면 모름지기 떡과 검 둘 중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법. 우리는 당신이 <스파르타쿠스>의 주요 장면만

을 찾아보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우

리도 마찬가지니까.
한 줄 요약  떡(치는)검(투사)는 매력적이다. 검찰 얘기한 건 아

니니 오해하지 말 것.

퍼시픽
정말 피다. 정말!

방영 시간 매주 금·토요일 밤 11시
채널 SCREEN 
제작사 정보  HBO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후속작 <퍼시픽>은 미국 전쟁 역

사상 가장 치열했던 태평양전쟁을 다룬 드라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가 미국 육군 101 공수사단의 이지 중대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서 벌어진 2차 세계 대전 이야기를 

전개했다면 <퍼시픽>은 태평양전쟁의 이오지마, 오키나와 

전투의 치열함을 선 굵게 그려내는 데 중점을 둔다. 그렇

다고 재미가 떨어지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

5백억 원에 가까운 제작비를 쏟아 부은 전쟁 장면은 보기

만 해도 남자들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만든다. 널찍한 화

면의 풀 HD TV와 빵빵한 사운드 시스템을 갖춘 곳이라면 

전쟁터에 온 것 같은 리얼함을 맛볼 수 있을 거다. 그동안 

우리의 지루했던 예비군 훈련 시간을 <밴드 오브 브라더

스>가 달래줬다면 다가올 예비군 훈련의 지루한 시간은  

<퍼시픽>이 그 자리를 대신할 거다. 장담한다. 
한 줄 요약  전쟁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롭다. 단, 우리가 참
전하지 않을 때만!

MBC-ESPN
베이스볼 투나잇 野(야)
후발주자답게 물량 공세에 나섰다. 송지선, 김민아 두 명의 미녀 아나운서를 

야구 프로그램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어딘가! 프로야구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간 MBC-ESPN은 메이저리그 중계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계 솜씨에서 타사를 압도했지만 간판 아나운서의 

얼굴만큼은 아쉬웠던 게 사실이다. <베이스볼 투나잇 野>는 그런 설움을 한 

방에 날려버린다. 동시에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하기 위해 토크쇼 콘셉트를 

빌려왔다. 그날 경기에서 재미있는 스토리를 뽑아내니 본 경기를 시청한 이

들도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다. 여기에 MBC-ESPN이 자랑하는 해설진이 프

로그램에 무게를 실어준다. 몸에 안 맞던 감독직을 벗어던진 이순철 해설위

원과 객관적이고 맥을 짚을 줄 아는 이효봉 해설위원의 날카로운 촌평은 야

구 팬에게 완.소 그 자체다. MAXIM 못지않은 말풍선 센스는 덤. 

방송 시간 / 월~금요일 밤 10시, 토~일요일 밤 11시
한 줄 요약 / 야구팬이 아니더라도 볼만한 야구 프로그램.

 남자의 미드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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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JU-HEE

Summer Needs 
a Cool Lady

HA JU-HEE
하주희라는 이름을 들으면 바로 얼굴을 떠올리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쁜 남자>의 톱스타 최혜주, <소울메이트>의 
백치미 넘치는 작업녀, 그리고 <환상의 커플> 마지막 신의 안나 조 닮은 여자라고 설명한다면 당신은 무릎을 탁 칠 것이다. 
유쾌하지만 예의 바른 그녀는 자신보다 캐릭터를 드러낼 줄 아는 배우였다... 라고 그녀를 설명하려 했지만 결국 우리가 하
고 싶은 말은 이거다. “당신은 정말 숨 막히게 아찔하군요!” 
BY 고경희 WORDS BY 박상우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조은미/ MAKE-UP 오윤희, 무진(Jenny House) ASSISTANTS 권혜진, 조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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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와 비치웨어 세트 BNX
실버 뱅글 압구정 NANA

블랙 롱부츠 Gaia



HA JU-HEE

골드 목걸이 Jamie&Bell
화이트 민소매 티셔츠 에디터 소장
블랙 언더웨어 Calvin Klein Underwear
쇼츠 Calvin Klein Jeans
카키&브라운 가죽 벨트 Gaia
뱅글 압구정 N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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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 반소매 티셔츠 REPLAY
브라운 컬러 비키니 BNX
뱅글, 지브라 패턴 슈즈 모두 Gaia

만나보니 지적인 느낌이다. 그런 여자가 의외로 남자가 많다.

주변에선 날‘허당 주희’라고 부른다. 하하! 남자가 없다고 하

면 거짓말이고. (웃음) 막상 적극적으로 대시해오는 남자는 별로 

없다. 남자친구는 3명 있었다. 난 시간이 지날수록 잘 해 주는 스

타일이다. 초반엔 관심 없는 척한다. 속으론‘날 봐!’이러면서.

그렇다면 마음만 먹으면 몇 분 안에 남자를 꼬실 수 있는가?

몇 분은 안 되고... 며칠은 걸릴 것 같다. 난 약간 보수적이고 리드

하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낀다. “왜 이렇게 치마가 짧아!” 하면서. 

스스로 제어가 안 되는 순간이 있다면?

난 불의를 못 참는다. 특히 어른에게 예의 없이 구는 사람을 보면 

꼭 한 마디하고 넘어간다. 

그나저나 당신 몸매는 정말 훌륭하다. 

솔직히 나 자신을 예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요즘 예쁜 연예

인들 너무 많지 않나. 그나마 자신 있는 부분은 팔·다리가 키에 

비해 길다는 것 외에는 다 성에 차지 않는다. 물만 먹어도 찌는 

체질은 아니다. 

<환상의 커플>에서 짧은 분량이었지만 임팩트가 꽤 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검색어 1위라는 걸 해봤다. 하하.

한예슬 닮은꼴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가? 생일까지 같은데.

한예슬씨는 미국에서 자라서 생일은 같지만 나보다 한 살 많은 걸

로 알고 있다. 나보다 먼저 유명해졌기 때문에 비교되는 거 자체

가 고맙다. (웃음) 하지만 난 나 자신으로 인정받고 싶다.

하주희에게 한예슬이란?

선의의 경쟁자? 하하하!

그럼 하주희에게 김희선이란?

김희선씨와는 한 의류업체 모델로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다. 배우

활동을 시작하면서 연락이 끊겼다. 닮고 싶은 나의 롤모델이다.

<환상의 커플> 시즌 2에 주인공이라는 소문이 있다.

오히려 내가 묻고 싶은 바다. 시즌 2 나오면 꼭 좀 써 달라!

<나쁜 남자>에서 김남길에게 이용당한다. 실제로도 나쁜 남자에

게 끌리는 편인가?

사실 여자는 나쁜 남자에게 끌린다. 거기에 김남길씨 같이 생긴 

남자인데! 나도 나쁜 남자에게 끌리긴 하는데 곧 정신 차린다. 

극 중에서 스폰서를 두고 있다. 실제로 유혹을 받아본 적이 있나?

눈을 조금만 돌리면 수많은 유혹이 존재한다. 하지만 유혹에 빠지

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벌써 10년차 연기자다. 이 바닥 생활 힘들지 않나?

10년차라는 말은 빼 달라. (웃음) 본격적으로 연기를 한 것은 2005

년이다. 아직까지 나한테 딱 맞는 배역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

한다. 나에게도 기회가 찾아올 거라는 희망으로 준비하고 있다.

대중에게 어떤 배우로 기억되고 싶나?

국민배우! 하하하 솔직하게 말하라면서!

지난 5월호에서 국민배우 안성기는 “커피도 맥심, 잡지도 역시 

MAXIM”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하주희에게 MAXIM이란?

남자의 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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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지 컬러 점퍼 VOV
골드 브로치 Jamie&Bell

민트 컬러 언더웨어 브라 Calvin Klein Underwear
벨트 REPLAY

카키 팬츠 VOV



페르시아의 왕자 
망각의 모래

RATED GAME

페르시아 왕자가 돌아왔다.

비디오게임으로 재탄생한 <페르시아의 왕

자> 시리즈는 기존의 퍼즐적인 요소는 살

리고 화려한 그래픽, 박진감 넘치는 액션

을 더해 게이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이번에 출시될 <페르시아의 왕자: 망각의 

모래>는 <페르시아의 왕자: 시간의 모래>

와 <페르시아의 왕자 :전사의 길>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작품이다. 우리의 페르

시아 왕자는 전작에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단검을 이용해 자신의 실수를 만회

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세상사 자기 마

음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어디 흔한가! 형

님 마릭의 나라에 잠시 들렀다가 전쟁의 

불리함을 뒤집기 위해 풀어놓은 모래 악

마 뒤치다꺼리를 떠안게 된다. 여기에 설

상가상으로 시간의 수호자 다하카가 왕자

를 응징하기 위해 따라붙어 피똥을 쌀 만

큼 개고생을 한다. <페르시아의 왕자: 전사

의 길>에서 왕자의 얼굴이 급수척해진 이

유를 이번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리

즈 특유의 게임성은 잘 살아 있는데다 영

화로 만들어질 만큼 탄탄한 게임 스토리

를 한글 자막으로 즐길 수 있어 더욱 매력

적이다. 전작에 비해 볼륨이 줄어든 게 아

쉽지만 무더운 여름 집구석에 박혀  즐기

기엔 충분하다. 고민하지 말고 질러라. 고

민해봤자 지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기종 PS3/XB360/PSP 

제작사 Ubisoft/인트라링스리아 

장르 액션 어드벤처

발매일 6월 16일

가격 5만5천 원

모두의 테니스 포터블 
쉽고 재미있다. 게다가 한글판이다!

<모두의 테니스>가 한글판으로 발매된다. 소니 코

리아 사장이 일본인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한글화 

게임이 쏟아지니 신기할 따름이다. 이번 작품은 

<모두의 OOO> 시리즈 최초로 스토리 모드를 탑

재했다. 캐릭터를 선택해 세계를 여행하며 동료를 

만들고, 친밀도를 올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다

양한 캐릭터(인기 슈팅 게임 킬존의 ‘헬가스트’

도 등장한다!)와 아이템을 얻는 재미도 쏠쏠하다. 

PSP의 에드 훅 기능으로 최대 4명과 통신 대전 및 

협력 플레이도 가능

하니 친구 간의 불꽃 

튀는 복식 시합도 문

제없다. 이참에 한번  

불타올라보는 거다!

DJ 맥스 포터블 핫튠즈 

펜타비전의 <DJ 맥스 포터블> 우려먹기는 언제 끝

나는 걸까? 이제는 1, 2편을 합친 베스트판까지 내

놓았다. 이런 상술을 욕하면서도 이 녀석에 자꾸 눈

길이 가는 건 오덕스러운 미소녀가 등장하는 패키

지 디자인 때문만은 아니다. PSP의 버튼을 부숴버

릴 기세로 즐겼던 당시의 추억과 우리 귀를 즐겁게 

만들어준 O.S.T. 때문일 거다. 이번 작품은 그동안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곡만 골라 리마스터링해서 수

록했다. 펜타비전은 이후 <DJ MAX 포터블> 1, 2편

의 생산을 중단할 예

정이다. 시리즈를 소

장하고 싶은 유저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

자.  오케이?

블러

<그란투리스모> 시리즈처럼 지나치게 사실적인 레

이싱 게임이 부담스러운 유저라면 이 게임이 입맛

에 맞을 거다. 폴크스바겐, BMW, 아우디 등 라이

선스를 맺은 55개 이상의 실제 브랜드 차량으로 

LA나 샌프란시스코 등 실존 지역을 배경으로 레이

싱을 즐길 수 있다. 그 대신 상대 차량에 지뢰 어택

을 한다든지, 부스터를 이용해 순식간에 추월한다

든지 하는 게임 요소도 많이 녹아 있다. 최대 4명

까지 동시 플레이가 가능하니 당신 집의 TV가 거

대 스크린을 찜 

쩌 먹을 수준이

라면 친구와 4

인 대전에 도전

해보도록! 

기종 PSP 

제작사 SCE/SCEK리아 

장르 스포츠

발매일 6월 29일

가격 4만6천 원

기종 PSP 

제작사 펜타비전리아 

장르 리듬액션

발매일 6월 12일

가격 미정

기종 PS3/XB360 

제작사 비자레 크리에이션즈

장르 레이싱

발매일 6월 8일

가격 5만2천 원

BY 김상헌

욕하면서도 지르는 게 팬심 아니겠나? 정통파 레이싱 게임이 아니면 또 어떤가!

Game 

of th
e 

Month
게임소프트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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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D GAME 

컴투스 프로야구 2010
홍지웅 프로듀서
어느 진성 야구 오덕이 이 게임을 한마디로 표현했다. “최고!” 
BY 김상헌 IMAGES COM2US

컴투스는 모바일 게임계의 블리자드다. <컴투스 프

로야구 2010>의 성공은 당연한 결과 아닌가?

억울하다. 세상사 당연한 게 어디 있나. <컴투스 프

로야구 2008>은 그다지 결과가 좋지 않았다. 처음

으로 기획한 게임이었는데 대멸망했다. <컴투스 프

로야구 2009>는 절치부심해서 아예 새롭게 판을 짰

다. KBO와 라이선스를 맺은 카드 시스템도 이때 도

입했다. 그랬더니 시장에서 점차 반응이 오기 시

작했다.

유저의 카드 수집 욕구를 불태우는 스킬이 대단하

다. 카드의 캐릭터가 애니메이션에서 실제 사진으

로 업그레이드된다니! 

걸려들었군(웃음). 동일한 능력치의 카드라면 애니

메이션 캐릭터보다 실제 선수 사진이 등장한 카드

를 모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다. 유저의 카드 수

집 욕구에 불을 댕기고, 카드의 가치도 다양하게 분

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개발 당시에는 

실제 선수 사진을 모으느라 X줄 빠졌다. 

당신들이 입이 닳도록 자랑하는 카드 트레이딩 시

스템이 궁금하다.

전작은 카드 거래소가 없어서 게임 속 우편함으로 

상대에게 카드를 일방적으로 보내주는 시스템이라 

아쉬움이 많았다. <컴투스 프로야구 2010>은 거래

소에서 그간 쌓은 포인트로 유저 간 카드 교환이 가

능해졌다. 웹사이트에서 실시간 거래소 조회도 가

능하다. 공을 들인 기능이니 한 번쯤 사용해달라.

트레이드 시장에서 득템하고 싶다면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하나?

오로지 매복뿐이다. 늦은 저녁 시간 즈음에 좋은 카

드가 자주 출몰하지만 득템하는 건 오로지 본인 운

에 달렸다. 장터 매복이란 게 원래 다 그런 거다. 선

수끼리 왜 이러나!

게임 속 인공지능이 영 거슬린다. 수비할 때 버벅거

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른 게임과 비교해봐도 인공지능이 높으면 높았지 

낮진 않다. 당신이 사용하는 수비수의 수비력이 C 

랭크 이하가 아닌가? 수비력이 A나 B 랭크 이상인 

선수로 바꿔주면 에러가 많이 줄어들 거다. 

누적 다운로드 10만 건을 돌파했다고 들었다. 

<컴투스 프로야구 2010>은 부분 유료화 매출이 굉

장히 높은 수준이다. 매출액을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 거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아이폰용 <컴투스 프로야구 

2010>도 내놓을 생각이겠지?

7월쯤이면 만나볼 수 있다. 일단 미국 지역을 대상

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다양한 추가 요소도 포함됐

으니 기대하라.

<컴투스 프로야구 2010>을 즐기는 현역 선수도 적

지 않다고 들었다.

얼마 전 사인회에서 만난 롯데의 이대호 선수도 그

중 한 명이다. 그날 게임에서 본인의 능력치에 불만

이 있느냐고 이대호 선수에게 물었더니 표정이 굳

어졌다. 배트로 맞을까 봐 무서웠다. 

가장 좋아하는 프로야구 선수는 누구인가?

한화 류현진. 팀 성적과 관계없이 꾸준히 에이스 역

할을 해주고 있다.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롱런하는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월드컵이란?

매출에 방해되는 존재(웃음).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16강 진출을 바라지 않는단 소린 아니다. 난 축구

도 사랑한다.

PRODUCER SAYS
홍지웅 프로듀서가 말한다!
<컴투스 프로야구 2010>이 재미있는 이유 3가지!

로스터 업데이트! 
로스터가 변경되면 

그때마다 업데이트

를 제공한다. 유저

가 로스터 패치할  

필요가 없다. 

<컴투스 프로야구 2010> 게임 소개

컴투스의 대표적인 스포츠 게임이다. 모바일 야구 게임 사상 최

고의 볼륨으로 이미 다른 게임을 가볍게 즈려밟고 최고의 자리

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휴대폰에서 실제 프로야구 못지않은 박

진감 넘치는 야구를 즐기고 싶다면 지금 당장 <컴투스 프로야구 

2010>을 다운로드하라. 야구 팬이라면 다운이 완료되는 순간부터 

이 게임의 노예가 될 거다. 자, 노예의 그라운드에 온 걸 환영한다.

트레이드 시장에서 득템하고 싶다면 어떤 전략을 이 있느냐고 이대호 선수에게 물었더니 표정이 굳

 2010

카드 시스템! 
선수 카드를 뽑아 8단

계까지 강화할 수 있

다. 물론 사용하지 않

는 카드를 조합해 새로

운 카드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빠른 진행! 
똘똘한 인공지능을 탑

재해서 게임의 진행 

속도가 쾌적하다.

시끄러!

판단은 내가 한다.

류현진 친필 
사인볼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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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지마 정신줄>   신태훈 / 나승훈

<놓지마 정신줄>은 정신, 정주리 남매와 독특한 주변 인물들의 정신줄 놓게 만드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그린 웹툰이다.. ‘본격 유체이탈 예방 프로젝트’를 표방하는

이 웹툰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매주 화요일 만나볼 수 있다. 웹툰을 그린 작가들

이 궁금하다면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mentalrope)를 방문할 것!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니 들러도 손해 볼 일은 없을 거다. 

‘정신줄 놓는다’는 콘셉트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센스가 

돋보인다.

2007년 즈음 나 작가가 과제와 알바로 미쳐가던 도중 

위와 같은 낙서를 그린 적이 있다. 이 그림을 신 작가가 

본 후 돈 되는 소재로 만들었다. 캐릭터는 1년 넘도록 다

양한 시도를 거듭한 끝에 완성된 결과물이다. 처음에는 

머리 위에 돌기가 있는 형태도 있었는데 콘돔처럼 보

여서 기분이 나빴다. 지금도 우리 캐릭터는 진화하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독자가 이건 꼭 챙겨봤으면 하는 에피소드가 있나? 기

회를 줄 테니 어서 말해봐라!

5712화‘집 나간 정신’, 6285화‘돌아온 정신’편을 추

천한다. 좌표는 굳이 찍어주지 않아도 되리라 믿는다.

웹툰보다 캐릭터 상품이 인기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 

돈 좀 만졌겠는데? 

무슨 소리! 캐릭터 상품화는 갈 길이 멀다. 갓 태어난 신

생아 수준 정도다. 작가의 수익은 창작 열정과 노력에 비

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 캐릭터 상품은 무조건 잘 

팔려야 한다. 해외 캐릭터에는 관대하면서 우리나라 캐

릭터 상품에는 까칠한 독자들이 꽤 있다. 그들에게 하고

픈 말이 있다.“스타워즈도 캐릭터 상품 팔아서 다음 편 

만들었다. 만화라고 다를 줄 아나? 작가에게 힘을 보태

주진 못할망정 초는 치지 마라!” 

평소에도 등장인물들처럼 정신줄을 잘 놓는 편인가? 

나작가는 원고 마감이 다가오면 커피우유 4~5개를 원

샷할 때도 있다. 커피우유 중독이 의심된다. 커피우유

만 사주면 아무 손이나 붙잡고 따라갈 것 같다. 그렇다

고 유혹하진 마라.

매주 이렇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놓다니 부럽다. 노

하우를 살짝 귀띔해달라. MAXIM 편집부는 월간지인데

도 피가 말라 죽을 지경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MAXIM을 맡겠다. 그 대신 모든 섹션

은 웹툰으로 통합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도 아이디어 회

의는 멍 때리면서 진행한다. 이것이 실제 콘티 회의 장

면이다. 믿어달라.

당신들 웹툰은 따라 그리기가 은근히 까다롭다. 어떤 점

에 포인트를 줘야 하나? 

영업 비밀! 굳이 알고 싶다면! 황금비율이라 말해주겠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우리는 마감의 노예다. 마감 직전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이 궁금하다. 눈앞의 에디터는 그저 술독에 머리를 파묻

고 없는 고기를 애타게 찾는다.

아직 안 풀었다. 풀려고 노력하면 더 쌓인다. 씁쓸하다.

다음 달부터 MAXIM에 웹툰을 연재해볼 생각은 없나?

귀여운 캐릭터가 섹시하게 나오는 게 더 파격적일 거

다. 그러나 이런 느낌의 웹툰이 출동한다면 어떨까? 환

영할 수 있겠나? 

 

죽기 전에 봐야 할 작품이 있다면?

나승훈 졸업 전시회! 

나승훈, 신태훈의

즐거운 웹툰!

<놓지마 정신줄>은

어떤 만화인가? 깔끔하게

한마디로 말해달라.

우리는 민폐를

끼치고 싶진 않다!

야,

이번엔 뭐 그리노?

BY 김상헌  IMGAGES BY 나승훈, 신승태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정신줄을 놓으라 하지.
WEB CARTOON

RATED COMICS



아르노 들랄랑드의 신작이다. 이번 작품은 주인공 피에트로 비라

볼타 빼고 다 바꿨다. 소재는 <단테의 신곡>에서 프랑스의 유명 우

화 <라 퐁텐>으로, 무대도 전작 <단테의 신곡: 살인>의 이탈리아에

서 프랑스로 옮겼다. 배경은 1744년대의 프랑스다. 우리에겐 <베르

사유의 장미>로 더 친숙한 베르사유 궁전에서 <라 퐁텐> 우화를 빗

댄 잔인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다. 범인이 계속된 살인을 예고하자 

X줄이 탄 프랑스는 잘나가는 주인공 피에트로를 모셔온다. 이탈리

아産 해결사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단순한 살인에 

그치지 않고 프랑스 왕정을 무너뜨리려는 음모와 연결되었다는 사

실을 밝혀낸다. 살인 사건에서 시작해서 나라 뒤집기까지 내용이 

전개되니 주인공이 고생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지만 그럴수록 독자

의 재미는 배로 늘어난다. 책을 다 읽었다면 <라 퐁텐> 우화 복습도 

나쁘지 않다. 삶의 교훈을 선물받을 수 있을 테니까.

일본에서 잘나가는 여성 작가 미야베 미유키의 신작이다. 그녀의 

작품이 재미있단 사실은 잘 알지만 책의 두께와 권수에 압도되어 

포기했던 사람에게 적절하다. <얼간이>는 일본 에도 시대의 한 마

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각각의 에피소드로 구성한 책이다. 물론 

작가의 성격상 단편 에피소드만을 담은 책을 내놓았을 리 만무하

다. 초반부에 의미 없어 보이던 에피소드들도 중반부가 지나면서 

다른 사건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커다란 음모의 전모를 밝혀간

다. 설렁설렁하게 사는 게 삶의 모토인 별난 사무라이가 측량을 좋

아하는 잘생긴 조카와 함께 사건 해결에 나선다는 게 주요 줄거리

다. 무더운 7월이지만 <얼간이>를 읽으면서 그녀의 필력에 감탄하

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거다. 그녀의 다른 작품이 더 읽고 싶다

면 대표작 <모방범> <화차>를 추천한다. 대신 분량 자체가 만만치 

않으니 읽기 전에 마음의 준비는 해두는 게 좋을 거다.

살인 사건은 등장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 누가 범인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한 사람의 죽음을 계기로 주변 사람 중 누가 진정한 악인인

지를 판단하는 문제를 던져줄 뿐이다. 사람의 감성을 건드리는 작

품으로 유명한 작가 요시다 슈이치는 마지막까지 등장인물 중 누

가 악인인지를 규정짓지 않는다. 다만 극중 인물의 입을 빌려 “소

중한 것을 갖지 못했기에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고 말한다. 그들은 용감해 보일 순 있지만 타인에 대한 감정 자체

가 사라진 진짜 악인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책을 읽으며 머리 쓰는 

게 싫다고 도리질부터 할 게 아니다. 책을 덮고 나서 스스로에게‘

진짜 악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라. 당신의 마음 속 대

답에 따라 그저 그런 스릴러보다 훨씬 더 등골이 오싹해지는 체

험을 할 수 있을 거다. 당신 주변엔 생각보다 많은 악인이 존재하

고 있을 테니 말이다.

아르노 들랄랑드
<피의 우화> / 황매

주인공 빼고 다 바꿨다.

요시다 슈이치
<악인> / 은행나무

진짜 악인은 누구인가?

미야베 미유키
<얼간이> / 북 스피어

미야베 월드 제2막 시작!

스타일이 뚜렷한 작가의 책은 늘 흥미롭다. 작가의 스타일과 자신의 

취향이 잘 맞아떨어지면 책 읽는 재미가 수직 상승한다. 찰리 휴스

턴은 그중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스타일리스트 작가다. 그의 손을 

빌면 그저 그런 탐정물도 뱀파이어가 등장하는 맛깔나는 스릴러로 

변신한다. 뱀파이어라면 섹시하고 매력적일 거라는 선입견도 뒤집

는다. 주인공 조 피트는 멋대가리라곤 하나도 없는 뱀파이어다. 볼품

없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소설이 무어 그리 재미있겠냐고 생각한다

면 찰리 휴스턴을 졸(卒)로 보는 거다. 

그의 감각적인 글솜씨는 그래픽 노블 <문 나이트>에서 검증된 바 있

다. <통제 불능>은 주인공 조 피트가 뱀파이어 조직의 다툼 사이에

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모습을 긴장감 넘치게 그려낸다. 책을 펼

치면 당신은 마지막 페이지를 읽기 전까지 책장을 덮을 수 없다. 그

리고 어느새 조 피트의 썰렁한 농담에 낄낄대며 다음 작품을 애타

게 기다리는 충성스러운 팬이 되어 있을 거다. 할리우드가 괜히‘조 

피트’ 시리즈를 <블레이드>처럼 연작 영화로 만들기로 결심한 게 아

니다. 이번 작품 <통제 불능>은 전작 <이미 죽다>에서 사건을 해결

하느라 뱀파이어 세계에서 왕따가 된 주인공이 생계를 위해 뱀파

이어 조직의 청부를 다시금 받아들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조 

피트’ 시리즈의 2번째 작품이지만 전작을 읽지 않아도 큰 무리는 

없다. 물론 시간 여유가 있다면 1편 <이미 죽다>부터 보는 게 정석

이다. 뱀파이어 조직에 시달리면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스타일대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조 피트의 모습을 감상해 보자.

BY 김상헌

PHOTOGRAPHS BY ARC STUDIO

 THRILLER: 여름엔 역시 스릴러다!
책 고르는 게 읽는 것보다 힘든 당신을 위해 MAXIM이 준비했다. 

찰리 휴스턴 
<통제 불능>  /  시작 
멋대가리라곤 없는 뱀파이어가 돌아왔다.

RATED BOOKS



자기 소개 부탁한다. 

반갑다. 아티스트 최혜연이다. 전공은 회화지만 디제잉, 모델, 사진 등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오타쿠다.  

우린 덕후를 무척 사랑한다. 남자친구는 있나?

없다. 손석희의 말발, 이외수의 글발, 옥택연의 등발을 가진 사람 있으

면 연락 바란다. 그럼 나는 올레를 외칠 거다! 남자친구가 생기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함께 살고 싶다.  

그 초원 정말 불티나게 팔리겠다. 당신에게 반한 독자들을 위해 주

로 어디서 노는지 가르쳐달라.  

홍대. 놀이터에 앉아서 사람들을 크로키하기도 하고 클럽도 간다. 

MAXIM에서 파티하면 바니걸 의상 입고 출동할 거다. 난 MAXIM

의 열렬한 팬이니까!

앞으로 또 촬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콘셉트에 도전하고 싶나?

음, 섹시 건담? MAXIM이니까 메이드? 불러만 주시라. 

직접 먹어보기

GIRL NEXT DOOR #1

독자모델 최혜연 

BY 이영비, 김희성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김진일(라뷰티코아 청담점)  MAKE-UP 미카(라뷰티코아 청담점)

열혈 애독자라며 MAXIM의 문을 두드린 이웃집 이쁜이
1호는 솔직 발칙하고 심지어 착하기까지 했다. 얼굴도,
마음도, 몸매도. 그녀가 손수 가져온 바니걸 의상에
MAXIM 스태프는 기립박수를 보냈다.
자, 독자 모델 1호기 최혜연 씨를 만나보자.

촬영장 엿보기

저... 
덕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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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 엉덩이에 
페인트 묻었나요? 

다음에 불러주면 
섹시 건담이나 메이
드로 꾸미고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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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를 참조하세요.

문의 QNA@maximkorea.net
www.maximkorea.net

model@maximkorea.net으로 

사진, 연락처와 함께 신청 메일을 보내주세요 

단, 눈동자만 있고 코, 입이 없는 뽀샵질,

신원 확인 불가한 사진은 도리도리 사양합니다.

‘내 다리가 더 예쁘다. 화장발, 

조명발 받으면 내가 쟤보다는 낫지!’ 

MAXIM 화보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하는 여성 

Come on!  하루쯤은 MAXIM 표지 모델처럼

판타스틱한 화보 촬영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여성도

MAXIM이 2010 Girl-Next-Door의 문을 두드릴 
여성 독자 모델을 찾습니다! 

2010 GIRL-NEXT-DOOR 콘테스트는 2010년 6월부터 12월까

지 진행되며, 독자 모델의 화보는 MAXIM의 지면 또는 홈페이

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콘테스트 방식 및 우승자 선정 기

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MAXIM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화보 주인공인 당신의 판타스틱한 하루를 위해 국내 최고 수

준의 포토그래퍼, 헤어/메이크업 전문 디자이너, MAXIM 스태

프 등이 움직일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Girl Next Door 콘테스트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수여되고 

2011년부터 MAXIM 모델로 활약하게 됩니다. 

참여방법

GIRL NEXT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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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NK 

WE WANT A PITCHER! 
쉽게 만드는 칵테일 남자라면 알아야하는 여름 음료 제조법. 오늘은 딱 다섯 개만 배워보자. 

BY MIKE DAWSON
PHOTOGRAPH BY JAMIE CHUNG

7월, 우리의 로망은 태닝

한 다리를 드러낸 귀염둥이들

과 야외용 접이식 의자에 앉아 

시시덕거리는 것! 그러니 우

리 올 여름부터는, 부엌 구석

탱이에 혼자 처박혀서 땀을 뻘

뻘 흘리며 꽐라+구토 유발 폭

탄주를 제조하여 환심은 못 사

고 원성만 사는 우울한 인간이 

되지 말자. 야외 파티 자리에

서 당신을 빛나게 해줄 칵테일 

제조법을 알려줄테니 외워뒀

다가 화려하게 써먹길 바란다. 

이제부터 자르고, 부수고, 채우

고, 마셔라!

로만 스팅어
ROMAN STINGER

캄파리 맛은 마치 감기약 시럽 

같다. 그러나 칵테일 마스터(곧 

당신을 부르는 말이 되겠지)가 

다른 재료와 함께 섞어 변종을 

만들고 여기어 ‘여름’이라는 

소스를 넣으면 갈증을 완벽하

게 해소해주는 멋진 칵테일이 

완성된다. 뉴욕의 리틀 브랜치

라는 바에서 아래와 같은 레시

피를 배워왔다. 신맛과 단맛의 

사이에서 혀를 굴리며 짜릿한 

자극을 느껴보자. 참고로 ‘찌

르는 것(바늘)’이란 의미의 스

팅어 칵테일은 이름처럼 약간 

1 캄파리

1 드라이베르무트

1 라임즙

1/2 용설란(아가베) 시럽

위 배율에 따라 한데 섞어 흔들

거나 휘저어라. 이를 얼음이 담

긴 잔에 붓고 오렌지 슬라이스로 

장식하라. 

TOM COLLINS

평범한 진앤토닉은 짐승 같은 

당신의 알코올 욕구를 충족시

키기엔 너무 밋밋하다. 당신을 

위해 여기 L.A. 베벌리힐스의 

진 284g 

레몬즙 142g   

설탕 5티스푼

소다수 약간

체리 몇 개

오렌지 몇 조각

진에 레몬즙, 설탕을 넣고 저은 

후 얼음이 담긴 잔에 4분의 3 정

도 붓는다. 소다수로 잔을 채운

다. 체리와 오렌지 조각을 빠뜨

린다. 

THE PAINKILLER 
페인킬러

톰 콜린스

이 럼주 폭탄 제조법은 뉴욕 페

인킬러 바의 사장 리처드 보카

토에게서 받아냈다. 섞지 않은 

피나 콜라다 같다. 다만 맛이 

좀 더 강하고 더 훌륭할 뿐. 

2 자카파 또는 푸서스 럼 

2 파인애플 주스

1 코코넛 크림

오렌지 몇 조각

육두구 약간

파인애플 주스에 오렌지 조각을 

넣고 으깬다. 코코넛 크림과 럼

을 넣고 저어 얼음이 담긴 잔에 

붓는다. 육두구를 약간 뿌린다. 

WHISKEY SMASH
위스키 스매시

모히토를 들고 있는 자신의 모

습이 너무 여성스러워 고추에

게 미안한가? 상큼한 민트 향

을 즐기면서 남성다움도 유지

하려면 보카토의 레시피 북에

서 찢어온 버번 베이스 칵테일 

정도는 마셔줘야 한다. 

2 메이커스 마크 버번 위스키

3/4 시럽

레몬 몇 조각

민트 잎 

얼음 약간

민트 잎과 레몬 조각을 한데 넣

어 으깨라. 여기에 시럽, 버번과 

함께 얼음을 넣은 후 셰이크하거

나 저어라. 이를 얼음이 담긴 잔

에 붓고, 레몬 조각과 민트 잎으

로 장식한다. 

MOSCOW MULE
모스코 뮬

많은 칵테일 마스터가 모스코 

뮬(진저엘 + 보드카 칵테일)을 

진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결과는? 결국 구관이 명관이

라는 말이 나올 뿐이었다! 그나

마 보스턴의 한 바에서 제공한 

이 레시피가 최고의 맛을 냈다. 

1 앱솔루트 보드카

1 진저 비어

라임 한 개

라임을 통째로 슬라이스한다. 빈 

잔에 라임을 넣고 으깬다. 보드카

와 진저 비어를 넣고 저은 뒤 얼

음이 담긴 칵테일 잔에 붓는다. 

이제 라임 조각으로 장식하면 끝!

자극적인 맛이 특징인 대표적 

식후주다. 

톰슨 바에서 전해내려온 알코

올의존자 양산 칵테일을 위한 

완벽한 레시피를 준비했다. 

��_1p_drink_��.indd   45 2010-06-17   �� 3:59:08



SPORTS 

BASEBALL
OH, PERFECT!
퍼펙트게임이 풍년이구나!
타자들, 빠따 맞기 전에 빠따 들고 분발하라.

퍼펙트게임은 상대팀 타자가 1루 구경을 해보지 못한, 

투수가 ‘완벽히’ 지배한 게임을 말한다. 134년의 역사

를 가진 MLB에서도 작년까지 퍼펙트게임은 18번밖에 

나오지 않은 대기록이다. 그렇지만 올해 MLB는 퍼펙

트게임이 풍년이다. 지난 5월 9일 오클랜드 애슬레틱

스의 좌완 댈러스 브래든이 탬파베이 레이스와 경기에

서 퍼펙트게임을 달성했다. 20일 후엔 필라델피아 필

리스의 우완 에이스 로이 할러데이가 플로리다 말린스

를 상대로 퍼펙트게임을 펼쳤다. 한 시즌 2회 이상의 

퍼펙트게임을 기록한 건 1880년 몬테 워드(당시 프로

비던스)와 리 리치먼드(워체스터) 이후 130년 만의 일

이다. 로이 할러데이는 ‘로 교수’님이란 애칭이 붙을 

정도로 타자에게 에이스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현

존 최강 투수니 퍼펙트게임 달성이 크게 놀랍진 않다. 

하지만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댈러스 브래든은 ‘퍼

펙트’와는 거리가 먼 데뷔 4년차의 그저 그런 투수였

다. 뉴욕 양키스와 경기에서 MLB 슈퍼스타 알렉스 로

드리게스와 언쟁을 벌이다가 “너 같은 듣.보.잡 선수는 

찌그러져 있어라!”는 갈굼마저 당했다. 프로 선수라면 

열 받을 만도 하지만 그는 군소리 대신 실력으로 증명

하는 길을 택했다. 그 결과 애꿎은 탬파베이 레이스 타

자만 퍼펙트게임의 희생양이 됐지만 말이다.

PERFECT IN THE KBO
퍼펙트게임이 궁금했나?
듣고 나면 실망할지도 모르겠다.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아만도 갈라라가는 지난 6월 3

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홈경기에서 다 잡은 퍼펙트게

임을 오심으로 놓쳐버렸다. 그것도 9회 2사 후에 나온 오

심이기에 하늘도 울고 갈라라가도 울었다. 짐 조이스 심

판은 그날 게임 직후 비디오 판정을 재검토하면서 자신

의 오심을 인정했다. 그렇다고 집 나간 퍼펙트게임이 돌

아오는 건 아니다. 보통의 야구 선수였다면 평생에 다시 

없을 대기록을 놓쳤으니 울고불고 짜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다. 그러나 대인배스러운 갈라라가는 심판도 사람이니 

그럴 수 있다며 심판의 사과를 쿨하게 받아 들여 스포츠

맨십의 대명사가 됐다. (영리한 녀석!) 이에 감동 먹은 자

동차 브랜드 GM의 북미사업부 회장은 체리색 뉴 콜벳 스

포츠카를 갈라라가에게 선물했다. 이에 질세라 야구 빠돌

이인 백악관의 버락 오마마 대통령은 오심으로 대기록을 

놓쳤으니 지금이라도 판정을 번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MLB 사무국은 “그런 건 없는긔!”라며 일축했다. 

짐 조이스 심판은 미국에 사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 

우리나라의 구도(求道) 부산 사직구장에서 이런 오심이 

나왔다면 그는 당장 저승으로 고고싱했을 테니까 말이다.

MLB 
선수 / 마쓰자카 다이스케(보스턴 레드삭스)

날짜 / 2010년 5월 23일

상대팀 / 필라델피아 필리스(인터리그)

내용 / 그는 8회 2사까지 필라델피아의 강타선을 완벽히 

봉쇄했다. 하지만 주자가 없다는 데 마음이 놓였던 걸까. 

후안 카스트로에게 설렁설렁 던진 몸쪽 직구를 통타당해 

노히트노런이 물 건너갔다. 젠장!

한 줄 평 /“간만에 한 건 올리나 했더니!”[이날 경기 전
까지 마쓰자카의 평균 자책점은 7.89에 육박했다.]

KBO
선수 / 김광현(SK 와이번스)

날짜 / 2010년 6월 10일

상대팀 / 삼성 라이온즈

내용 / 마쓰자카보다 김광현이 100배는 더 억울했다. 9회 

2사까지 탈삼진을 10개나 잡아내는 눈부신 투구로 삼성 

타선을 틀어막았다. 아웃카운트 하나면 노히트노런인 상

황에서 최형우에게 던진 몸쪽 슬라이더를 얻어맞으며 노

히트노런의 꿈을 날려버렸다. 젠장!

한 줄 평 /“노히트노런도 깨져, 완봉도 깨져... 이거 뭐
임!”[야신(野神) 김성근 감독은 그가 안타를 허용하자 
바로 투수를 교체했다.]

GIVE ME PERFECT BACK!
우주로 날아간 퍼펙트게임
사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퍼펙트게임 기록이 문득 궁금해졌을 거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

그런 거 없다.” 퍼펙트게임에 제일 근접했던 건 1997년 한화 이글스의 정민철이 당시 OB(현 

두산)를 상대로 펼친 경기였다. 8회 1사까지 퍼펙트로 틀어막던 그였지만 스트라이크 낫아웃

으로 타자가 1루로 진출하는 바람에 퍼펙트게임이 순식간에 노히트노런으로 돌변했다. 외국

인 투수 중에선 2007년 리오스가 현대(현 넥센)를 상대로 9회 초 1사까지 퍼펙트로 틀어막다

가 강귀태에게 좌전 안타를 맞으며 퍼펙트게임과 노히트노런을 한 큐에 우주로 날려버렸다. 

이달의 스포츠 소식

NO NO-HIT NO-RUN!
우주로 날아간 노히트노런
역시 현실은 야구 만화와는 다르다.

이달의 스포츠 소식

병풍 타자들아!
선풍기 스윙 고맙다.



매달 당신이 궁금해할 만한 스포츠 소식을 간추려주겠다. 어때? 마음에 드나?
BY 김상헌, 임기환 IMAGES 아만도 갈라라가, 댈러스 브래든, 곽태휘(Getty Images/멀티비츠)

1. 1994년 미국 월드컵 / 강철
이름만 강철이면 뭐하나! 당시 대표팀 주전 중앙 수비

수였던 강철은 출국 하루 전 연습 경기에서 발목 부상

이 재발해 최종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빌어먹을 강철 

발목 같으니!

2. 1998년 프랑스 월드컵 / 황선홍
‘황새’ 황선홍은 프랑스 월드컵 개막 직전 부상을 당

했다. 빌어먹을 짱깨 놈이 문제였다. 그럼에도 최종 엔

트리엔 포함됐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그는 본선에서 벤

치만 뜨겁게 달굴 뿐이었다.

3. 2002년 한일 월드컵 / 고종수
당대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였던 고종수는 2001년 8월 

K리그 경기에서 십자 인대가 파열되는 바람에 월드컵 

출전의 꿈을 접어야 했다. 병원에서 선수 생명이 끝났

다는 통보를 받은 고종수는 2002년 당시 대표팀 감독

인 히딩크에게 “6월에 한 번 일 내보자”는 격려를 받

았지만 사고 칠 기회조차 얻을 수 없었다. 

SOCCER

4. 2006년 독일 월드컵 / 이동국
‘라이언 킹’ 이동국은 독일 월드컵을 두 달 앞둔 K리

그 경기에서 무릎 십자 인대 부상을 당했다. 당시 포

항에서 절정의 기량을 뽐내던 이동국은 월드컵 대표팀 

선수가 아닌 수술받는 환자로 독일을 방문했다. 그는 

지난 5월 에콰도르와 평가전에서 오른쪽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4년 전의 악몽을 되풀이할 뻔했으나 다행히 

최종 명단에 포함되어 8년 만에 월드컵 무대에 올랐다. 

황선홍처럼 되진 말아야 할 텐데 걱정이다.

    

5. 2010년 남아공 월드컵 / 곽태휘, 설기현
남아공행이 유력했던 곽태휘는 벨라루스와 평가전에

서 상대 수비수와 공중볼을 경합하다 왼쪽 무릎 인대

가 파열됐다. 듣보잡 수비수와 충돌하는 바람에 월드

컵 무대를 포기해야 했으니 그의 쓰린 마음은 오죽했

겠나! K리그로 유턴한 설기현도 3회 연속 월드컵 출전

을 노렸지만 지난 3월 훈련 도중 무릎을 다쳐 이번 월

드컵은 집에서 TV로 편안하게(응?) 감상할 기회를 얻

었다.(역주행 드리블이 어쩐지 그립... 아, 그건 아니죠.)

BASKETBALL 
GOLDEN AGE
그때가 좋았지
우리나라 농구의 황금기를 열어 젖혔던 스타들의 은
퇴 러시가 시작됐다. 

TEARS IN FIELD
비운의 태극 전사들
이놈의 부상 악연은 1994년 미국 월드컵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뭔 놈의 태극 전사가 연어도 아니고 자꾸...

연세대 독수리 3인방
이상민 (1997년 데뷔 → 2010년 은퇴)
이상민은 가장 많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프로 선수다. 

정규 리그 및 챔프 결정전에서 도합 6번의 우승을 차지

했다. 그보다 더 대단한 건 2002년부터 9시즌 연속 올

스타 팬 투표 1위를 차지하며 ‘영원한 오빠’ 자리를 굳

게 지켰다는 거다. 우리나라 최고 포인트가드의 계보를 

이은 그는 현재 지도자 연수를 받고 있다. 지도자 동무, 

날래 오라우!

문경은 (1997년 데뷔 → 2010년 은퇴)
이충희, 허재의 뒤를 잇는 우리나라 농구 역사상 최고의 

슈터다. 람보처럼 우람한 몸집에 백발백중 슈팅 능력을 

갖춰 ‘람보 슈터’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했다. 13시즌 동

안 프로농구 최다인 1,669개의 3점포를 적중시켰다. 올 

시즌을 마치고 은퇴한 그는 다음 시즌부터 서울 SK의 전

력 분석 코치로 새로운 농구 인생을 시작한다. 

우지원 (1997년 데뷔 → 2010년 은퇴)
곱상한 외모와 출중한 실력으로 ‘코트의 황태자’로 불

린 우지원은 독수리 3인방 중 가장 많은 소녀 팬을 몰고 

다녔다. 프로 통산 1,116개의 3점 슛을 성공하면서 대학 선

배 문경은에 이어 역대 2위에 올랐다. 프로농구 비공인 

최고 득점인 ‘한 경기 70점’도 우지원의 기록이다. 현재 

모비스의 전력 분석원으로 활동 중이다.

고려대 호랑이 3인방
전희철(1997년 데뷔 → 2008년 은퇴)
‘에어 희철’이라는 별명만큼 높은 체공력과 파워 넘치

는 플레이를 앞세워 2001~2002 시즌 동양 오리온스를 

정상에 올렸다. 하지만 힘 좋은 용병의 거듭된 국내 러시

와 기량 쇠퇴가 맞물려 결국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현재 

서울 SK 2군 감독으로 있다.

현주엽(1998년 데뷔 → 2009년 은퇴)
‘우리나라의 찰스 바클리’ 현주엽은 농구 실력뿐만 아

니라 무관의 제왕인 것마저 바클리와 닮았다. 9시즌 동안 

여러 팀을 전전했지만 우승은커녕 챔프 결정전에도 한 

번 올라가지 못한 채 2009년 LG 세이커스에서 은퇴했다.    

양희승(1997년 데뷔 → 2009년 은퇴)
양희승은 대학 시절 장신 3점 슈터로 이름을 날렸다. 그

의 활약이 가장 눈부셨던 때는 프로농구 2006~2007시

즌이었다. 평균 15.8점을 기록하며 포워드 부문 공헌도 1

위에 올랐다. 그러나 그는 2007년 부산 KTF로 이적 후 

각종 부상에 시달렸고 남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은퇴를 결심했다. 그는 스포츠 에이전시 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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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 2009 - 10
시즌 결산
모두가 월드컵 이야기뿐인 대한민국의 NBA 팬들은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MAXIM은 축구에 지쳐있을 당신을 위해 NBA 소식을 준비했다. 전문가급이 많
기로 유명한 NBA 팬덤에서 인정하는 스페셜리스트는 역시 월간 <루키> 편집장 
조현일 뿐이다. 흥미로웠던 올 시즌을 그가 정리한다.

BY 박상우 WORDS BY 조현일(월간 <루키> 편집장, SBS 스포츠 NBA 해설위원) 

IMAGES 모든 NBA 사진 (Getty Images/멀티비츠)

2009-10시즌 NBA 개막을 앞두고 많은 팬들이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슈퍼맨’ 샤킬 오닐의 이적, ‘슈퍼 신인’ 블레이크 그리핀의 NBA 데뷔 등 화
젯거리가 차고 넘쳤던 덕분이다. 실제, NBA의 국내외 스포츠 케이블 시청률은 전년 대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2010 오프시즌을 맞아 2009-10 
NBA를 장식한 7가지 소식들을 모아보았다.

2009-10 NBA를 장식한 7가지 소식들

1. 슈퍼맨과 킹의 만남
2009년 여름, 농구팬들을 설레게 하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슈퍼맨’ 샤킬 오닐이 ‘킹’ 르브론 제임스가 버틴 클리

블랜드 캐벌리어스로 이적한다는 뉴스였다. 오닐은 입단식에서 “왕의 우승을 도우러 왔다”며 르브론의 조력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많은 이들의 예상대로 두 선수는 정규시즌에서 대단한 힘을 발휘했다. 

잦은 부상에 시달리긴 했지만 오닐은 여전히 일대일 수비로는 막기 힘든 선수였다. 이에 르브론은 골밑에서 파

생되는 다양한 득점 기회를 영리하게 이용했다. 하지만 시즌 마무리가 좋지 못했다. 클리블랜드는 동부 지구 세

미 파이널에서 보스턴 셀틱스에 2-4로 패하며 시즌을 접고 말았다. 오닐은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했고 르브론 

역시 셀틱스와의 마지막 3경기에서 21.3득점에 그쳤다. 르브론은 이번 여름, 자유계약선수로 풀린다. 갖가지 이

적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1990년대 NBA 골밑을 지배했던 샤크와 리그 최고의 슈퍼스타 르브론의 콤비 플레이

를 다음 시즌에도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 

탑골 공원에서

장기나 두시지.



2. 건재한 코비 브라이언트
코비 브라이언트만큼 많은 부상을 달고 2009-10시즌 전체 일정을 소화

한 선수가 또 있을까. 코비는 오프시즌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탓

에 손가락, 어깨, 무릎, 발목 등 다양한 부상에 시달렸다. 기록은 73경기 

출전, 27.0점, 5.4리바운드, 5.0어시스트. 득점력 하나만큼은 변함없었지

만 지난 시즌에 비해 야투, 3점슛, 자유투 성공률이 모두 하락하며 노쇠화 

논란에 시달렸다. NBA 전설 찰스 바클리마저 “이제 코비는 늙었다. 예전

처럼 한 경기에 30점 이상 넣는 일은 드물 것이다.”라며 코비의 신경을 

자극했다. 하지만 ‘블랙 맘바’ 는 명불허전이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 

오클라호마시티 썬더와의 경기에서 다소 고전했을 뿐, 2라운드 유타 재

즈와의 시리즈부터는 완벽히 경기를 지배했다. 그는 마지막 2010 플레이

오프 14경기 동안 무려 11차례나 30점 이상을 몰아넣었다. 바클리를 충분

히 머쓱하게 만들 만한 대활약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하나. NBA 

플레이오프 역사상 코비보다 30점 이상을 더 많이 기록한 선수는? 정답

은 마이클 조던. 정말이지 이 양반은 어디 안 끼는 곳이 없다. 

3. 새 역사를 쓴 2010 NBA 올스타전

NBA가 새로운 역사를 썼다. 지난 2월 15일(한국시

각), 미국 댈러스 카우보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 

NBA 올스타전에 모두 10만 8713명의 관중이 입장, 미

국 농구 사상 최다 관중 기록을 세우는데 성공했다. 이

는 농구 역사상 최다 관중이자 실내 경기 세계 신기록

이다. 그 전까지는 2003년 12월 13일, 디트로이트의 포

드 필드에서 열린 켄터키와 미시건주립대학의 경기에

서 수립된 7만8129명이 최다였다. 지독한 농구 사랑으

로 유명한 마크 큐반 댈러스 매버릭스 구단주의 장기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큐반 구단주는 “역

사적인 날이다. 이 이벤트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한 제리 

존스 댈러스 카우보이스(NFL) 구단주에 감사한다” 

고 말했다. 큐반과 카우보이스 구단은 세계에서 가장 

큰 HD 스크린(54×22m)을 준비, 경기장에 모인 모든 

팬들에게 생생한 화질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

장 곳곳에 가변좌석을 설치해 팬들의 편의를 도왔다.

그래,

이 맛이야!

2010 NBA 올스타전에 모두 10만 8713명의 관중이 입장했다

땅꼬마, 시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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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텍사스 엘리트 듀오
샌안토니오 스퍼스, 댈러스 매버릭스는 휴스턴 로케츠와 함께 텍사

스 주에 연고를 둔 팀들이다. 양 팀 선수들이 서로를 ‘라이벌이자 

형제 팀’ 이라 할 정도로 선의의 경쟁을 펼쳐왔다. 실제, 샌안토니

오와 댈러스는 지난 10년 간 리그에서 가장 꾸준한 성적을 거둔 팀

들이다. 샌안토니오는 팀 던컨이 입단한 이후 70%가 넘는 정규시

즌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1998년부터 댈러스 유니폼을 입고 활약

한 노비츠키 역시 댈러스를 좋은 성적으로 이끌었다. 댈러스는 올 

시즌 55승 27패를 기록, 10년 연속 50승 이상을 올린 팀으로 올라

섰다. 올 시즌 50승 32패를 기록한 스퍼스는 11년 연속 이 기록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 두 팀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50승 이상을 기

록했던 팀은 LA 레이커스(1979~1991) 외엔 없다. 10년 간 올린 승

수도 비슷하다. 댈러스가 563승을 올린 사이, 스퍼스는 이보다 10

승 많은 573승을 기록했다. 하지만 우승 횟수에서 댈러스는 스퍼스

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지난 10년 간 스퍼스가 4번의 우승을 차지

한 반면, 댈러스는 단 한 차례도 챔피언 트로피를 거머쥐지 못했다. 

4. 정규시즌 MVP 2연패를 거머쥔 킹 제임스
제리 웨스트 전 LA 레이커스 단장은 올 시즌을 앞두고 이런 인터뷰를 남겼다. “코비 브라이언트보

다 르브론 제임스가 더 뛰어난 기량을 갖췄다. 그는 리그 최고의 선수다.” 코비를 직접 드래프트하

고 그의 성장 과정을 다 지켜본 웨스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기에 이 발언은 큰 화제를 모았다. 그

런 르브론에게 올 시즌은 대단히 중요한 시기였다. 어느덧 리그 7년차 베테랑으로 접어든 데다 샤킬 

오닐, 앤트완 재이미슨 두 올스타가 입단, 우승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 완성됐기 때문이다. 르브론이 

펼친 정규시즌 활약은 엄청났다. 기록은 평균 29.7점, 7.3리바운드, 8.6어시스트. 야투 성공률은 생

애 최초로 50%를 넘겼다. 덕분에 르브론은 지난 시즌에 이어 2년 연속 정규시즌 MVP 트로피를 거

머쥐는데 성공했다. 백-투-백 MVP 수상은 마이클 조던, 스티브 내쉬, 매직 존슨, 팀 던컨 등 오직 9

명만이 기록한 업적이다. 하지만 르브론을 포함한 이들 10명 가운데 우승 반지가 없는 선수는 내쉬

와 르브론 밖에 없다. 르브론이 ‘MVP 2연패를 차지한 무관의 제왕’ 으로 남지 않기 위한 해답은 단 

하나, 파이널 우승 외엔 없다.

6. 사상 최악의 총기 스캔들
폭발적인 득점력, 기이한 행동 덕분에 길버트 아레나스(워싱턴 위

저즈)는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모았다. 2008년 전 세계에 그의 시

그니쳐 슈즈 열풍이 불 정도로 그의 인기는 대단했다. 지난 3시즌 

동안 부상으로 제 몫을 못했기에 2009-10시즌, 아레나스에게 거

는 팬들의 기대는 대단히 컸다. 하지만 그는 또 한 번 실망감을 줬

다. 지난해 12월 22일, 홈구장 버라이즌 센터 라커룸에 총기를 반입

한 것도 모자라 동료 자바리스 크리텐튼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는 

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것. NBA와 경찰은 즉시 사건 조사에 들어갔

다. 결국 위저즈 라커룸에서 정황을 포착, 총기 규정을 위반한 아레

나스는 중범죄로 기소되고 말았다. 이에 데이비드 스턴 NBA 총재

는 “결코 이 사건을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 일단, 아레나스에게 잔

여시즌 출장정지 징계를 내릴 것이다.”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

다. 남은 연봉을 받지 못하며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아레나스는 후

원 계약을 맺었던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와의 계약도 파기당하는 

등 지독한 후유증을 앓아야 했다. 그의 등번호대로 모든 것이 0으

로 돌아간 순간이었다. 

5. 부상으로 쓰러진 2009 드래프트 1순위
LA 클리퍼스는 드래프트와는 인연이 없는 팀이다. 매년 드래프트 상위 지명

권을 거머쥐었지만 제대로 지명권을 행사했다고 평가받은 적은 손에 꼽을 

정도다. 운도 없었다. 그간 클리퍼스가 1순위로 지명했던 선수들 대부분이 

첫 해 부상으로 쓰러진 탓이다. 1987년 캔자스 대학을 전미 우승으로 이끈 

후 1순위로 클리퍼스의 지명을 받은 대니 매닝은 루키 시즌 단 26경기 출전

에 그쳤다. 1998년, 역시 1번으로 클리퍼스 유니폼을 입은 마이클 올로워칸

디도 부상 때문에 37경기를 쉬어야 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쓰디쓴 역사가 또 

한 번 반복됐다. 2009 드래프트 1순위 블레이크 그리핀이 시범경기에서 입

은 무릎 부상으로 아예 시즌-아웃 판정을 받은 것. 클리퍼스가 모처럼 제대

로 된 지명권을 행사했다는 호평 속에 많은 NBA 팬들이 ‘괴물 신인’ 그

리핀의 NBA 데뷔를 기다렸지만 또 한 번 1순위 징크스에 눈물을 흘리고 말

았다. 클리퍼스는 그리핀의 부상, 주전 포인트가드 배런 데이비스의 부진이 

겹치며 2009-10시즌, 단 29승을 올리는데 그쳤다.

오, 

나 좀 쩌는 듯

한 번 안아 

준다니까! 

구슬은 꿰어야, 슈퍼 루키 대니 매닝은 써먹어야 보배다.



WEIRD EPISODES

이런 경우가 다 있네!
NBA는 60년이 넘는 긴 역사를 자랑하는 리그다. 그간 NBA를 수놓았던 명장면 외에도 
팬들의 배꼽을 빠지게 만드는 황당한 에피소드도 있었다.

내 유니폼 어디 갔어?

23번은 마이클 조던을 나타내는 또 다른 이름이다. 그

런데 1989-90시즌, 올랜도 매직과의 정규시즌 경기에

서 조던은 12번을 달고 나왔다. 멀쩡한 23번을 놔두고 

왜 12번을? 누군가가 라커룸에 침입해 조던의 상의 유

니폼을 가져간 것이었다. 원정경기를 치르느라 여분의 

유니폼을 가져오지 않았던 조던은 결국 12번이 적힌 

판매용 저지를 입고 코트에 나섰다. 조던이 NBA에서 

1,251번의 경기를 뛰는 동안 유일하게 12번을 달고 뛰

었던 게임이었다. 이 경기에서 조던은 무려 49점을 기

록했다. 인간미 없는 조던은 등번호가 바뀌어도 변함

없는 농구황제였다.

장난꾸러기 아테스트
론 아테스트는 가는 곳마다 사건을 터뜨리는 NBA의 문제아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리그 최고의 수비력 덕분에 모

든 감독이 원하는 실력자이기도 하다. 2003-04시즌, 아테스트는 라이벌 폴 피어스와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피

어스의 걸쭉한 입담에 약이 잔뜩 오른 아테스트. 피어스가 3점슛 45도 라인에서 볼을 잡자 그간 숨겨온 수비 전

법을 내보인다. 그것은 바로 상대편 바지 내리기. 본의 아니게 ‘야(구)동(영상) 100% 즐기기!(MAXIM 5월호 아직

도 안 봤니?)’의 모델이 된 피어스가 재빨리 바지를 올린 후 깨끗하게 3점슛을 성공시켜 관중들을 놀라게 했다. 

경기 후 아테스트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뻔뻔한 얼굴로 말했다. “TV로 많은 사람들이 봤을 텐데 네 속옷을 내

보여서 정말 미안해 폴~. 다시는 바지 내리지 않을게.” 

셀프 리바운더

트리플-더블은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 블록

슛 가운데 세 가지 부문에서 두 자리 수를 기록해야 

하는 기록이다. 여기 트리플-더블에 대한 과한 집착

이 화를 부른 경우가 있다. 2001-02시즌, 유타 재즈와

의 정규리그 1차전, 게임 종료 6초를 남긴 상황. 승부

는 이미 클리블랜드의 승리로 기운 상태였다. 이때 인

바운드 패스를 받은 리키 데이비스가 자기편 골대에 

레이업을 시도한 후 리바운드를 잡는 것이 아닌가! 당

시 데이비스는 트리플-더블에 리바운드 한 개만을 남

겨두고 있었다. 생애 첫 트리플-더블 달성에 눈이 먼 

나머지 자기 편 골대로 돌진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저

지른 것이다. 그 경기 이후 데이비스는‘셀프 리바운

더’라는 치욕스런 별명을 얻었고, 트리플-더블도 달

성하지 못했다. 자기 편 골대에 슛을 던지고 실패한 공

을 잡는다고 해도 리바운드로 기록되지 않기 때문. 이

건 뭐, 바보도 아니고.

떠나는 것도 서러운데

스캇 브룩스 현 오클라호마시티 썬더 감독은 현역 시

절, 서러운 경험을 해야 했다. 경기 도중에 짐을 싸라

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 1994-95시즌, 휴스턴 로케츠

의 세 번째 포인트가드였던 브룩스는 디트로이트 피스

톤스와의 후반전을 위해 몸을 풀고 있었다. 그런데 휴

스턴의 단장이 그를 불렀다. “트레이드 되었으니 지금 

라커룸으로 돌아가서 짐을 싸라.” 당시 시각은 트레이

드 마감 시한을 한 시간 남겨둔 오후 7시였다. 휴스턴

은 경기 도중에도 이적 협상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브

룩스를 댈러스 매버릭스로 내보내는 조건으로 몰론 와

일리, 1995년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을 받아오는 트

레이드에 도장을 찍었다. NBA 사무국은 당황했다. 역

사상 선수가 경기 도중에 이적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

기 때문이었다. 결국 사무국은 트레이드 마감 시간을 

경기 시작 직전인 오후 6시로 변경했다. 이듬해부터는 

아예 오후 3 시로 대폭 앞당겼다. 트레이드 이후 브룩

스는 친정팀 로케츠와 경기를 치렀다. 벤치멤버로 나

선 브룩스는 12점, 5어시스트, 2스틸을 기록, 팀의 한 

점 차 승리를 이끌었다. 서러움에 복받친 브룩스의 멋

진 복수극이었다.

농구에도 더블헤더가?

2007년 12월 19일, 마이애미 히트는 6반칙으로 퇴장 

당한 샤킬 오닐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애틀랜타 호

크스에 111-117로 패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 히트 

구단은 리그 사무국에 오닐의 파울 개수가 잘못 기재

됐다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 오닐이 퇴장을 당했던 마

지막 51.8초부터 재경기를 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리그 사무국은 즉시 조사에 들어갔고 애틀랜타 홈경

기 기록원의 실수가 있었음을 밝혀냈다. 애틀랜타 측

은 불만 없이 사무국의 재경기 결정을 수락했다. 그런

데‘골 때리는’ 문제가 하나 있었다. 양 팀 모두 대형 

트레이드를 단행, 12월 19일 당시와 선수명단이 상당부

문 달라져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오닐이 이미 마이

애미를 떠난 후였다. 리그 사무국은 재경기를 5일 남겨

놓고 결정을 내렸다. “오닐은 없어도 된다. 새로 가세

한 선수들이 대신 뛰어도 관계없다.” 3월 8일, 마침내 

51.9초를 남기고 경기가 재개됐고 애틀랜타가 남은 시

간동안 3점차 리드를 끝까지 지켜내며 114-111로 승리

했다. 별도의 휴식시간 없이 바로 양 팀의 정규리그 본

경기가 시작됐다. 이번에도 승리는 애틀랜타 몫. 호크

스는 39점, 8어시스트, 6리바운드로 활약한 조 존슨의 

활약을 앞세워 히트를 97-94로 물리쳤다. 26년 만에 

하루에 2승을 쓸어 담은 애틀랜타의 진기한 승리였다.

뭐지, 이 까닭모를 

어색함은...

폴, 너를 원해!!

내폰에 NBA 사진 받기



SPORTS  

시구에도 정석이 있나요?
2010년에도 개념 시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BY 박상우 IMAGES 각 구단 제공

대한민국 프로야구 시구의 역사는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거슬러간다. 최초

의 여자 연예인 시구자는 월드 스타 강수연. 꽤 충격적인 시구로는 드라마 <여인천

하> 속 왕비마마 전인화가 가채를 올린 한복 차림으로 ‘옛다, 잡것’ 시구를 선보인 

것이 꼽힌다. 그 외에도 수많은 시구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 시구의 역사는 홍드로 

이전과 홍드로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시구를 본 두산 팬들은 ‘군 

면제 대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적극적인 영입을 촉구했다. 영웅호걸 홍드로 

이후 여자 연예인들은 ‘개념 시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물론 선수가 뛰는 그라운드에 대한 존중을 나타낸다는 개념시구의 취지는 훌륭하다. 

그러나!! 개념이란 단어가 천으로 온몸을 꽁꽁 싸매는 걸 뜻하는 것이었던가? 이 지

점에서 우리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언제부턴가 시구를 하는 여자의 복장은 홈팀 

유니폼에 청바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시구에 긴 바지 착용 조항은 없는데도 말이

다! 티아라처럼 원정 팀을 응원하는 복장이 아닌 바에야 개념은 뾰족구두 대신 운동

화를 신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발산할 수 있다. 2010년 상반기, 우리를 즐겁게 해준 

그녀들을 소개한다. 하반기엔 더 분발하도록!

김사랑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시원스레 드러낸 그녀의 각선미, 완벽한 얼굴, 완벽한 몸

매, 적절한 의상.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미스코리아의 위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김지우
금발이 너무한 김지우. 한국의 베컴과 결별한 이후 오랜만에 검색

어 순위를 점령! 그 이유는 바로 이 시구 장면 때문. 티아라는 홈팀 

삼성 마스코트 사순이를 빙의까지 하는 정성을 보인 김지우의 시구

를 보며 한 수 배우도록!

키이라 코르피
이 금발 미녀는 우리 언론 마음대로 ‘핀란드의 김연

아’라 부르는 얼짱 피겨 스타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10대 미녀에 뽑혔으며 각종 화보에서 포스를 보여준 주

인공. 검색창에 이 이름 한 번 넣어보시라! 피겨에 연아

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감복할 것이다.

소피 부즐로
홀연 지상계 야구장에 등장한 이 엘프는 누구인고 하니, 2007 미스

프랑스 2위다. 미칠 듯한 미모만 볼 게 아니다. 선천적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시련을 극복해낸 그녀의 당당함이 더 아름답다. 

하지만 우린 관심법을 쓰지 못하니 그저 우리의 시각을 믿을 뿐.김하은
치어리딩 도전기(p.18에 우리의 불쌍한 모습이 있다)를 

촬영하러 목동 구장에 간 날은 수컷이 시구를 해서 넥

센 히어로즈에 대한 실망이 컸다! 하지만 히어로즈가 

시구 섭외의 최강자 두산과 견줄 만한 훌륭한 라인업

을 가졌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추노>의 설화 역으로 

인기를 얻은 김하은이 시원한 모습으로 여기 강림하신 

것이 그 이유. 이게 바로 야구 보는 맛! 

2010년 상반기 시구계는 수많은 아이돌이 출동했음에도 약속이

나 한 듯 혹시 스킨이 1㎟이라도 노출될까 봐 꽁꽁 싸맨 복장으로 

출몰해 전반적으로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를 ‘개념 시구’라고 

부르는 데 우린 동의할 수 없다. 이젠 개념 시구 아닌 것을 찾기가 

더 어려운 실정. 그렇다고 홍드로처럼 던질 것도 아니면서. 제대

로 할 거 아니면 제대로 보여줘라! 이제 날씨가 슬슬 더워지니 하

반기에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할 시구를 기대하겠다.

마지막으로 국내 도입이 시급한 일본의 시구 하나 소개한다. 
아, 일본은 선진국이었구나!

호시노 아키



어두웠던 2010 상반기 시구계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그녀, 연기자 이태경을 만났다!
WORDS BY 박상우 PHOTOGRAPHS BY ARC STUDIO

개념시구녀 이태경

WHO IS 이태경?
2001년 <학교4>에서 본명 이상인으로 데
뷔한 그녀는 드라마 <미스터 굿바이> <사
랑과 야망>, 영화 <클래식> <창공으로> 등
에 출연했다. 얼마 전 힙합 가수 신케이
의 ‘나쁜 놈이었어’ 뮤직비디오에 출연
했다. 7월엔 영화 개봉도 기다리고 있다.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아 여전히 신인의 
마음이라는 그녀를 우린 더 자주 보고 싶
으니 좀 바쁘게 활동하길 바란다!

WEIRD BALLS

넥센 히어로즈의 시구를 하게 된 계기

는?

히어로즈의 응원가를 불렀다. 시구를 

해달라는 구단 측 요청을 처음엔 부담

스러워 사양하다가 승낙했다.

추신수 선수와는 어떤 사인가?

정말 관계없다(웃음). 추 선수와 같이 부

른 것도 아니고 ‘거리의 시인들’의 노

현태 씨와 응원가 작업에 참여했다. 그

것에 대해선 인터뷰를 하거나 얘기한 

적도 없다. 기사를 보면서 정말 ‘이런 

거구나’ 하고 느꼈다.

넥센 응원가도 불렀다.

원래 박성광 등 개콘 개그맨들과 월드

컵 응원가를 함께 불렀다. 거기에 ‘1등

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타이

틀이 있다. 히어로즈가 하위권 팀이지

만 언젠간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원

하며 응원하기로 했다.

넥센 팬인가?

시구를 계기로 인연을 맺고 힘이 되고 

싶어서 넥센 팬이 됐다. 이제 넥센 경기

는 빼놓지 않고 보려고 한다.

좋아하는 선수가 있다면?

내 등번호가 10번인데 이게 주장 이숭

용 선수의 번호다. 고참이지만 열심히 

뛰고 성적도 좋다. 실제로 봐도 멋있다. 

팬이다.

시구 연습은 어떻게 했나?

한강에서 30분씩 2번 연습했다.

그날 경기를 다 보았나?

응원하면서 끝까지 봤다. 히어로즈가 

역전승을 했다. 시구를 하고 이기기까

지 하니 기분이 좋았다. 그날을 포함해

서 야구장을 3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이

겼다. 

프로축구 S 구단은 스폰서 전속 모델이 

시축만 하면 패배하는 징크스가 있다던

데, 당신은 히어로즈 승리의 여신으로 

자리매김하는 건가?

승리의 여신!(웃음) 인터뷰에 꼭 적어

달라.

시구 후 반응은 어땠나?

내 공이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는데 박

성광 씨가 번트를 해서 묻혀버렸다. 그

래도 뿌듯했다. 하지만 다음 날 기사는 

‘핫팬츠 시구’만 부각됐다. 핫팬츠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시구한 공은 집에 가져갔나?

아니다. 안 가져갔는데 어쨌는지 모르

겠다. 하하. 시구 후에 정신이 없어 옆에 

있던 분께 드렸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

다. 시구 공을 찾습니다!

그렇게 긴장했나?

응원가를 부르면서 관중들에게 “같이 

하세요” 했는데 관중들이 처음 듣는 노

래를 어떻게 따라하나? ‘어, 내가 왜 이

러지?’ 하면서 더 긴장해버렸다. 

당신이 생각하는 개념 시구란 무엇인

가?

잘 던지는 거라고 생각한다(웃음). 잘 던

진다는 게 정말 선수처럼 던지는 게 아

니라 “열심히 하세요”, “승리하세요”

라는 에너지를 담아서 던져야 한다는 

말이다. 최선을 다해서 던지는 게 진짜 

개념 시구다.

원래 운동을 좋아하나?

골프, 승마, 웨이크보드 등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를 좋아한다. 운동

을 위한 운동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기계보단 사람과 할 수 있는 게 좋다. 

이태경에게 MAXIM이란?

‘인연’이다. 예전에 최화정, 이나영 

씨와 동명의 커피회사 CF를 찍은 적이 

있다. 그런 거 보면 MAXIM과 인연이 깊

은 것 같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인연을 

만들어가고 싶다.

그럼 이 인연으로 MAXIM을 위해서도 

개념 화보 한 번 하자!

하하. 좋다.

시구계의 이단아
호시노 아키의 섹시 시구만 있는 게 

아니다! 일본의 재미난 시구를 소개

한다.

“내가 네 애비닷!”
신조 츠요시

“그래, 너로 정했다!”
미나미 아키나

“느네 나라에 이런 거 없지?”
아라이 나나오

“도깨비 슛!!”
AKB48

핫팬츠만 기억하지 마세요!!



미녀 골퍼Best 5
그거 아나? 골프가 테니스만큼 미인이 많은 스포츠라는 거.
다섯만 추리느라 고생 좀 했다.

1ST

2nd

3rd

4th

5th

안나 로손
호주 패션모델 출신인 안나 로손
은 골프 실력보다는 섹시미로 더 
유명하다. 177cm의 압도적인 길
이에서 뿜어져나오는 관능미를 
필드에 마구 뿌리고 다닌다. 그 
결과 2007년에는 골프닷컴에서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골퍼로 선
정되기도 했다. 

폴라 크리머 
크리스티 커와 함께 미국이 자랑하는 또 
한 명의 미녀 골퍼다. 티샷을 날릴 때마다 
흩날리는 황금빛 머릿결은 뭇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하다. 크리머
는 한때 세계 랭킹 2위에 올랐을 만큼 실
력이 출중했으나 현재는 많이 죽었다. 하
지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 않나? 폴라
의 행복, 이 오빠가 지켜주겠다! 

최나연
피겨에 김연아가 있다면 골프에는 최나
연이 있다. 신지애와 더불어‘세리 키
드’의 양대 산맥인 최나연은 신지애처
럼 골프만 잘 치는 게 아니다. 필드 위
에서 그녀는 마치 청춘 만화의 주인공처
럼 발랄하다. 중성적 미소년 이미지가 강
한 최나연은 미녀 골퍼가 득실거리는 이 
바닥에서 큐티 골퍼의 새 지평을 열었다. 

                       신지애
박세리 뒤를 잇는 골프 여제. 
2009년 LPGA 데뷔 첫해에 신
인왕, 다승왕, 싱글왕을 휩쓸
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아버
지를 위해 음반도 낸 진정한 
내면 미인.

홍진주
홍진주는 2006년 한국오픈에서 박세리, 김미현 등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줄줄이 꺾으며 깜짝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하지만 그녀를 빛나게 하는 것은 
골프 실력보다 외모다. 이름처럼 뽀얀 피부와 연
예인 뺨치는 미모로 대회마다 중년 남성 팬을 대
거 몰고 다니니 갤러리 경계령이 내릴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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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

HOW TO GET HOT GOLFERS

1. 운동선수
미녀 골퍼를 사귀려면 운동선수만

큼 좋은 직업이 없다. 부대낄 기회

가 많고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

하기 때문이다. 올림픽 유도 금메

달리스트 이원희도 슈퍼 땅콩 김

미현과 같은 병실에서 부상 치료

를 받다가 의도적으로 초콜릿 복근

을 깠고 그녀 마음을 차지했다. 하

지만 운동선수 하기엔 당신은 이미 

너무 멀리 왔다. 아마 안 될 거야.

2. 캐디
접근성이 최고다. 최근엔 여자 골

퍼도 남자 캐디를 선호하는 추세

다. 수십 킬로에 달하는 캐디백을 

메고 드넓은 필드 위를 누비려면 

박지성 같은 강철 체력과 엄홍길 같

은 정신력이 필수기 때문. 그녀에게 

어필하려면 준프로급 골프 실력과 

게임을 읽는 시야도 필요하다. 그

녀의 장단을 맞추는 스킬까지 갖췄

다면 게임 셋. 하지만 조건이 너무 

많잖아? 우린 안 될 거야.

   

3. 국회의원
국회보다 잦은 골프장 출입으로 전

국 골프 관련 종사자를 먹여 살리

는 국회의원은 미녀 골퍼를 만나기

에 꽤 괜찮은 직업이다. 현장에서 

활약하는 미녀 골퍼와 직접 접촉은 

힘들겠지만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

장에서 훈련하는 골퍼, 친절한 미

모의 코치 등을 만날 수 있다. 여의

도 63배 면적의 골프장을 건설한 

나랏님들에게 불가능은 없다. 국회

의원이라... 우린 아마 안 될 거야.

4. 골퍼의 아버지
딸래미를 곱게 키워 골프 선수를 

시키면 미녀 골퍼를 볼 확률이 높

다. 딸래미가 KPGA 프로테스트를 

통과하는 날이면 쾌재를 불러야 할 

거다. KPGA 무대에서 활동하는 미

녀 골퍼가 꽤 많기 때문이다. 자, 

이제 당신은 딸래미의 캐디 역할

을 자처하면 된다. 박세리 아버지

도 그녀의 캐디를 하며 소렌스탐과 

캐리 웹을 바로 앞에서 보는 호사

를 누릴 수 있었다. 상상만 해도 즐

겁지 않나? 

하지만 우린 아마 안 될 거야. 내 자

식이 아무리 잘나도 결국 내 DNA

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을거야.

5. 연예인
연예인은 직업 특성상 월급쟁이

에 비해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

가 있어 골프장을 자주 드나들 수 

있다. 골프광 임창정이 대표적이

다. 그는 필드에서 만난 11세 연하 

미녀 골퍼 김현주에게 집요한 구애

를 펼친 끝에 결혼에 홀인원했다. 

하지만 김국진처럼 골프 그 자체에

만 빠질 경우, 5년의 세월을 날릴 

수도 있다. 우리도 아마 안 될 거야. 

미녀 골퍼 만나는 방법  그녀를 얻을 수 있는 직업군을 총망라했다. 하지만 아마 안 될 거다. 미안. 

아! 미란 언니

보고 싶다.

물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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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4G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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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 같은 해상도

액정 크기는 그대로지만 해상도는 기존 480×320에

서 960×640으로 가로×세로 각각 2배씩 4배 높아졌

다. 동일한 정보를 표현할 때 한결 선명하고 세밀한 화

면을 보여준단 소리다. 아이폰 3G(S)와 비교하면 차이

가 확연히 눈에 띌 정도다. 특히 텍스트 정보를 확인할 

때 고해상도 액정은 강점을 가진다. 글자가 기존보다 4

배나 명료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당분간 3.5인치 액정

에서 이보다 더 뛰어난 해상도를 가진 제품을 찾아볼 

순 없을 거다. 그만큼 아이폰 4G의 해상도는 징그러울 

만큼 높은 수준이다. 

       6축 센서 보유

아이폰 4G는 6축 센서를 보유해서 움직이는 방향, 속

도, 회전 등을 감지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아이폰 

4G를 위(Wii)의 리모트처럼 사용할 수 있단 소리다. 아

이폰으로 골프 스윙 연습을 하면 궤적을 알려준다든지, 

차에 아이폰을 거치해두면 운전 습관(급출발을 하는지, 

급가속을 하는지 등)을 체크해준다든지 외에도 활용도

는 무궁무진하다. 결국 이 6축 센서의 유무가 아이폰 

3G와 4G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기능이 될 거다. 앞으로 

나올 다양한 앱을 기대해봐도 좋다. 물론 유료겠지만...

       HD급 동영상

LED 플래시가 내장된 500만 화소의 디지털카메라(디

지털 줌 기능 포함)로 720p HD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

다. 이제 간단한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별도의 디지

털카메라나 캠코더를 찾을 필요가 없다. 친절한(?) 잡

스 형님은 촬영한 영상을 쉽게 편집하라고 iMOVIE란 

프로그램도 함께 발표했다. 아이폰 4G와 iMOVIE가 있

으면 촬영한 HD급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편집해서 유

튜브에 업로드하는 건 일도 아니다. 그러니 앞으론 밖

에서 엉뚱한(?) 짓은 삼가는 게 좋을 거다.

       전면 카메라 탑재

아이폰 4G의 앞면엔 화상전화용 카메라가 달려 있다. 

다행히(!) 화상통화는 아이폰 4G끼리 와이파이(Wi-Fi)

로 연결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평소 행실이 부적절

한 사람이라면 아이폰 4G를 커플폰으로 장만하는 건 

비추다. 화상전화로 당신의 사생활이 낱낱이 공개될지

도 모를 일이다.

TUFF  아이폰4G 영상보기

3세대라고 울지 마라
멀티태스킹은 지원된다. 그나마 위안이 되나?

아이폰 OS를 4.0으로 업그레이드하면 멀티태스킹, 폴더 기능 등을 지원해준다. 물론 그전에 탈옥(아이폰을 해킹)해서 위와 같은

기능을 사용한 유저도 있겠지만 애플에서 정식으로 기능을 오픈해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아이폰 3세대라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당신 주변엔 약정의 노예가 되어 무늬만 스마트폰인 휴대폰을 2년 동안 사용하는 사람도 많을 테니 말이다. 

      늘어난 배터리

배터리 용량 자체가 미약하게나마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배터리 탈착은 불가하니 전화 통화가 잦은 사

람이라면 미리미리 배터리 관련 액세서리를 장만해두

자. 전화 통화만 할 경우 7시간, 웹서핑은 6시간, 비디

오 재생은 10시간, 음악은 40시간 정도까지 사용이 가

능하다. 그렇지만 평소에 전화 올 일이 없는 당신에겐 

배터리 용량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슬림한 보디

중앙처리장치(CPU)인 A4칩의 크기를 줄여 아이폰 

3G(S)보다 24% 정도 두께가 얇아졌다. 아이폰 4G

의 두께는 9.3mm로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폰 중 가

장 얇다. (삼성이 자랑하는 스마트폰 갤럭시 S의 두

께가 9.9mm다.) 여기에 세련된 스테인리스스틸의 프

레임은 튼튼하고, 강화 유리를 사용한 액정은 흠집에

도 강한 편이다. 

CHEER UP

03

04

05 06

당신이 아이폰 4G로 갈아타야 할 이유를 알려주겠다.
지름신을 맞이하는 데 한결 마음이 편해질 거다.
BY 김상헌

4G IS 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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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FF

하이브리드 디카 3종
자동차도, 패션도 하이브리드가 대세다. 카메라도 이 대세에 합류한 지 오래다!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하이브리드 디카 3종을 직접 만져봤다.
BY 박상우  IMAGES 각 제조사 홈페이지  MODEL 회사 앞 게으른 흰둥이

소니 NEX-5
장점  NEX-5의 귀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첫인상은 

남녀 모두에게 어필할 만하다. 3인치 엑스트라 파인

(Xtra fine) LCD 모니터는 각각 상하 80 °, 45 °까지 

기울어져 편의성을 더했다. AF 모드에서 초점을 잡아

내는 속도가 빠르고 셔터를 누르는 순간 “휘휙!” 하

고 들려오는 셔터음이 시원하다. NEX-5의 3D 스위프 

파노라마(Sweep Panorama) 모드는 고품질 3D 파노

라마 사진의 촬영을 가능케 해 재미있다. 무엇보다 빛

나는 것은 동영상 기능이다. AVCHD/MP4 포맷 형태

의 Full HD 1080i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는 이 녀석만 

있으면 디지털 캠코더를 따로 장만할 필요 없다. 거기

에 저장 매체로 메모리 스틱과 SD 카드를 모두 채용함

으로써 소니의 약점인 호환성을 극복했다.

단점  기능별 버튼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메뉴 버튼 하

나로 모두 해결하는 방식의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이지 

않아 불편하다. 이 때문에 조작법을 익히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두 모델에 비해 부팅 속도가 미세

하게 느리다. 일반적인 촬영 시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

으나 UFO를 촬영할 일이 많은 우리 MAXIM 독자들에

게는 그 100분의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질 것이다. 물

론 NEX-5로 UFO를 촬영할 순 없으니 시간 낭비하지 

말자. 작은 크기는 이동성을 높였지만 줌렌즈를 장착

했을 때 본체가 렌즈에 매달려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 상대로 스트랩을 이용해 어깨에 둘러 메면 덜렁거

려 떨어질까봐 불안하다.

기타 본체가 작은 탓에 그립 감이 손 큰 사람에겐 약간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손에서 잘 빠지진 않으니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카메라에 있어서 가볍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으나 묵직한 보

디를 선호하는 이에겐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이브

리드 카메라에 그런 걸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듯. 결과물을 확인할 

때 사진과 동영상이 분리되는 점은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 NX10
장점  세 제품 중 유일하게 뷰파인더가 보디에 붙어 있

다. 접안센서는 예민하게 반응해서 뷰파인더를 보기 

위해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자동으로 LCD가 꺼

지고 모든 정보가 뷰파인더에 표시된다. 초점을 민첩

하게 잘 잡아내는 편이다. 직관적이고 편한 인터페이

스는 초보자나 NX10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익힐 

수 있다.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자랑하는 삼

성의 제품답게 3인치 AMOLED의 해상도는 감탄을 자

아낸다. (실제 결과물을 컴퓨터 모니터로 확인했을 때 

실망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정통 DSLR에 가장 근접

한 디자인은 묵직한 외관을 선호하는 사람에게 적합하

다. 또한 그 덕분에 좋은 그립 감까지 선사하니 괜찮은 

시도라 할 수 있다.

단점  하이브리드 디카의 공통적인 문제일 수도 있으

나 손이 큰 사람은 불편할 여지가 있는 제품이다. 손

이 큰 편인 에디터는 촬영을 위해 셔터를 누르다 자꾸

만 우측 하단의 원형 내비게이션 키를 누르는 경우가 

많았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조정되는 설정들을 보

며‘아, 삼성의 기술력은 설정까지 마음대로 바꾸는 정

도에 이르렀구나!’라고 착각한 게 부끄러울 지경. 한

편 메뉴 버튼은 뷰파인더 바로 좌측에 부끄러운 듯 살

포시 숨어 있어 뜬금없다는 인상이다. 왜 한 손으로 가

능한 걸 굳이 두 손을 쓰는 수고를 하게 하니? 아, 우

직한 외모에 어울리지 않는 가벼운 셔터 소리는 베컴

을 보는 기분이다.

기타 셋 중 유일하게 뷰파인더, 플래시 일체형 모델이다. 이 때문

에 많이 무거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체감으론 중간 정도 무

게밖에 안 된다. 머리 크고 당연히 무겁기까지 한 에디터로선 도저

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대체 카메라에 무슨 짓을 한 거지?

올림푸스 E-P1
장점  E-P1은 하이브리드 디카 시장의 확장에 크게 기

여한 제품이다. 처음 이 녀석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통

념을 뛰어넘은 혁신적 디자인(사실 1959년 발표된 최

초의 하프 카메라 PEN을 복각한 디자인이다)으로 많

은 이를 구매 충동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특히 다수의 

여성이“예쁘다!”를 연발하며 신상 백도 아닌 카메

라에 대한 소유 욕망을 표현한 것은 이례적이다. 거기

에 조작이 아주 간단하고 한 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남녀를 불문하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뛰

어난 조작감과 더불어 제품이 보여주는 퍼포먼스 또한 

훌륭하다. 전원을 켰을 때 부팅 속도가 매우 빨라 촬

영 준비가 용이하다. 무엇보다 E-P1이 가진 특유의 색

감으로 여타 하이브리드 디카와는 다른 느낌을 준다. 

단점  디스플레이 분야 세계 최강자라 할 수 있는 삼

성, 소니와 비교했을 때 E-P1의 3인치 하이퍼 크리스

탈 LCD는 초라한 수준이다. 특히 어두운 곳에선 노이

즈 때문에 지글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반셔터를 누를 

때 대상을 잡지 못하고 초점이 빗나가버리는 상황이 

가끔(이라기엔 조금 빈번히) 발생했고, 셔터 소리는 가

볍고 인공적인 기계음이 났다. 평면적인 보디 디자인 

탓에 그립감이 부족해 손에서 빠질 것 같은 불안감도 

있었다. 덧댄 가죽 재질은 미끄러짐을 완화해주긴 했

으나 그립 자체를 편안하게 해주진 못했다. 또한 왼손

으로 좌측 상단의 촬영 모드 키를 돌릴 때 불편했다.

기타 출시된 지 1년이 다 돼가는 제품이다 보니 다른 두 제품과 단

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전쟁의 서막을 

올린 제품답게 여러모로 매력적인 기계다. 다수의 에디터가 실물

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디자인은 더 말할 것도 없

다. E-P1은 손에 쥐었을 때 셋 중 가장 묵직하고 믿음직한 인상을 

줬다. 올림푸스 특유의 아트 필터는 사진 찍는 재미를 더해줬고 포

토샵 등 후보정에 약한 초심자에게도 다양한 사진을 표현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리사이즈 외의 후보정 작업은 전혀 하지 않았다.



STUFF 
FILL YOUR INNER EMPTINESS WITH MATERIAL GOODS

   Outdoor
          Mission
 Complete!

      준비 없이 떠난 여행 후에 남는 건
쓰라린 추억뿐이다. 당신이 그녀와 후끈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제품을
       MAXIM에서 알려주겠다. 
                     미리미리 챙겨둬라.

7월이다. 내리쬐는 태양은 사람의 마음

을 들뜨게 한다. 당신의 그녀도 답답한 일

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훌쩍 떠나고 싶

은 마음이 간절할 거다. 이때 자연스럽

게 오토캠핑이라는 떡밥을 던지자. 고급

스러운 펜션에서 즐기는 럭셔리한 여행

도 좋지만 그녀와의 거리를 단숨에 줄이

기엔 이만한 게 없다. 타고 갈 자동차가 

걱정이라면 MAXIM의 자동차 시승기에

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는 오토캠

핑에 필요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 알려주

겠다. 준비가 끝났다면 남은 건 거친 야외

에서 당신과 그녀 안에 잠든 야성을 깨우

는 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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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상헌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조은애 MAKE-UP 고영은

MODEL 티나

ASSISTANT 조정진

화이트 컬러 탱크톱 PUMA
블루 컬러 쇼츠 adidas originals
하이톱 스니커즈 CONVERSE

그녀에게 멋진 바비큐를 해주겠다고

자랑해놓고선 드럼통을 절반으로 자른 

덩치 큰 화로를 들고 갈 셈인가!  당신이 

준비한 질 좋은 고기도 그 따위 화로에선 

빛을 발하지 못한다. 보기 좋은 떡이 먹

기도 좋고 치기도 좋듯, 세상에서 가장 소

화 잘 되는 고기는 깔끔한 화로 세트에 구

워야 제맛. 이참에 코오롱스포츠의 파이

어 플레이스 세트를 장만해두자.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화로, 받침대, 그릴, 숯받이

를 별도로 구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덩

치도 작아서 좁은 공간에서도 언제든 바

비큐를 즐길 수 있다. 그녀와 맛있는 바비

큐를 먹으며 오늘 밤을 뜨겁게 보낼 계획을 

짜보자. 집게는 그저 거들 뿐.

문의 www.kolonsport.com 02-1588-7667
가격 52만9천 원

KOLON SPORT
FIRE PLACE SET



화이트 컬러 탱크톱 PUMA
블루 컬러 쇼츠 adidas originals
하이톱 스니커즈 CONVERSE

야외에서 쓰는 의자라고 무시하지 마라. 

백문이 불여일좌(座)다. 코오롱스포츠의 

릴렉스 체어에 앉아봐라. 등받이 조절이 

3단계로 가능한데다 코끼리 엉덩이인

당신도 편하게 앉을 만큼 시트 사이즈도 

넉넉하다. 의자에 앉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컵홀더도 준비 완료.

 그녀가 의자에 편히 앉아 기분 좋게 책

을 읽고 있다면 다가가 커피 한 잔을 권하

라. 한층 기분이 좋아진 그녀가 읽던 책

을덮고 당신 몸을 읽으려 들지도 모른다. 

만약 그녀의 책을 올려둘 작은 미니 테이

블이 필요하다면 미니 뱀부(대나무) 테이

블도 있다. 다리 교체로 높낮이 조절도 가

능하고, 접으면 작은 가방으로 변신하기 

때문에 휴대하기 좋다..

문의 www.kolonsport.com 02-1588-7667
가격 릴렉스 체어 12만5천 원
미니 뱀부 테이블 10만5천 원

KOLON SPORT
RELAX CHAIR,
MINI BAMBOO TABLE



스트라이프 패턴 베스트 papaya
골드 컬러 비키니 에디터 소장

설마 요즘 나오는 텐트가 군대에서 쓰던 

A자형 텐트처럼 조악한 수준이라 생각하

는 건 아니겠지? 최근엔 코오롱스포츠의 

슈퍼 팰리스처럼 야외에서도 집처럼 편

하게 지낼 수 있는 대형 텐트가 인기다. 

달랑 둘이 여행 가는 데 큰 텐트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녀와 다양한 플레이를 

즐기고 싶다면 이 정도 공간은 확보해야 

한다. 좁은 텐트가 무너질까봐 단순 왕복

운동만 거듭하는 것만큼 슬픈 일도 없다. 

코오롱 홈페이지의 동영상만 제대로 숙

지하면 텐트를 완성하는 데 10여 분 정도

면 충분하다. 텐트를 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가벼운 스킨십이 오늘 밤 그녀를 밤

에 피는 장미로 만들 확률도 높여줄 거

다. 물론 그때마다 당신 역시 텐트를 치

게 되겠지만 말이다.

문의 www.kolonsport.com 02-1588-7667
가격 128만 원

KOLON SPORT
SUPER PALACE



남자라면 한 번쯤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는 그녀를

덮치는 맛있는 떡질을 꿈꾼다. 밖이라고 다를 건 없다. 

코오롱스포츠의 널찍한 뱀부(대나무) 키친 테이블이라

면 부엌이 부럽지 않으니 당신 꿈을 실현하기에 충분할 

거다. 그녀가 식기 거치대와 건조망까지 포함된 똘똘한 

테이블에 만족하여 즐겁게 요리하는 틈을 노리는 거다. 

물론 그 전에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취사도구는

슬쩍슬쩍 치워두는 센스를 잊지 말자. 자칫하다간 당신이 

화끈한 AV가 아닌 슬래셔 물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취사도구를 일일이 챙기기 귀찮다면 프라이팬, 

냄비, 식기가 완비된 코오롱스포츠의 여행용 코펠 하나를 

장만하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다. 

문의 www.kolonsport.com 02-1588-7667
가격 뱀부 키친 테이블 20만 원,
코펠 5만3천 원(2인용 기준)

KOLON SPORT
BAMBOO KITCHEN TABLE, KOCHER

화이트 컬러 비키니 ROXY
네이비 컬러 쇼츠 HEAD



화이트&블루 컬러
스트라이프 비키니 HEAD 

비치웨어 BNX

야전침대! 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가. 야외

에서 당신과 그녀의 몸뚱이가 부딪히는 

화끈한 전투가 벌어질 침대란 소리다. 왜 

이런 야전침대가 필요하냐고? 당신과 그

녀가 울퉁불퉁한 바닥 위에서 각자의 등을 

고문하며 전투를 벌일 수 있으리라 생각하

는 건 아니겠지? 들떠 있는 그녀 마음을 

순식간에 땅바닥에 처박아버리고 싶다면

야 아무래도 상관없겠지만 괜찮은 야전

침대 하나면 둘의 전투는 훨씬 더 격렬

하고 치열해질 거다. 코오롱스포츠가 내

놓은 야전침대는 두 명이 한꺼번에 올라

가도 충분할 만큼 널찍한데다 내구성도 뛰

어나 시트가  찢어질 염려도 없다. 전투에 나

선 군인에게 구형 M16이 아닌 최신 K2 소

총을 쥐어주면 전투력이 올라가듯, 그곳

전투에도 질 좋은 야전침대 하나가추가

되면 전투의 질이 달라진다. 아직도 고민

할 게 남았나? 

문의 www.kolonsport.com 02-1588-7667
가격 22만8천 원

KOLON SPORT
WIDE FIELD COT



한여름이라고 맨바닥에 덜렁 드러눕지 

마라. 추위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는 어떻게 할 건가? 까딱 

잘못해 이런 곳에서 잠들면 입이 돌아 

가는 건 둘째 치고 남자의 생명인 허리

에 애로사항이 꽃핀다. 한의학에서 남자

는 습한 곳을 피해야 한다고 주구장창 

떠드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니 바닥

에 에어매트 하나 정도는 깔아두자. 코오

롱스포츠의 에어매트면 냉기, 습기 차단

은 물론이고 그녀와 급작스럽게 레슬링

을 펼칠 때도 편안한 쿠션이 되어줄 거

다. 자동 공기 주입 에어벨트가 양쪽에 

있으니 공기 넣는 것도 어렵지 않다. 한 

번 써보면 돗자리따위는 줘도 안 쓸 거

다. 장담한다. 

문의 www.kolonsport.com 02-1588-7667
가격 16만8천 원

KOLON SPORT
AIR MAT 

원피스 papaya 팔찌 모두 Jamie&Bell

독나방 : 만만하게 보지 마라. 독모가 있어

서 잘못 만지면 붉은 반점, 가려움증, 통증을 

일으킨다. 심한 경우 전신에 독이 퍼져 고열

과 심한 고통이 뒤따른다.

MAXIM SAYS
손으로 죽이지 말고 젖은 휴지로 덮은 후 사

살한다. 몸에 묻으면 일단 흐르는 물에 씻

도록!

왕지네 : 초록에 가까운 회색을 띠며 길쭉

한 생김새다. 몸길이는 1~14cm까지 다양하

며 다리 수도 15쌍에서 170쌍까지 징그럽게 

다양하다. 습한 지역에 서식하며 야행성이다. 

그리고 당신처럼 모두 육식성이다. 

MAXIM SAYS
절대 만지지 마라. 요놈 자폐기가 다분해 만

지는 순간 당신을 물 거다. 아픈 거야 당연

한 얘기고 물린 곳도 붓는다. 지네 독은 산

성이니 염기성인 암모니아수를 발라 부기

를 가라않히자.

벌 : 벌은 여름철에 독성의 양이 많아지고 강

해진다.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두드

러기, 혈관부종, 위장관 경련, 설사 등의 부작

용을 동반한다. 특히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

는 사람은 더 위험하니 주의하라.

MAXIM SAYS
강한 향수나 기름 사용을 자제하라. 검은 옷은 

벌을 자극하므로 입지 않는 게 좋다. 잼, 당밀 

등을 희석해서 깡통에 넣어두면 멍청한 벌은 

여기에 빠져 죽는다. 벌에 쏘이면 벌침을 제거

하고 얼음찜질을하라. 가렵다면 항히스타민제

나 카라민로션을 바르면 한결 덜할 거다.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 : 해충 피하는 방법
이 벌레 같은 자식들! 

HOW TO SURVIVE OUTDOOR



텐트 안에 놓아둘 랜턴을 고르는 일은 생

각보다 까다롭다. 그녀와 훈훈한 분위기

를 연출하기엔 어스름한 불빛을 내는 가

스 랜턴이 좋겠지만 켜는 것도 귀찮고, 

관리하기는 더 귀찮다. 요즘에는 형광등 

랜턴도 쓸 만한 제품이 많다. 콜맨의 투

명 리트로 랜턴 정도면 7인용 텐트는 밝

히고도 남는다. 형광등 랜턴이라 한 번 

켜두면 특별히 신경 쓸 필요도 없어 텐트 

안에 놓아두기도 편하다. 형광등이 광원

이라서 밝기 자체가 빼어나진 않지만 시

각적 부담은 한결 덜한 편이다. 텐트 내

부 천장에 걸기 편하게 랜턴 바닥에 고

리도 달렸다. 이 녀석 내 똘똘이만큼이

나 똘똘한데? 

문의 www.coleman.com 02-542-7030
가격 5만2천 원

지브라 패턴 비키니 ROXY
화이트 컬러 쇼츠 에디터 소장

COLEMAN
REVERSIBLE TENT LANTERN

여로 vs. 원추리
여로: 잎이 길고 넓다. 맥이 많고 주름과

털이 당신 만큼이나 많다. 

원추리: 잎에 털과 주름이 없다. 큰 놈은 독이 

있으니 어린 놈만 골라서 익혀 먹어라. 

박새 vs. 산마늘
박새: 여러 장의 잎이 촘촘히 어긋나 있다.

잎의 아래는 줄기를 감싸며 가장자리에

털이 있다.

산마늘: 이름처럼 냄새가 마늘 못지않다.

줄기 하나에 2~3장의 잎이 달려 있다.

삿갓나물 vs. 우산나물
삿갓나물: 줄기에 가장자리가 갈라지지 않은

잎이 6~8장 돌려난다.

우산나물: 잎이 2줄로 깊게 갈라졌다.

털머위 vs. 머위
털머위: 잎의 앞면은 짙은 녹색인데다 두껍고

광택이 있다. 뒷면은 갈색 털이 많다. 

머위: 연녹색의 잎엔 부드러운 털이 나 있다. 

HOW TO SURVIVE OUTDOOR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 
:독초 구별법 
약초인 줄 알고 먹었다가 식중독에
걸려 119를 부르는 일은 없어야지.

앞쪽이 독초다. 헷갈리지 마라.



BY 유승민  PHOTOGRAPH BY ARC STUDIO ASSISTANTS 박상우, 김희성

2010 포르테 2.0 CVVT

만원1,657

비교 시승기MAXIM
1,600만원대
친구여, 적금을 깨라. 

MAXIM RIDE

FORTE



2010 라세티 프리미어
1.8 IDENTITY

만원1,611

LACETTI PREMIERE



DESIGN

기아 포르테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을 당시의 반향은 대단했다. 건담 

시리즈의 자크를 연상시키는 기아자동차의 패밀리 룩이 지금처럼 줄줄이 

후속작으로 이어진 것도 포르테라는 히트작이 없고서는 불가능했을 테니 

말이다.‘패밀리 룩’이란 예를 들어 BMW가 원형 라이트를 버리지 않는 것

처럼 한 브랜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관성있는 디자인 컨셉을 말한다. 포

르테로 시작해 K5로 이어지는 기아차의 저돌적인 눈매를 탄생시킨 건 세계

적 자동차 디자이너 페테르 슈라이어다. 기아차의 얼굴들을 통일성 있는 라

인업으로 완성시키는 이 아저씨가 누구냐고? 지난 20년간 폭스바겐과 아

우디의 디자인을 총괄했던 남자라고 하면 앞으로 기아차의 디자인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 대충 감이 오나? 해외 명차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아자

동차도 디자인을 하나의 연결 고리로 묶는‘연환계’를 과감히 쓰기 시작한 

거다. 슈라이어라는 걸출한 용병 장수의 지휘 아래 말이다. 

그런데 장수를 데려오느라 돈을 너무 썼는지 실내 디자인이 영 소홀하다. 

지난 1년 간 길에서 여자 다리와 포르테를 보면서 침을 흘려온 필자였건만 

운전석에 앉는 순간‘낚였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니까. 마감재에서 느껴지

는 이 익숙한 분위기는... 택시?

DRIVING

부슬비에 촉촉히 젖은 도심 도로를 따라 가속과 제동을 반복했다. 가장 궁

금했던 부분은 높은 전고 때문에 출렁임이 크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급

격한 차선 변경에 따른 출렁임 테스트는 서킷에서도 좋지만 실제 도로에서 

새치기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멀리 한 쪽 차선에 길게 늘어선 차들이 보

인다. 진입하지 않을 것처럼 옆을 달리다 잽싸게 끼어든다. 의외로 출렁임

이 별로 심하지 않다. 뒷 차도 멋지다며 빵빵대고 헤드램프도 깜빡여 준다. 

가볍게 손을 들어 성원에 답했다. 

높은 전고에도 불구하고 차선 급변경시 흔들림이 적다는 건 가벼운 프레임

과 낮은 무게 중심 덕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싶다. 다만 바로 그 1,187kg의 

가벼움이(라세티 프리미어 1.8 ID: 1,335kg) 고속 주행에 필요한 안정감을 떨

어뜨리는 건 부정할 수 없다. 

밤이 되고 다시 시동을 걸자 어두운 주변을 감지한 오토라이트 컨트롤이 스

스로 헤드램프에 불을 밝힌다. 에디터의 주된 테스트 드라이빙 구간은 새벽 

3시 경의 강변 북로다. 뻥 뚫린 강변 북로는 올림픽 대로보다 고속 코너링

을 시험할 수 있는 구간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회사가 퇴근을 새벽 3시에 시키기 때문이다. 젠장할. 

아무래도 배기량 1,800cc의 라프ID와 비교하기엔 2,000cc의 포르테가 우

위를 보인다. 그리고 차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의 

즉답적 반응에 중점을 둔다면 정답은 더 명확해진다. 단, 방음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큼의 성능을 기대하지 마라. 차량 내부로 바로 전해져 오는 엔진

음과 노면 요철에 의한 소음은 라세티와 비교했을 때 가장 피부에 와닿도

록 차이를 느끼는 부분이다. 포르테를 몰려면 적어도 이 소음 자체를‘스포

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DESIGN

내부 디자인에서는 라세티 프리미어의 압승이다. 인테리어를 발로 한 포

르테에 비해 T팬티를 연상시키는 라프의 섹시한 센터페시아와 스티어링 

휠, 그리고 화려한 LED 계기판은 1년전 MAXIM 시승기에서 찬사를 퍼부었

던 렉서스 IS250의 인테리어를 능가할 정도다.  과연 지금의 치열한 전쟁

을 치루고 있는 준중형 모델 속에서 라세티 프리미어만큼의 디자인을 뽑

아낸 차가 있을까? 라세티 프리미어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미 평가가 끝

났다. 라세티 프리미어의 압도적인 디자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파격은 없다. 대우차가 늘 그렇듯 말이다. 그렇기에 이 

심플한 중후함은 시간이 갈수록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볼수록 매력 있

는 훈남 같다고나 할까? 다이아몬드를 과감하게 커팅한 듯한 전면부는 

캐딜락이 주는 직선의 매력을 닮아 있다. 그래서일까? 창피한 얘기지만 

MAXIM 에디터는 얼마 전까지 라세티 프리미어를 너무도 당연하게 중형

차로 알고 있었다. 그만큼 준중형 답지 않은 무게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이

다. (뭐, 실제로 좀 무겁기도 하다.) 라세티 프리미어의 매력을 가장 잘 표

현하는 컬러는‘미스티 레이크’다. 실제로도 가장 인기 있는 색상이고, 에

디터의 집 지하 주차장에 서 있는 누군가의 미스티 레이크 빛깔의 라프는 

개인적인 로망이 되어 버린 나머지 차 주인에 대한 환상마저 생겨버렸다. 

저 미스티 레이크 빛깔 라세티의 드라이버는 분명 숨 막히게 섹시한 27세

의 오피스 레이디일 거다! 난 알 수 있다! 하앍하앍.

라세티 프리미어 1.8 ID의 디자인. 사실 온갖 찬사를 늘어놓았지만 이 모든 

건 앞모습에 국한된 얘기다. 뒷모습은 확. 실. 히. 포르테가 낫다. 

DRIVING

도로 위에서 실제로 가속 패들을 밟았다. 치고 나가는 느낌은 2000cc의 포

르테보다는 아무래도 밀린다. 배기량으로 보나, 토크 차이로 보나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이미 2000cc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라세티 프리미어가 올

해 굳이 IDENTITY라는 이름으로 배기량을 다운시켜 1800cc 모델을 출시했

다는 건 다른 각도로 이 차를 바라봐야 함을 의미한다. 

포르테 2.0이 가벼운 차체와 날렵한 운동 능력에 초점을 맞췄다면 라세티 

프리미어 1.8 ID는 포르테 2.0이 과감하게 포기한 부분에 더욱 집중했다. 특

히 N.V.H(Noise, Vibration, harshness) 방지대책의 효과로 엔진 소음과 노

면의 충격을 우주로 날려버렸다. 그리고 더 높은 배기량의 포르테보다도 

현저히 무거운 공차중량은 고속 주행 시에도 땅에 착 붙는 듯 안정적이다.

급가속시 반응은 다소 독특하다. 등짝이 시트에 밀착되는 듯이 치고 나가

는 포르테와는 달리, 탑승자의 몸에 가해지는 관성의 압박을 최소화시키는 

가속을 보여준다. 급가속 시의 이 1초 정도 차이를 답답하게 느끼는 드라

이버도 분명 많을 거다. 택시 기사 아저씨들은 특히나. (그래서 라프는 택

시가 별로 없나보다.) 

부러우라고 하는 얘기지만, 시승기를 쓸 땐 보통 연료 만땅의 차량을 받는

다. 그런데 시승 기간 동안 그 기름을 남긴 채 차량을 반납하면 왠지 좀 아

까운 기분이 든다. 역시 연비가 중요한 건 내 돈으로 기름을 사서 넣었을 때

뿐인가. 그런데 이 녀석, 써도 써도 생각보다 기름이 잘 줄지 않는다. 어떻게 

된 연비인지 확인하려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라세티 프리미어 1,600cc 

모델의 연비가 13.0km/ℓ인데 배기량 더 높은 1,800cc의 ID가 13.3km/ℓ

로 되려 연비가 더 높다. 

2010 포르테 2.0 CVVT 2010 라세티 프리미어 1.8 vs

MAXIM RIDE



굳이 나까지...
- - ;;

포르테 이겨라!

내가 없는 곳에서

너희들이 승자를 가리는 것 

따위 인정하지 않겠어. 탈락의 변

EQUIPMENT

포르테는 인테리어를 포기하면서 절감한 비용을 철저히 기능적인 면에 쏟

아부었다... 고 말한다. 운전자의 음성을 인식하여 작동하는 내장형 네비게

이션, 그리고 주머니에 갖고 다니기만 해도 도어록을 해제하는 스마트키, 

주행 안정 시스템 DSC(Dynamic Stability Control), 후방 카메라 영상이 디

스플레이되는 백미러 등 분명 모두 준중형에서는 생소하리만큼 매력적인 

기능들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기본 장착이 아니라 옵션이라

는 점이 아쉽다. 하지만 라세티에 비해 매력적인 부분도 분명 있다. 콘솔 박

스 안의 USB 포트는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차 안을 나만의 쥬크박스로 만

드는 데 매우 유용하다.  

EQUIPMENT

딴 건 둘째치고 시가잭이 하나밖에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포르테 2.0에 

두 개의 시가잭이 있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요새 시가잭 허브도 많다

고 하지만 아무래도 지저분하다. 게다가 내장형 네비게이션도 없는데 시가

잭이 중앙 콘솔박스 바로 앞에 있어 전선이 너저분하게 늘어진다는 단점

이 눈에 띈다. 

운전자의 몸을 안락하게 감싸주는 세미 버킷시트가 고속 코너링 시에도 몸

의 쏠림을 잡아준다. 잡아 준다기 보다도 아예 몸의 쏠림을 느끼지도 못하

게 한다는 것이 맞는 표현일 듯하다. 하지만, 버킷시트는 차 안에서 남녀가 

짝짓기를 할 때는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자. (시승차

에서 했다는 건 아닙니다.)

2010 포르테 2.0 CVVT

2011 i30 2.0 VVT 

2010 카렌스 2.0 가솔린

2009 포르테쿱 2.0 KOUP

2010 그랜드 스타렉스 LPi 밴 

2010 라세티 프리미어 1.8 IDENTITY

엔진
배기량
변속기
연료
구동방식
최대출력
최대토크
공인연비
공차중량

엔진
배기량
변속기
연료
구동방식
최대출력
최대토크
공인연비
공차중량

엔진
배기량
변속기
연료
구동방식
최대출력
최대토크
공인연비
공차중량

엔진
배기량
변속기
연료
구동방식
최대출력
최대토크
공인연비
공차중량

엔진
배기량
변속기
연료
구동방식
최대출력
최대토크
공인연비
공차중량

엔진
배기량
변속기
연료
구동방식
최대출력
최대토크
공인연비
공차중량

2.0세타II 듀얼VVT

1,998cc

자동 4단

가솔린

전륜구동

156마력

19.8kg·m/4300rpm

13.6km/ℓ (2등급)

1,187kg

2.0 VVT

1,975cc

자동 4단

가솔린

전륜구동

143마력

19.0kg·m/4,600rpm

13.3km/ℓ (2등급)

1,290kg

세타 2.0

1,998cc

자동 4단

가솔린

전륜구동

151마력

19.8kg·m/4250rpm

10.6km/ℓ (3등급)

1,510kg

2.0 세타Ⅱ CVVT

1,998cc

자동 4단

가솔린

전륜구동

158마력

20.2kg·m/4300rpm

12.9km/ℓ (2등급)

1,215kg

2.4 LPI

2,359cc

수동 5단

LPG

후륜구동

159마력

23.0kg·m

8.0km/ℓ (5등급)

1,935kg

1.8 DOHC ECO-TEC

1,796cc

자동 6단

가솔린

전륜구동

142마력

17.8kg·m/3800rpm

13.3km/ℓ (2등급)

1,335kg

JULY 2010 MAXIM 67

너희들이 승자를 가리는 것 

따위 인정하지 않겠어.1,688
만원

1,635
만원

1,684
만원

1,684
만원

064-067P_070-071p_���1600.indd   67 2010-06-17   �� 7:56:09



STUFF WHEELS

KORANDO  C
쌍용자동차의 야심작 코란도 C가 드디어 공개됐다. 코란도가 무엇인가? 대한민국 남자들의 야성의 아이콘 아닌가! 
MAXIM이 들뜬 마음으로 아직 출시도 안 된 녀석을 슬쩍 살펴봤다. BY 박상우 IMAGE 쌍용자동차

코란도 C는 2010 부산국제모터쇼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모델 중 하나다. 코

란도라는 이름은 하나의 차종을 넘어 대한민국 자동차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는 아이콘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상하이자동차의 

가장 큰 실패 원인으로 코란도와 무쏘를 별 고민 없이 단종시켜버린 것으로 꼽을 만

큼 스테디셀러기도 하다. (물론 이 친구들의 본래 목적이 먹튀에 있었다면 적절한 선

택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후속 모델 엑티언과 카이런의 판매가 기대에 미치지 못

하면서 쌍용자동차는 옛 영광을 되찾지 못한 채 포지션을 잃어갔고, 그 사이 경쟁사

들은 눈에 띄는 발전을 이뤘다. 이 때문에 지난해 큰 내홍을 겪은 쌍용자동차의 매

각·인수설이 들려오고 있는 이 시점, 회생의 사명을 맡고 있는 C200의 역할은 매

우 중요하다. 바로 그 C200이 코란도 C라는 이름으로 출시된다는 소식을 접한 자동

차 마니아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컸다.

2010 부산국제모터쇼에서는 코란도 C의 양산형, 이를 기반으로 한 전기자동차 Pure 

EV(Electric Vehicle), 팝 아티스트 이동기가 제작한 아트카 등 총 3대의 콘셉트 카

가 공개됐다. 쌍용 측은 “쌍용자동차 최초의 전륜구동 방식 모노코크(Monocoque) 

모델인 코란도 C는 전형적인 SUV의 강인함에 승용차의 편안함을 더한 차세대 

CUV(Crossover Utility Vehicle)의 전형”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코란도 C의 브

랜드 네임은 국내 최장수 모델로 우리나라 SUV의 역사를 이끌어온 코란도의 브랜

드 헤리티지를 계승·발전시켜 새로운 SUV의 역사를 창출해나가겠다는 의미를 담

고 있으며, C는 ‘세련된, 귀족적인’을 뜻하는‘Classy’와 ‘우수한 승차감과 정숙

성’의 ‘Comfortable’ 그리고 ‘환경 친화성’의 ‘Clean’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

다”며 신차에 대한 자신감과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직 정식 출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란도 C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는 확

신할 수 없다. 그러나 공개된 외관은 코란도의 후속 모델 소식에 열광했던 남자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란도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근육

질에 선이 굵은, 마초적인 인상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부드러운 곡선이 대체했다. 거

기에 프레임 방식을 버리고 모노코크 방식으로 변화한 점은 이제 코란도 C가 오프로

드를 벗어나 온로드에 안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코란도의 타깃층이 ‘남자’가 

아닌 ‘애기 아빠’인 것이다. 이런 패밀리 카 개념의 설계는 판매 영역을 넓히고 대

중적으로 다가가겠다는 계산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코란도만의 아이덴티티가 사라

지고  타깃 층이 모호해지는 역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마치 인간에게 길든 

야생마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모습이다. 거기에 아트카에서 보여준 장난은 쌍용

자동차가 정박할 항구를 잃은 채 표류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코란도 C는 만루 위기에 놓인 쌍용자동차의 구원투수가 되긴 힘들 전망이다. 타자

를 윽박지를 빠른 공도, 스트라이크 존 구석을 찌르는 변화구도 갖추지 못한 어정쩡

한 선수 같다. 정식 시판 후 보여주는 퍼포먼스와 판매 대수가 정확한 결과를 보여

주겠지만, 정지 상태의 코란도 C는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에 불을 지필 요소가 너무

나 부족하다. 쌍용자동차는 마니아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코란도의 모습을 전혀 이

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이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회생은 요원한 일로 보인

다. 우리가 기대한 것은 땀내 나는 스포츠맨이었지 솜털 보송한 애송이가 아니었단 

말이다! 뉴 코란도의 당당함이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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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마티즈 클래식 0.8 SOHC

2010 마티즈 클래식 0.8 VAN

2010 모닝 가솔린 1.0 밴

2010 모닝 가솔린 1.0

2010 클릭 가솔린 1.4 DOHC

2010 모닝 LPI 1.0

2010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1.0 DOHC

2009 베르나 트랜스폼 세단 1.4 DOHC 가솔린

2010 프라이드 세단 가솔린 1.4 DOHC

2009 젠트라 1.2 SX

2009 젠트라X 1.2

2009 젠트라 1.6 가솔린

2009 젠트라X 3Door 1.6

2009 젠트라X 1.6

2009 베르나 트랜스폼 세단 1.6 VVT 가솔린

2010 클릭 가솔린 1.6 DOHC

2010 클릭 디젤 1.5 VGT

2010 아반떼 1.6 VVT

2010 프라이드 해치백 가솔린 1.4 DOHC

2009 SM3 CE 1.6 가솔린

2009 베르나 트랜스폼 세단 1.5 VGT 디젤

2010 프라이드 해치백 가솔린 1.6 CVVT 

2010 포르테 1.6 CVVT

2010 라세티 프리미어 1.6 가솔린

2011 i30 1.6 VVT

2010 프라이드 해치백 디젤1.5 VGT

2010 프라이드 세단 가솔린 1.6 CVVT

2010 프라이드 세단 디젤1.5 VGT

2010 쏘울 가솔린 1.6

2011 SM3 1.6 가솔린

2009 베르나 트랜스폼 해치백 1.6 VVT 가솔린

2011 i30cw 1.6 VVT

2009 포르테쿱 1.6 KOUP

2010 쏘울 디젤 1.6

2010 카렌스 2.0 LPI

2011 i30 2.0 VVT

2010 그랜드 스타렉스 LPi 밴 3인승

2009 포르테쿱 2.0 KOUP

2010 포르테 2.0 CVVT

2010 카렌스 2.0 가솔린

2010 라세티 프리미어 1.8 IDENTITY

2010 그랜드 스타렉스 LPi 밴 5인승

2010 그랜드 스타렉스 디젤 밴 3인승

2010 그랜드 스타렉스 디젤 밴 5인승

2010 쏘울 가솔린 2.0

2010 라세티 프리미어 2.0 디젤

2011 i30 1.6 VGT

2011 투싼IX 가솔린 2.0 2WD

2010 그랜드 스타렉스 LPi 왜건 12인승

2010 로체 이노베이션 가솔린 2.0

2010 스포티지R 가솔린 쎄타II 2.0

2010 토스카 L6 2.0

2011 i30cw1.6 VGT

2011 i30cw2.0 VVT

2010 쏘나타 Y20

2011 투싼IX 디젤 R2.0 2WD

2010 그랜드 스타렉스 디젤 왜건 12인승

2010 K5 가솔린 2.0

2010 스포티지R 디젤 R2.0 2WD

2010 토스카 L6 LPG 2.0

2010 SM5 2.0 가솔린

2010 액티언 CX5 2WD

2010 액티언스포츠 AX5 2WD

2010 아반떼 하이브리드LPi 1.6 하이브리드

2010 그랜드 스타렉스 디젤 왜건 11인승

2010 포르테 하이브리드LPi 1.6 HEV

2010 그랜드 카니발 2.2 디젤

2010 스포티지R 디젤 R2.0 4WD

2011 투싼IX 디젤 R2.0 4WD

2010 윈스톰 2WD 5인승

2010 카이런 2.0 5인승 2WD

2010 액티언스포츠 AX7 4WD

2009 제네시스 쿠페 200 Turbo

2010 그랜드 카니발 2.7 LPi

2010 윈스톰 2WD 7인승

2010 QM5 가솔린 2WD 씨티

2010 액티언 CX5 4WD

2009 쏘렌토R 2.4 가솔린 2WD

2010 토스카 디젤 2.0

2010 스마트 포투 쿠페 Passion

2011 싼타페 VGT 2.0 2WD

2010 카니발 2.7 LPG

2010 카니발 2.2 디젤

2009 쏘렌토R 2.7 LPG 2WD

2009 쏘렌토R 2.0 디젤 2WD

2010 QM5 디젤 2WD

2010 카이런 2.0 7인승 2WD

2010 스마트 포투 쿠페 Pulse

2011 싼타페 LPi V6 2.7 2WD

2010 윈스톰 4WD 5인승

2010 윈스톰 4WD 7인승

2010 혼다 시빅 CIVIC 1.8 

2010 닷지 캘리버 2.0 가솔린 

2011 싼타페 VGT 2.2 4WD

2010 더럭셔리 그랜져 Q240

2010 로체 이노베이션 가솔린 2.4

2009 쏘렌토R 2.2 디젤 2WD

2010 SM7 뉴아트 2.3 가솔린

2010 슈퍼 렉스턴 2WD RX5

2010 카이런 2.0 5인승 4WD

2010 카이런 2.0 7인승 4WD

2010 액티언 CX7 4WD

2010 미쓰비시 랜서 2.0 가솔린 

2010 스마트 포투 카브리오 Passion

2010 스마트 포투 카브리오 Pulse

2011 싼타페 가솔린 2.4 2WD

2010 쏘나타 F24 GDi

2010 K5 가솔린 2.4 GDI

2010 K7 VG240

2010 카니발 2.2 리무진 디젤

2010 토스카 L6 2.5

2010 슈퍼 렉스턴 2WD RX6

2010 더럭셔리 그랜져 Q270

2009 쏘렌토R 2.2 디젤 4WD

2010 윈스톰 맥스 2.0 DLX

2010 QM5 디젤 4WD

2009 닛산 로그 2.5 가솔린 2WD

2011 싼타페 VGT 2.2 2WD

2009 제네시스 쿠페 380 GT

2010 윈스톰 맥스 2.0 HDLX

2008 크라이슬러 PT크루저 2.5 가솔린 

2010 K7 VG270

2010 카이런 2.7 7인승 4WD

2009 푸조 207 해치백 1.6 GT

2009 푸조 308 해치백 1.6 MCP

2010 토요타 RAV4 2.5 가솔린 2WD

2010 지프 컴패스 2.4 CVT

2010 모하비 가솔린 3.8 2WD

2011 베라크루즈 디젤 300 2WD

2010 폭스바겐 제타 2.0 TDI

2008 푸조 307 왜건 2.0L SW

2010 혼다 CR-V 2WD URBAN

2010 모하비 디젤 3.0 2WD

2010 슈퍼 렉스턴 4WD RX6

2010 카이런 2.7 7인승 AWD

2010 닛산 알티마 2.5 가솔린

2008 폭스바겐 비틀 2.0 가솔린

2010 폭스바겐 골프 2.0 TDI

2009 푸조 207 왜건 1.6 SW

2008 푸조 307 해치백 2.0 HDi 

2010 혼다 시빅 CIVIC 2.0

2010 혼다 CR-V 2WD

2010 포드 이스케이프 2.5 XLT

2009 닛산 로그 2.5 가솔린 4WD

2010 토요타 캠리 2.5 가솔린 

2010 토요타 RAV4 2.5 가솔린 4WD

2008 크라이슬러 세브링 세단 2.4 가솔린

2010 더럭셔리 그랜져 L330

2009 오피러스 프리미엄 GH270

2010 모하비 디젤 3.0 4WD

2010 볼보 C30 2.4i 가솔린

2010 체어맨H 500S

2010 슈퍼 렉스턴 AWD RX7

2010 미니 쿠퍼 1.6 메이페어

2009 혼다 어코드 2.4 가솔린

2007 볼보 S40 2.4i

2010 닛산 알티마 3.5 가솔린

2008 미니 쿠퍼 클럽맨 1.6 쿠퍼

2010 혼다 CR-V 4WD

2010 미쓰비시 아웃랜더 아웃랜더 2.4L

2010 스바루 레거시 2.5

2011 베라크루즈 가솔린 380 2WD

2010 SM7 뉴아트 3.5 가솔린

2009 푸조 207 쿠페 1.6 RC

2008 푸조 307 왜건 2.0 SW

2010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2010 토요타 프리우스 1.8 하이브리드 

2010 스바루 포레스터 2.5

2011 베라크루즈 디젤 300 4WD

2010 K7 VG350

2008 볼보 V50 2.4i

2009 푸조 207 컨버터블 1.6 CC

2009 푸조 308 해치백 2.0 HDi

2010 푸조 3008 1.6 HDi 

2008 포드 몬데오 2.0 디젤 

2010 포드 토러스 3.5 SEL

2009 오피러스 프리미엄 GH330

2009 BMW 1시리즈 120d

2008 아우디 A3 해치백 2.0 TFSI

2009 푸조 308 왜건 2.0 SW HDi 

2009 미니 쿠퍼 컨버터블 1.6 쿠퍼

2010 미니 쿠퍼 1.6 캠든

2010 포드 이스케이프 2.5 Limited

2010 포드 머스탱 쿠페 4.0 가솔린 

2008 크라이슬러 세브링 세단 2.0 디젤

2010 슈퍼 렉스턴 AWD NOBLESSE

2009 혼다 어코드 3.5 가솔린

2010 미쓰비시 아웃랜더 아웃랜더 3.0L

2008 미쓰비시 이클립스 2.4 가솔린 

2008 크라이슬러 세브링 컨버터블 2.8 

가솔린 

2009 제네시스 밸류업 BH 330

2010 그랜드 카니발 3.0 하이리무진

2010 체어맨H 600S

2008 아우디 A4 세단 2.0 TFSI S-line

2010 폭스바겐 골프 2.0 GTD

2010 푸조 407 세단 2.0 HDi 

2008 미니 쿠퍼 클럽맨 1.6 쿠퍼S

2009 사브 9-3 2.0 TiD 

2010 스바루 레거시 3.6

2010 제네시스 BH 330

2010 제네시스 BH 380

2010 스바루 아웃백 2.5

2011 베라크루즈 가솔린 380 4WD

2010 BMW X1 18d

2010 볼보 C30 T5 가솔린

2008 볼보 S60 2.5T 가솔린

2008 아우디 A3 해치백 2.0 TFSI 다이내믹

2010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2008 지프 랭글러 루비콘

2008 G2X 2.0 가솔린

2008 폭스바겐 파사트 2.0 TDI

2009 미니 쿠퍼 컨버터블 1.6 쿠퍼S

2010 포드 토러스 3.5 리미티드

2010 링컨 MKZ 3.5 가솔린 

2008 BMW 3시리즈 320i

2010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2.4 하이브리드 

2010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 4.0 가솔린

2008 크라이슬러 300C 2.8 가솔린

2009 아우디 A4 2.0 TFSI 멀티트로닉

2010 폭스바겐 티구안 2.0 TSI

2008 푸조 307 컨버터블 2.0CC

2010 벤츠 C클래스 C200K

2008 포드 스포츠 트랙 4.1 가솔린 4WD 

2008 지프 랭글러 언리미티드

2009 제네시스 밸류업 BH 380

2010 푸조 407 왜건 2.0 HDi 

2010 캐딜락 CTS 3.0 가솔린

2010 스바루 아웃백 3.6

2010 모하비 가솔린 4.6 4WD

2008 BMW 3시리즈 320d

2008 아우디 A4 왜건 2.0 TFSI 콰트로 S-line

2010 렉서스 IS250

2010 인피니티 G37 세단 3.7 가솔린

2009 닷지 다코타 쿼드캡 4X4 

2009 사브 9-5 2.0 TiD 

2009 닛산 무라노 3.5 가솔린 4WD

2009 아우디 A4 2.0 TFSI 콰트로

2009 포드 익스플로러 4.0 가솔린 4WD

2009 재규어 X-타입 2.2D

2009 크라이슬러 300C 시그니처 2.7 가솔린

2010 BMW 3시리즈 320d

2010 BMW X1 20d

2009 베리타스 3.6 V형 6기통

2010 폭스바겐 CC 2.0 TSI

2010 폭스바겐 CC 2.0 TDI

2010 캐딜락 CTS 왜건 3.0 가솔린 

2010 체어맨W CW600

2010 렉서스 IS250 F-Sport

2009 재규어 X-타입 2.5 Luxury

2009 랜드로버 프리랜더2 TD4 HSE

2010 카니발 3.0 L290 디젤

2010 볼보 S80 D5 2.4 디젤

2009 아우디 A4 2.0 TFSI 콰트로D

2008 폭스바겐 EOS 2.0 가솔린

2010 벤츠 C클래스 C220 CDI

2009 푸조 308 컨버터블 2.0 CC HDi 

2008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4.0 가솔린 4WD 

2009 오피러스 프리미엄 GH380

2009 닛산 370Z 3.7 가솔린

2010 인피니티 EX 35

2009 크라이슬러 그랜드보이저 3.8 가솔린 

2008 크라이슬러 그랜드보이저 3.8 가솔린 

2008 크라이슬러 300C 3.5 가솔린

2010 링컨 MKX 3.5 가솔린 AWD 

2010 벤츠 C클래스 C250

2009 벤츠 GLK클래스 220 CDI 

2010 링컨 MKS 3.8 가솔린 

2010 BMW 5시리즈 523i

2008 BMW 5시리즈 520i

2010 볼보 S80 3.2 가솔린

2010 볼보 XC70 D5 AWD

2009 아우디 A6 2.0 TFSI

2009 아우디 Q5 2.0 TDI

2010 렉서스 ES 350

2010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 MR 

2009 랜드로버 프리랜더2 I6 HSE

2009 크라이슬러 300C 시그니처 3.5 가솔린

2011 인피니티 M M37

2008 BMW X3 xDrive20d

2010 아우디 A6 2.0 TFSI

2008 BMW 3시리즈 328i

2010 BMW X1 23d

2010 체어맨W CW700

2009 지프 그랜드 체로키 3.0 디젤 4WD 

2008 BMW 5시리즈 520d

2010 볼보 XC60 D5 AWD

2009 인피니티 M35

2009 재규어 X-타입 3.0 Luxury

2008 크라이슬러 300C 3.0 디젤

2295

2210

2340

2370

2326

2321

2360

2465

2463

2490

2590

2500

2545

2517

2536

2541

2580

2510

2606

2635

2685

2690

2690

2780

2713

2780

2724

2750

2735

2700

2760

2782

2750

2790

2810

2871

2886

2825

2880

2860

2878

2825

2958

2952

2960

2900

2990

3043

3063

3072

3050

3100

3102

3100

3190

3120

3180

3200

3299

3280

3295

3290

3359

3315

3307

3390

3300

3390

3300

3350

3390

3390

3390

3460

3490

3490

3420

3592

3574

3594

3590

3597

3595

3530

3590

3640

3690

3608

3690

3690

3690

3780

3730

3700

3750

3780

3790

3790

3823

3870

3804

3850

3850

3850

3850

3800

3921

3990

3960

3990

3998

3995

3950

3900

3920

4070

4090

4090

4040

4020

4129

4179

4174

4190

4190

4100

4100

4190

4190

4149

4798

4290

4355

4370

4380

4300

4300

4330

4320

4460

4450

4478

4400

4400

4570

4590

4500

4580

4690

4640

4650

4690

4620

4620

4798

4710

4780

4790

4855

4850

4890

4890

4890

4880

4840

4990

4950

4990

4990

4980

5110

5180

5150

5190

5190

5150

5215

5250

5240

5390

5442

5480

5400

5450

5430

5590

5520

5648

5680

5680

5630

5610

5780

5700

5890

5890

5800

5990

5990

5995

5900

5980

5980

5950

5950

5990

5980

5950

6050

6030

6190

6160

6180

6120

6290

6290

6220

6290

6280

제조사 가격 (만원) 모델명 제조사 가격 (만원) 모델명 제조사 가격 (만원) 모델명 제조사 가격 (만원) 모델명

2010년 7월 가격별 국내 시판 차량 리스트



제조사 가격 (만원) 모델명 제조사 가격 (만원) 모델명 제조사 가격 (만원) 모델명 제조사 가격 (만원) 모델명

2009 아우디 A5 2.0 TFSI 콰트로

2009 아우디 A6 2.0 TFSI 다이내믹

2007 아우디 TT 쿠페 2.0 TFSI

2009 아우디 TT 쿠페 TFSI 2.0

2009 인피니티 G37 쿠페 3.7가솔린

2010 캐딜락 CTS 3.0 가솔린

2010 캐딜락 SRX 3.0 가솔린 AWD 

2010 BMW 5시리즈 523i

2009 렉서스 IS 컨버터블 IS250C

2010 미쓰비시 파제로 3.2 디젤 4WD 

2010 폭스바겐 CC 3.6 4Motion

2010 캐딜락 STS 3.6 가솔린 

2009 크라이슬러 300C 시그니처 3.0 디젤

2010 에쿠스 VS380

2010 체어맨W CW700 AWD

2007 아우디 TT 컨버터블 2.0 TFSI

2010 벤츠 E클래스 세단 E220 CDI

2010 BMW 5시리즈 528i

2008 BMW 5시리즈 528i

2010 아우디 A6 3.2 FSI

2008 혼다 레전드 3.5 가솔린 

2008 사브 터보X 리미티드 에디션 

2008 볼보 XC90 D5 AWD

2008 BMW X3 xDrive28i

2009 아우디 TT 컨버터블 TFSI 2.0

2010 벤츠 E클래스 세단 E300

2008 크라이슬러 300C 5.7 가솔린

2010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2.0 TFSI

2009 아우디 A6 3.0 TFSI 콰트로

2010 푸조 407 쿠페 2.7 HDi 

2008 지프 커맨더 3.0 CRD 4WD 

2009 링컨 타운카 4.7 가솔린 SWB

2008 BMW X3 xDrive30d

2010 아우디 A6 3.0 TFSI

2008 아우디 A4 컨버터블 2.0 TFSI 콰트로

2008 폭스바겐 투아렉 GP 3.0 TDI

2008 볼보 XC90 3.2 AWD

2010 인피니티 G37 컨버터블 3.7가솔린

2009 혼다 레전드 3.7 가솔린 

2007 로터스 엘리스 R 1.8 가솔린 

2008 렉서스 GS 350

2010 아우디 Q5 3.0 TDI

2007 아우디 TT 쿠페 TT 3.2 DSG

2010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2.7D TDV6

2009 랜드로버 디스커버리3 2.7D TDV6

2010 재규어 XF 3.0D 디젤

2009 렉서스 RX 350

2010 인피니티 FX 35

2008 BMW X3 xDrive30i

2009 아우디 TT 쿠페 TTS 2.0 콰트로

2009 링컨 타운카 4.7 가솔린 LWB

2009 포르쉐 박스터 2.9 가솔린

2009 BMW Z4 sDrive30i

2010 스피라 N

2009 아우디 TT 컨버터블 TTS 2.0 콰트로

2009 랜드로버 디스커버리3 4.0 V6

2010 벤츠 E클래스 쿠페 E350 

2008 BMW 3시리즈 335i

2009 아우디 A6 3.0 TFSI 콰트로D

2008 렉서스 GS 460

2008 로터스 엘리스 SC 1.8 가솔린 

2009 포르쉐 카이맨 2.9 가솔린

2011 인피니티 M M56

2010 볼보 S80 V8 4.5 가솔린

2008 포르쉐 카이엔 3.2 V6

2010 아우디 S4 3.0 TFSI 콰트로

2010 벤츠 E클래스 카브리올레 E350

2010 체어맨W 리무진 CW700

2010 체어맨W V8 5000

2009 렉서스 RX450h

2009 BMW Z4 sDrive35i

2010 스피라 S

2008 폭스바겐 페이톤 V6 3.0 TDI

2010 인피니티 FX 50S

2010 벤츠 M클래스 ML300 CDI 4매틱

2010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3.0 TDV6

2008 BMW 5시리즈 530i

2010 BMW X5 xDrive30d

2010 재규어 XF 3.0D S 디젤

2009 포르쉐 박스터 3.4 가솔린

2010 벤츠 C클래스 C63 AMG

2007 재규어 XJ 2.7D SWB

2009 재규어 XJ 2.7D SWB

2010 아우디 Q7 3.0 TDI 콰트로

2010 스피라 스피라 N

2010 BMW 5시리즈 535i E350

2008 BMW M3 4.0 DCT

2010 벤츠 E클래스 세단 E350 4매틱

2007 재규어 XJ 2.7D LWB

2009 재규어 XJ 2.7D LWB

2010 BMW X5 xDrive35i

2009 포르쉐 카이맨 3.4 S

2008 BMW 5시리즈 535d

2010 벤츠 E클래스 세단

2008 포르쉐 카이엔 4.6 S

2010 체어맨W 리무진 V8 5000

2008 포르쉐 카이엔 4.8 GTS

2010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3.0 TDV6

2008 인피니티 Q 45 그레이드

2008 벤츠 CLS클래스 350

2010 에쿠스 VS460

2010 벤츠 CLS클래스

2009 시보레 익스플로러 밴 9인승 2WD

2009 아우디 A8 3.2 콰트로 NWB

2008 아우디 A8 3.2 FSI 콰트로

2008 아우디 A8 L 3.2 FSI

2010 아우디 Q7 4.2 TDI 콰트로

2008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6.2 가솔린 4WD 

2010 벤츠 S클래스 S350 CDI

2008 BMW 5시리즈 550i

2009 포르쉐 911 쿠페 카레라

2010 스피라 Turbo

2008 폭스바겐 페이톤 V8 4.2 LWB

2008 폭스바겐 투아렉 V10 TDI 4WD

2009 스피라 T 2.7 터보

2010 BMW X5 xDrive50i

2010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5.0 V8

2010 재규어 XJ 3.0D

2008 아우디 A8 4.2 FSI 콰트로

2007 재규어 XJ 4.2 XJR

2009 시보레 익스플로러 밴 11인승 2WD

2009 아우디 A8 4.2 콰트로 NWB

2008 재규어 XJ 4.2 LWB

2010 렉서스 LS 460

2009 재규어 XJ XJR 4.2

2010 에쿠스 리무진 VL380

2009 재규어 XJ 4.2 LWB

2009 포르쉐 911 쿠페 카레라4

2008 아우디 A8 4.2 TDI 콰트로

2008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3.7 V8 Td

2009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3.7 V8 Td

2010 렉서스 LS 460 AWD

2010 BMW 7시리즈 740i

2009 포르쉐 911 컨버터블 카레라

2010 벤츠 M클래스 ML63 AMG 4매틱

2009 포르쉐 911 쿠페 카레라S

2010 벤츠 E클래스 세단 E63 AMG

2010 벤츠 S클래스 S350

2008 재규어 XJ SV8

2009 포르쉐 911 쿠페 타르가4

2010 재규어 XF 5.0 V8 가솔린

2008 아우디 RS4 4.2 가솔린

2010 에쿠스 리무진 VL500

2010 스피라 스피라 Turbo

2009 포르쉐 911 컨버터블 카레라4

2010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3.5 V8 Vogue

2009 닛산 GT-R 3.8 가솔린

2008 아우디 A8 L 4.2 FSI 콰트로

2009 포르쉐 911 쿠페 카레라4S

2009 아우디 A8 4.2 콰트로 LWB

2010 렉서스 LS 460L

2010 스피라 스피라 S

2008 재규어 XJ SV8 Portfolio

2009 포르쉐 911 컨버터블 카레라S

2010 재규어 XJ 5.0P

2009 재규어 XJ SV8 Portfolio

2010 BMW 7시리즈 740Li

2010 BMW X5 M 4.4 가솔린 4WD

2010 포르쉐 파나메라 4.9 S

2009 포르쉐 911 쿠페 타르가4S

2008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4.2 V8 Vogue

2009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4.2 V8 Vogue

2009 재규어 XK 쿠페 5.0 NA

2010 스피라 EX

2010 BMW X6 M 4.4 가솔린 4WD

2008 벤츠 CLS클래스 63 AMG

2008 포르쉐 카이엔 4.6 터보

2009 포르쉐 911 컨버터블 카레라4S

2010 벤츠 S클래스 하이브리드 S400 HYBRID 

2007 BMW M5 5.0 7SMG

2010 포르쉐 파나메라 4.9 4S

2009 재규어 XK 컨버터블 5.0 NA

2009 재규어 XK 쿠페 XKR 4.2

2008 BMW 6시리즈 650i

2010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5.0 V8

2009 재규어 XK 컨버터블 XKR 4.2

2010 스피라 스피라 EX

2009 아우디 S8 5.2 FSI

2008 BMW M6 5.0 SMG

2010 렉서스 LS 600hL

2010 BMW 7시리즈 750Li

2008 포르쉐 카이엔 4.9 터보S

2010 벤츠 S클래스 S500

2008 벤츠 SL클래스 63 AMG 

2010 포르쉐 911 쿠페 3.8 GT3

2010 벤츠 S클래스 S500 4MATIC

2008 벤츠 CL클래스 63 AMG 

2007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4.2 V8 

2010 포르쉐 911 쿠페 3.8 Turbo

2010 아우디 R8 5.2 FSI

2010 재규어 XJ 5.0SC

2010 포르쉐 파나메라 4.9 4S Turbo

2010 포르쉐 911 컨버터블 3.8 Turbo

2010 벤츠 S클래스 S63 AMG

2008 아우디 A8 L 6.0

2009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S 4.7 V8 

2010 마세라티 그란카브리오 4.7 V8 

2010 BMW 7시리즈 760Li

2010 벤츠 S클래스 S600

2009 벤틀리 컨티넨탈 쿠페 GT 6.0

2009 벤틀리 컨티넨탈 세단 플라잉스퍼 6.0

2009 벤틀리 컨티넨탈 컨버터블 GTC 6.0

2009 벤틀리 컨티넨탈 쿠페 GT스피드 6.0

2009 벤틀리 컨티넨탈 세단 플라잉스퍼 스피드

2006 페라리 F430 쿠페 V8 4.4 

2009 벤틀리 컨티넨탈 컨버터블 GTC스피드 6.0

2008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LP560 V10

2006 페라리 F430 컨버터블 V8 4.4 

2010 벤틀리 컨티넨탈 슈퍼스포츠 6.0 

2010 롤스로이스 고스트 6.6 V12

2007 페라리 599 GTB V12 6.0 

2008 롤스로이스 팬텀 세단 6.75 V12

2008 롤스로이스 팬텀 6.75 V12

2008 롤스로이스 팬텀 컨버터블 드롭

헤드쿠페 6.75 V12

2008 롤스로이스 팬텀 세단 EWB 6.75 V12

2010 마이바흐 62 제플린 62 V12 

6350

6380

6310

6310

6380

6380

6350

6380

6450

6490

6590

6580

6580

6622

6675

6620

6650

6790

6750

6710

6780

6750

6850

6980

6970

6970

6980

6920

7080

7040

7000

7000

7180

7140

7120

7180

7260

7290

7250

7220

7310

7460

7480

7490

7440

7490

7590

7520

7640

7600

7600

7791

7970

7900

7900

7990

8090

8190

8100

8130

8220

8336

8460

8600

8610

8600

8790

8840

8860

8847

8950

8900

8990

8950

8950

8990

9150

9170

9190

9206

9250

9200

9200

9330

9408

9590

9590

9590

9500

9500

9690

9861

9950

9990

1억 0230

1억 0290

1억 0440

1억 0490

1억 0550

1억 0600

1억 0900

1억 0900

1억 1000

1억 1290

1억 1290

1억 1510

1억 2320

1억 2500

1억 2590

1억 2600

1억 2677

1억 2700

1억 2700

1억 2700

1억 2890

1억 2980

1억 2990

1억 2990

1억 3010

1억 3030

1억 3000

1억 3120

1억 3200

1억 3350

1억 3300

1억 3500

1억 3500

1억 3677

1억 3610

1억 3600

1억 3600

1억 3750

1억 3800

1억 3811

1억 3990

1억 4113

1억 4100

1억 4150

1억 4200

1억 4496

1억 4490

1억 4550

1억 4600

1억 4688

1억 4811

1억 4890

1억 4900

1억 5060

1억 5113

1억 5180

1억 5100

1억 508

1억 5200

1억 5380

1억 5240

1억 5500

1억 5690

1억 5680

1억 5730

1억 5732

1억 5800

1억 5800

1억 5900

1억 6000

1억 6190

1억 6190

1억 6250

1억 6380

1억 6790

1억 6890

1억 6910

1억 6900

1억 7150

1억 7280

1억 7490

1억 8150

1억 8318

1억 8470

1억 8500

1억 8850

1억 9190

1억 9100

1억 9250

1억 9490

1억 9719

1억 9750

2억 0900

2억 1000

2억 1140

2억 1780

2억 0240

2억 2500

2억 2660

2억 3600

2억 3890

2억 4000

2억 4500

2억 6500

2억 6900

2억 8000

2억 8500

3억 0500

3억 0300

3억 1000

3억 2000

3억 3300

3억 5500

3억 6000

3억 7500

4억 3000

4억 6000

6억 8000

7억 5000

7억 7000

7억 8000

8억

아우디

아우디

아우디

아우디

인피니티

캐딜락

캐딜락

BMW

렉서스

미쓰비시

폭스바겐

캐딜락

크라이슬러

현대

쌍용

아우디

벤츠

BMW

BMW

아우디

벤츠

사브

볼보

BMW

아우디

벤츠

크라이슬러

아우디

아우디

푸조

지프

링컨

BMW

아우디

아우디

렉서스

볼보

인피니티

혼다

로터스

렉서스

아우디

아우디

랜드로버

랜드로버

재규어

렉서스

인피니티

BMW

아우디

링컨

포르쉐

BMW

어울림

아우디

랜드로버

벤츠

BMW

아우디

렉서스

로터스

포르쉐

인피니티

볼보

포르쉐

아우디

벤츠

쌍용

쌍용

렉서스

BMW

어울림

폭스바겐

인피니티

벤츠

랜드로버

BMW

BMW

재규어

포르쉐

벤츠

재규어

재규어

아우디

어울림

BMW

BMW

벤츠

재규어

재규어

BMW

포르쉐

BMW

벤츠

포르쉐

쌍용

포르쉐

랜드로버

인피니티

벤츠

현대

벤츠

시보레

아우디

아우디

아우디

아우디

벤츠

벤츠

BMW

포르쉐

어울림

폭스바겐

폭스바겐

어울림

BMW

랜드로버

아우디

재규어

시보레

아우디

재규어

렉서스

재규어

현대

재규어

포르쉐

아우디

랜드로버

랜드로버

렉서스

BMW

포르쉐

벤츠

포르쉐

벤츠

벤츠

재규어

포르쉐

재규어

아우디

현대

어울림

포르쉐

랜드로버

닛산

아우디

포르쉐

아우디

렉서스

어울림

재규어

포르쉐

재규어

재규어

BMW

BMW

포르쉐

포르쉐

랜드로버

랜드로버

재규어

어울림

BMW

벤츠

포르쉐

포르쉐

벤츠

BMW

포르쉐

재규어

재규어

BMW

랜드로버

재규어

어울림

아우디

BMW

렉서스

BMW

포르쉐

벤츠

벤츠

포르쉐

벤츠

벤츠

마세라티

포르쉐

아우디

재규어

포르쉐

포르쉐

벤츠

아우디

마세라티

마세라티

BMW

벤츠

벤틀리

벤틀리

벤틀리

벤틀리

벤틀리

페라리

벤틀리

람보르기니

페라리

벤틀리

롤스로이스

페라리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마이바흐

“다들 이 정도는 타잖아요?” 



STUFF ROBOT FIGURE

남자의 로망
그대 이름은 로봇 피규어
남자는 언제나 슈퍼 로봇을 꿈꾼다!
BY 김상헌  PHOTOGRAPHS BY ARC STUDIO

뉴 로봇킹!
고유성 화백의 1977년 작품 
<로보트 킹>을 현대적인 
느낌으로 재해석해 
탄생한 뉴 로봇킹이다.



조형 재료를 조각도, 나이프 등으로 

로봇 형태로 조각한다. 중간에 사포

를 이용해 면을 매끄럽게 잡아주는 

게 포인트.

상체 작업이 끝난 후 다리 작업을 한

다. 비율에 맞게 다리 길이를 조정해

야 제품의 균형이 잡힌다. 팔과 다리 

두께가 적절한지도 이때 판단한다.

원형을 만들고 나면 레진 부품으로 

조립한 후 부족함이 없는지 점검한

다. 이상이 없으면 도색 준비로 넘

어간다.

뭐하는 사람인가?
네오그레이드란 회사의 원형팀장 김영신이다.
모형 을 제작하는 08팀에서 피아라는 닉네임으로
도 활동 중이다.

사진 속 로봇 모형을 직접 만들었다고 들었다.
정말인가!
레진이란 재료로 부품 하나하나까지 직접 제작했
다. 그러니 프라모델이 아닌 레진 키트라고 부르
는 게 맞다. 나도 본격적으로 일하기 전까진 멋진 
모형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었다(웃음).

이 정도 수준의 작품을 만들려면 얼마 만큼의
시간이 필요한가?
잠을 줄여가며 만들 경우 대략 1~2개월 정도다.

커스텀 제품인 경우 판매 금액이 만만치 않다
고 들었다. 
사진 속 제품의 경우 700만 원을 주고도 사겠다
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마니아가 아닌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한정판인데다 제작자가 직
접 도색했다는 프리미엄이 붙는다. 양산품은 30만 
원 정도다.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가
격은 다소 높은 편이다.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을 하나만 고른다면?
작년 초에 제작한 우리나라 로봇‘뉴 로봇 킹’
이다. 이 녀석을 제작하면서 모형 제작에 대한
시야가 한층 넓어졌고, 우리나라 슈퍼 로봇에
대한 애정도 한층 깊어졌다.

MAXIM에 출연한 소감이 궁금하다. 물론 감동의 
물결이겠지만.
다이어트를 끝내고 고기 반찬을 먹는 기분이다.
완전 햄 볶는다. 

모형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사실 봐도 모르겠다!) 

HOW IT’S MADE

뉴 로봇킹 제작기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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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 회사에서 로봇 설정 자료를 받

는다. 여기서 전체적인 콘셉트가 결

정된다. 무슨 일이든 첫 단추를 잘 끼

워야 하는 법이다. 

뉴 로봇킹 머리
뉴 로봇킹의 머리만을 따로 제작했

다. 절대적 힘을 가진 로봇킹의 강

렬함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08팀 ‘피아’가

바로 나야!

황금날개
1970년대를 주름잡은 최고

의 인기 로봇 황금날개 1, 2, 

3이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 늠름한 자태를 보라! 

R-JACK
뉴 로봇킹의 라이벌 R-JACK이다. 

머리 양쪽에 달려 있는 뿔이 

포인트다.



HOW TO FITNESS

트레이너 강의 

BY 박상우 WORDS BY 트레이너 강 PHOTOGRAPHS BY ARC STUDIO IMAGE 대머리 아저씨(Dreamstime.com)

트레이너 강  강창근

프리랜서 퍼스널트레이너

<독한 것들의 진짜 운동법> 저자

‘트레이너 강의 Fitness World’ 마스터

‘성공 다이어트-비만과의 전쟁(cafe.daum.net/slim)’ 운영진

<독한 것들의 진짜 운동법>의 트레이너 강이 MAXIM 독자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운동의‘운’자도 모르던 당신도 쉽
게 따라할 수 있는 부위별 운동법을 알려 주겠다. 6개월만 열심히 따라한다면 구멍조끼 따위에 의탁하지 않을 멋진 몸으
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거다. 시작은 역시 초콜릿 복근 장착 운동이 좋겠지?

SMART FITNESS
복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대로 알고 꾸준히 따라만 하면 초콜릿 복근 장착이 가능하다. “따라만 한다면 말이다!” 제대로 된 복근 상식을 트레이너 강이 속 시원하게 밝혀준다. 

Q 최고의 복근 운동은 싯업(윗몸 일으키기)이다?

A 최악이다. 싯업을 할 때는 척추 아래 부분의 압박이 가해지며 

복근 뿐 아니라 골반 주위 근육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싯업은 몸

을 움직이는 범위가 90° 정도인데 고관절이 회전하지 않으면 요천

추의 굴곡은 30~44°가 한계다. 이런 과도한 운동 범위 때문에 골

반이 회전하고 인대와 근막이 긴장한다. 그렇다고 다리를 고정하

면 골반 주위 근육과 다리 앞쪽의 대퇴부 근육 사용이 늘어나 복

부에 충분한 자극을 주지 못한다. 

Q 복근 운동을 열심히 하면 뱃살이 쏙 빠질까?

A 복근 운동한다고 복부 지방이 줄어들진 않는다. 복근 운동은 

복부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한 운동이다. 복부 지방을 줄이려면 적

절한 식이요법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 몸속의 체지방을 줄여야 

한다. 복근 운동 하나로 지방도 빼고, 근육도 생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순 없다!  

Q 복근 운동은 매일해야 한다?

A 일반적으로 근력 운동을 한 다음에는 근육의 성장을 위해서 

해당 근육에 48시간 정도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복

근의 경우 매일 운동을 하라는 사람도 있고, 복부도 근육이니 휴

식을 취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복부를 복직

근, 복사근 부위별로 번갈아가며 운동하면 근육에 휴식을 주면서

도 꾸준한 단련이 가능하다. 하나의 근육인 *복직근을 상·하복

부로 나누어 운동하기 보다는, *복직근, *복사근으로 나누어 복근 

운동을 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다.  

(*복직근 : 골반에서 늑골까지 몸에 수직으로 뻗어 있는 근육. / *복사근 : 몸을 좌

우를 비틀 때 사용되는 근육.)

Q 복근 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A 매일 똑같은 운동은 근육 발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정 

부위의 운동을 지속하면 몸이 적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복근 운

동도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 크런치를 처음 시작할 땐 상

복부에 많은 자극을 느끼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힘들지도 않

고 자극도 잘 느껴지지 않는다. 이럴 때 운동의 난이도를 높여주

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복근 운동 난이도 올리는 법

무게를 추가하라
복근 운동이라고 맨몸으로 하란 법은 없다. 복

근 운동도 중량을 추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체를 들어 올릴 때 바벨이나 원판을 든다면 

복직근에 색다른 자극을 느낄 수 있을 거다. 

색다른 자극이라니... 하앍하앍.

손발의 위치를 조절하라
운동 기구나 무게 있는 물건이 없을 때는 자

신의 몸을 이용해 난이도를 올릴 수 있다. 손

과 발이 몸의 중심(몸통)에서 멀어질수록 복부 

운동의 난이도는 증가한다. 

에어 바이크 Air Bike
운동 목적 전체적인 복근 강화

운동방법 
바닥에 등을 대고 눕는다. 이때 양손은 가볍게 머리

를 감싸 받쳐준다. 

오른쪽 상체를 비틀어 들어 올림과 동시에 왼쪽 다

리를 오른쪽 팔꿈치 쪽으로 당긴다. 

상체를 들어 올릴 때 호흡을 내쉰다. 복직근에 충분

한 자극이 느껴질 정도의 강도로 동작을 반복하는 

게 포인트. 본인의 체력에 맞춰 좌우를 번갈아가며 

10-15회씩 3세트 반복한다.

더블 크런치 Double Crunch
운동 목적 복직근 강화
운동방법  
에어 바이크와 마찬가지.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채 

양손은 가볍게 머리를 감싸 받쳐준다.

허벅지와 상체가 90°를 이루도록 다리를 들어준

다. 이때 무릎은 가볍게 굽혀준다. 

호흡을 내쉬며 상·하체를 동시에 몸의 중심(몸통)

으로 모은다. 복직근이 충분히 수축된 걸 느낀 후 천

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간다. 이 동작을 본인의 체력

에 맞춰 10-15회씩 3세트 반복한다.

니 업 Knee-up
운동 목적 복직근 하부 강화

운동방법 
바닥에 엉덩이를 대고 앉는다.

엉덩이 뒤 쪽에 양손을 받쳐 몸을 고정한다. 몸통

과 허벅지 앞 대퇴부가 90°를 이루도록 굽힌다.

호흡을 내쉬며 양 다리를 몸 쪽으로 당긴다. 복직

근 하부의 수축을 충분히 느낀 후 천천히 시작자세

로 돌아가 동작을 반복한다. 본인의 체력에 맞춰 

15-20회씩 3세트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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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화상으로 걸레가 된 피부의 부활을 
가슴으로부터 기원합니다.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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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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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1

SPF에 넘어가지 마라
선크림 용기 앞에는 늘 

SPF라는 글자와 15, 35, 

50 따위의 숫자가 적혀

있다. SPF는 자외선 차

단 지수(Sun Protection 

Factor)의 약자다.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당신이 머릿속에 박아야

할 것은 “SPF 지수 = 별 

의미 없음”이다. SPF 15

는 93%의 자외선을 막는

다는 뜻이며, SPF 30은 

97%, SPF 50은 98%의 

방어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다. 결론은, 15 위로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도찐

개찐이라는 것. 

얼굴을 깎는 노력
자외선 차단제에는 자외

선만큼이나 무서운 놈들

이 투입된다. 먼저 니트

로벤조산이라는 놈은 피

부 표면의 단백질을 녹여 

모공을 넓히고, 시나메이

트는 피부암을 유발한다

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니

트로이소산아테모늄이

라는 이름의 자외선 차단 

물질은 지방 분해 능력

이 있는데, 지방이 분해

될 때 피부도 검게 변한

다고 한다. 그 외에도 각

종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대기 중이다.

당근이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도 귀찮고, 많이 바르

면 피부에 안 좋다니! 평

소에 피부를 튼튼하게 만

드는 게 최고다. 베타 카

로틴은 태양빛 때문에 손

상된 피부를 지켜주는 물

질인데, 주로 당근에 들

어있다. 그러니 올 여름

엔 당근 많이 먹자. 언능 

된장 가꼬와! 

불을 끄자
이 화상아, 결국 화상을 

입었구나. 진통해열제에 

들어가는 이부프로펜은 

단백질 손상을 빨리 회

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

다. 이것을 얼굴에 바르

고 쇠뜨기 차로 이를 씻

어내라. 쇠뜨기 차는 말

의 꼬리처럼 생긴 허브로 

실리카라는 힐링 포션이 

함유되어 회복을 돕는다. 

덧붙여 물 많이 먹고 피

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라. 

이걸 핑계로 그녀에게 

“전신에 침 발라달라”

고 부탁이나 해볼까?

숨고 가리자
세계보건기구(WHO)는 

“자외선을 피하려면 그

늘을 찾거나 옷으로 가리

는 게 최고”라고 말했다. 

자외선이 섬유의 미세한 

구멍을 뚫고 들어오긴 하

겠지만 그래도 가리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덧붙여 

선탠을 (할 돈도 없지만) 

자제하고 선글라스, 선

캡, 긴팔 옷을 착용하자. 

참고로 얼굴에 쏟아지는 

자외선을 방어하기엔 얼

굴 다 가리는‘어머니 선

캡’이 최고다. 게다가 얼

굴도 더 잘생겨 보인다.

이도 저도 안 되면...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 

노화와 더불어 피부암, 

각막 손상이라는 새 친구

가 생길지 모른다. 영국,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

으로 사망하는 남자가 늘

고 있다는 뉴스, 아직 못 

봤나? 그러다 자네 죽네. 

피부암의 경우 피부색이 

어두울수록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고 한다. 우리는 

과감히 검은 피부의 친구

를 잡아 그 껍질을 입고 

다니자. 니가 어떻게 흑

인의 탈을 쓰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TIP 2 TIP 3 TIP 4 TIP 5 TI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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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이자 모델인 카렌 엘슨의 데뷔 음반 

<걷는 유령(The Ghost Who Walks)>을 

프로듀스하기도 했다. 마누라와 음반을 

같이 만들면 부부 사이가 좋아지나, 나

빠지나? (*잭 화이트는 화이트 스트라

입스 시절 여성 드러머 멕 화이트와 결

혼했다 이혼한 경력이 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 결국 그녀는 내 

스튜디오에 들러 기타를 만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가 마침내 날 위해 자기 노

래 몇 개를 연주하게 되어 아주 기분이 

좋았다! 그녀의 노래를 듣는 순간 “우

리 이거 녹음해야 겠다”는 말이 튀어

나왔다. 

작년 초 기타에 관한 다큐멘터리 <잇 마

잇 겟 라우드(It Might Get Loud)>에서 

당신은 지미 페이지와 U2의 디 에지를 

꼬드겨 연주 비법을 알아내고 싶다고 

했다. 성공했나?

그럼! 뭐든 다 경험으로 배우는 거다. 영

화 만드는 사람이 우리끼리 서로의 곡

을 가르쳐주는 장면도 촬영했다. 정말 

웃겼다. 내가 지미 페이지와 디 에지에

게 뭔가를 가르쳐주다니! 심지어 거기 

나온 10명의 기타리스트 중 내가 가장 

어렸다. 형님에게 뭔가를 어떻게 하는

지 지도하는 모습이라니 웃기지 않나.

그래서 그들에게 뭘 가르쳐줬나? 

별로 없다!

당신 가족도 당신처럼 삐딱한가?

우리 가족은 진짜 웃기다. 삐딱한 유머

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가족 사이에서 엄청 씹힐 거다. 다행히 

난 그런 어두운 유머를 좋아한다. 

화이트 스트라입스로 성공하기 전, 당

신은 가구 수리하는 일로 먹고살았다. 

소파가 고장 나면 직접 고치나?

한동안은 못했다. 하지만 이제 할 수 있

게 되었다. 거의 10년 만의 일이다! 집에 

창고를 개조해서 재단대를 들였다. 스튜

디오의 벽도 내가 직접 만들어 세웠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

이 있다면?  

다들 날 독불장군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래저래 명령하면

서 희열을 느끼는 인간이 아니다. 가령 

어떤 이에게 사운드의 에코를 바꿔야겠

다고 말해야 할 때 그런 요구를 큰 소

리로 전달하는 걸 싫어한다. 물론 나는 

일을 완벽하게 마쳐야 직성이 풀리지만 

겉으론 내색하지 않는다. 

동물 박제를 모은다고 들었다. 

거부할 수 없는 선택이다. 마치 구호단

체 구조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박제 동물에는 마력이 있어 나로 하여

금 보존하고 싶게 만든다. 박제를 웃기

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끔 박

제 수집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몹

시 모욕적이다. 그들은 나에게 당구를 

치는 다람쥐 같은 쓰레기를 선물하겠지.

음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주변 사람을 

괴롭히거나 훼방 놓은 적이 있나?

아니, 그 정도로 심하진 않다. 그리고 이

미 내 인생에 굴곡은 충분히 많다. 물론 

적의 명단은 이미 충분히 쌓였지만, 사

실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 

죽음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순간에 대

해 듣고 싶다.

몇 번 있다. 한번은 자동차 사고 때문에 

손가락이 산산조각 났다. 몇 년 전엔 정

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들

었다. 그 정도? 

인터뷰나 사진 촬영이 가식적으로 느껴

지진 않나? 

예전엔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거나 

인터뷰를 하고 돌아서자마자 후회하곤 

했다. 마치 콘서트 티켓 몇 장 더 팔려

고 내 자신을 사운드 바이트로 잘게 쪼

개서 헐값에 파는 느낌이었다. 지금은 

인터뷰나 촬영을 일종의 거대한 게임이

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저녁을 먹는데 

누가 사진을 찍어도 되겠냐기에 모르는 

사람 7명과 함께 사진을 촬영했다. 그런 

나를 보고 어떤 사람이 물었다. “대체 

이런 걸 어떻게 견디는 거야?”5, 6년 

전만 해도 누가 나에게 사진 좀 같이 찍

어달라고 하면 꺼지라고 했을 텐데. 하

지만 뭔가 변했다. 근데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icon

White
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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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의 그래미 어워드 수상에 빛나는 그런지 록 밴드 화이
트 스트라입스. 일명 흰 줄. 처음 그들을 보았을 때 기타 하나, 
드럼 하나로 무심하게 연주하는 모습에 기가 찼다. 하지만 들
을수록 빠져드는 사운드가 꽤 매력적이고 천재적이기까지 하
다. 이 밴드의 보컬이자 기타리스트 잭 화이트는 멀쩡한 자기 
밴드 놔두고 ‘데드 웨더(Dead Weather)’라는 이름도 우울
한 밴드를 만들어 드럼(!)을 두드렸다! 보컬, 작곡가, 프로듀서
그리고 음반사 사장 자리도 모자라 가구 수리 일까지 하는 욕
심 많은 잭 화이트. 그가 궁금하다.

화이트 스트라입스와 레콘터스, 이 두 

밴드에선 기타를 쳤고 최근에 데드 웨

더라는 그룹에선 드럼을 연주했다. 기

타와 드럼 둘 중 본인은 뭘 더 잘하는 

것 같나?  

일단 드러머 자리에 앉게 돼서 기쁘다. 

어릴 땐 스스로를 기타리스트라고 부르

는 게 부끄러울 정도였다. 드러머는 멋

진 것 같다. 지미 헨드릭스 익스피리언

스(지미 헨드릭스의 밴드)의 미치 미첼, 

재즈 드러머 진 크루파 같은 드러머는 

X나 멋지지 않나. 그리고 또 웃긴 게, 기

타 연주자는 엄청 실력이 좋아도 큰 주

목을 못 받는다. 예를 들어 기타를 엄청 

잘 치는 프린스가 왜 최고의 기타리스

트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

당신네 음반 <겁쟁이의 바다(Sea of 

Cowards)>처럼 당신도 겁쟁이인가?

전혀 아니다. 돈 내기 해도 좋다. 난 비

겁한 사람을 목격하면 그 사람을 꼭 불

러세워야 직성이 풀린다. 특히 온라인

은 자기만의 작은 공간에 틀어박혀 진

짜 자기 얼굴을 숨기는 비겁한 사람 천

지다. 난 그런 걸 무척 경멸한다. 아마 

내 내면에 겁쟁이를 못 견디는 암시 같

은 게 있는 것 같다. 

이번엔 데드 웨더의 데뷔 음반보다 작

업하기 수월했을 것 같다.

훨씬 쉬웠다. 단순히 우리 모두 ‘우린 

음반을 만들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엔 뭘 하는지도 모

르는 상태에서 작업했다. 그냥 7인치짜

리 싱글을 만드는 게 목표였다. 난 동

시에 화이트 스트라입스에 관한 다큐멘

터리와 박스 세트까지 만들고 있었다. 

부지런하다. 보기보단 말이다. 

내가 이런 작업을 미리 계획하고 움직

이는 거라 생각하겠지만, 사실 난 예술

이 완성되어 갈 때 적극 개입하는 걸 별

로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지미 페이지와 U2 디 에지에게 기타

를 가르치다니 웃기지 않나?”



DIE HARD

황당 死因
이곳에서! 이렇게! 죽는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BY 김상헌

목 조르기
영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성관계 도중 여자의 목을 조르는 장면이 나온다. 2004년 미국에선 질
식 상태에서 오르가슴을 느끼려다 1,214명이 사망했다. <킬빌>에 출연한 데이비드 캐러딘도 목을 맨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즐기다가 2009년 태국 방콕의 호텔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아! 생각만 해도 
X팔린다. 

밸런타인데이
밸런타인데이가 초콜릿을 선물 받는 날이라
고만 생각하지 마라. 1993년 미국에 살던 클라
라 헤이스와 데이비드 해리스는 밸런타인데이
에 결혼에 성공했다. 10년 뒤 아내 클라라는 결
혼 기념 파티를 한 호텔에서 남편이 젊은 여자
와 나오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는 초콜릿 대
신 자동차 바퀴로 남편을 세 차례 마사지해줬
다. 그리고 2004년 밸런타인데이에 징역 20년
형을 선물 받았다. 흠. 역시 날 받는 건 신중하
게 해야 하는 거다.

볼일
미국 워싱턴 주 몬테사노에 살던 로
이 메신저는 운전 중 실수로 전봇대
를 들이 받았다. 여기까진 괜찮았다. 
문제는 메신저가 사고 현장으로 가족
이 도착하기 전에 볼일이 급해서 고
압 전깃줄에 오줌을 갈겼다는 거다. 
오줌이 배선 기능을 하는 바람에 고
압 전류가 그를 한 마리 전기구이 통
닭으로 만들었다. 남자는 늘 똘똘이
를 조심해야 한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다. 

운동
야구나 농구를 하다가 저승사자와 조
인하는 경우도 많다. 1909년 센트럴 
리그의 찰스 핑키, 1920년 클리블랜
드의 레이 채프먼은 투수가 던진 빈
볼에 저승행 특급열차에 탑승했다. 
농구라고 다를까. 1990년 이후 미국
에선 57명의 어린이가 덩크슛을 시
도하다가 골대의 그물망에 목이 졸려 
죽었다. 말 그대로 骨人!

인체 자연 발화
열혈 만화의 대사처럼 사람이 불타오르
는 거다. 재미있는 건 사람의 손발은 안 
타고 몸통만 불타 재로 변한다는 사실이
다. 1976년 미국의 뉴저지 주에 살던 건
축업자는 자동차를 타고 공사 현장을 지
나는 길에 갑자기 불길에 휩싸였다. 그의 
몸통은 뼈까지 타고 재만 남았지만 입고 
있던 아르마니 셔츠는 불에 타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당신, 설마 명품 셔츠는 불에 
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코 긁기 
2010년 러시아의 젊은 경찰관은 권총으로 코를 긁다 방아쇠를 
잘못 당겨 하늘나라로 떠났다. 하긴 존슨을 긁다가 고자가 되는 
것보단 코를 긁다 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코쿤
성적 만족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커다란 비닐봉지 안에 스스로 코쿤(고
치)처럼 들어가는 인간들이 있다. 2002
년 미국 포틀랜드 주의 한 남자는 비닐
봉지 안에 들어가 내부 공기를 모두 빼
낸 후 스노클로 바깥 공기를 마시며 자
위행위를 했다. 하지만 흥이 지나쳤는
지 입에 문 스노클을 놓쳤고 그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는 어떻게든 살아
보겠다고 비닐을 칼로 찢으며 탈출을 
시도했지만 인간 애벌레는 사체로 변
태하며 변태 인생을 마감했다.

피어싱
미국 오클라호마 시에 살던 19세 사내아이가 운
전 도중 사소한 접촉 사고를 냈다. 문제는 이 남
자가 하고 있던 똘똘이 피어싱이었다. 사고 과정
에서 피어싱이 그의 똘똘이를 꼬치처럼 꿰뚫었
다. 빡! 결과는 말 안 해도 알겠지? 아무리 피어
싱이 좋더라도 똘똘이에 하는 건 자제하자. 당신 
똘똘이는 무쇠로 만든 로봇이 아니다.

흡연
2003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 살던 한 남자는 하
루에 담배 3갑을 피우는 골초였다. 목구멍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서도 담배에 대한 애정은 여전
했다. 수술이 끝나자마자 라이터를 켤 힘도 없는 
상황에서도 담배를 피겠다고 난롯불에 불 붙이
기를 시도했다. 그러다 실수로 담배가 아닌 붕대
에 불이 옮겨붙자 불을 끌 기력도 없던 그는 집
과 자신의 육신을 그대로 사신에게 봉헌했다. 담
뱃불을 빌려주는 친절한 사람이 새삼 고맙게 느
껴지는 대목이다.

하품
하품이 무서운 건 과학적으로 증명되
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이다. 더 무서
운 사실은 2004년 미국에서 하품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1,400명이 사망했
다는 거다. 지루한 사람과 단둘이 차
를 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겠지? 1999년 7월 호주 멜버른에서
는 하마가 하품할 때 24세의 진짜 난
쟁이가 입 안으로 떨어져 세상과 하직
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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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
2009년 우크라이나의 한 청년은 껌
을 씹다 사망했다. 그는 책상 위 구연
산에 껌을 담가두는 버릇이 있었는데 
실수로 알 수 없는 물질에 담가둔 껌
이 씹는 도중 폭발했다. 껌값이 비싸
봤자 얼마나 한다고.

놀이터
놀이터가 안전하다고? 
미국에서는 1999~2000년 2년 동안 15
세 이하 어린이 147명이 놀이터에서 사
망했다. 놀다가 풀린 신발 끈, 개줄, 옷
에 달린 줄에 목이 졸려 사망한 사고가 
전체의 50%에 달한다. 심지어 2003년
에는 정글짐에서 까불거나 공중제비를 
돌다가 7명이 사망했단 말이다. 

떡
아쉽게도 그 ‘떡’이 아니다. 1965년 이후 미국에서 떡을 
먹다가 질식해서 사망한 사람은 1,601명에 달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미국에 사는 일본인이며 찹쌀떡이 기도를 막
아 사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성우 장정진 씨가 
KBS의 예능 프로그램 녹화 중 가래떡 먹기 게임을 하다 
떡이 목에 걸려 사망했다. 잊지 말자. 급하게 치는 떡이 
후회를 부르고, 급하게 먹는 떡은 죽음을 부르는 법이다.

무더위
2006년 8월 5일 경기도 
구리에서는 더위를 피해 
약수터로 물을 뜨러 갔던 
58세 주민이 물을 마시다 
숨졌다. 이에 질세라 부산
에서는 더위 때문에 잠자
리에서 뒤척이던 경찰관
이 찬물로 샤워하다 심장
마비로 숨졌다. 덥다고 오
버하다간 저승 가기 십상
이니 주의하자. 

비디오게임
2003년 9월 미국 테네시 주에 살던 14, 16세 형제는 게임 <GTA(Grand Theft Auto)>에 푹 빠졌다. 부모
가 종일 게임만 붙잡고 있는 형제를 밖으로 내쫓자 두 형제는 뉴포트 인근 고속도로의 차들을 상대
로 총을 난사했다. 그 결과 운전자 1명이 사망했고, 게임 제작사 록스타는 게임에 18세 미만 구입 불가 
딱지를 붙여야 했다. 하지만 체포된 그들은 그저 게임 속 주인공이 되고 싶었다고 쿨하게 대답했다. 
젠장, 이러니까 사람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라고!

2003년 미국에서 게임 <포켓몬스터>를 즐기던 아이들에게 간질처럼 보이는 발작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발작 증세로 무려 50명의 어린이가 사망했지만 게임 제작사 닌텐도는 이미 간질을 앓고 있는 아
이였을 거라며 일축했다. <포켓몬스터>가 이렇게 죽음을 부르는 무서운 게임인 줄은 미처 몰랐다. 지
금 당장 닌텐도 DS에서 <포켓몬스터> 롬팩을 제거하자.

수중전
1949년 6월 31일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진
행된 야구 경기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에
도 굴하지 않고 진행되었다. 결국 1루와 2
루 사이에 웅덩이를 만들 만큼 강력한 번개
가 내려쳤고 선수 3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
했다. 2004년 삼성 라이온즈과 현대 유니콘
스의 한국 시리즈 마지막 경기도 아닌데 치
열한 수중 야구를 펼친 그 의지가 놀라울 따
름이다.

오럴 섹스
여자와 오럴 섹스를 할 때 공기를 불
어넣으면 곤란하다. 공기가 혈류 속
에 들어가면 기포를 생성하는데 이 
기포가 혈관을 막는 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다. 색전증이 발생하면 한 방에 
저승으로 고고싱할지도 모른다. 골반 
부위의 혈액 공급이 증가한 임산부
는 더 위험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매해 919명의 여성이 오럴 섹스 도중
에 색전증으로 사망한다. 이봐! 거긴 
풍선이 아니라고!

잠
비공식적인 조사에 따르면 의사가
졸음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
지 못해 환자를 저승길로 보내는 
의료사고가 전체의 46%에 달한다
고 한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수술
은 월요일에 받아라. 실제로 수술
받은 환자의 사망률이 가장 낮은 
날도 월요일이다. 의사의 정신이 
잠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날이
라고 해석해도 될 거다. 미국에선 
졸음운전으로 사망하는 사람 수도 
매해 5천 명에 달한다.

지하철
미국의 정신 나간 젊은이들
은 지하철 지붕 위에 올라타 
빠르게 다가오는 간판을 피하
는 놀이를 즐기기도 한다. 당
시 2003년 10대 청소년 5명이 
간판과 키스한 후 저세상으로 
떠났다. 1999년 미국 뉴욕 시
의 23번가 지하철역에선 정신
이 안드로메다로 간 남자가 전
동차를 기다리던 여자를 선로
에 밀어뜨려 죽게 만들었다. 우
리나라에서도 2003년 서울 지
하철 4호선에서 노숙자가 지하
철 수사대 직원의 아내를 선로
에 밀어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나라 지하철공사에서 용
을 쓰며 스크린도어를 설치하
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다.

야식
잠을 자는 도중에 음식을 먹는 증상이 야식 증
후군이다. 1986년 미국 로드아일랜드 주에 살
던 여자는 야식 증후군으로 사망했다. 그녀는 
낮 동안 초절정 소식(小食)을 했음에도 석달 만
에 몸무게가 90kg이나 늘어났다. 어느 날 아침 
그녀의 남편은 식탁에 엎어진 채 숨진 아내를 
발견했다. 냉장고와 식료품 저장실에 있던 모
든 음식은 말끔하게 비어진 상태였다. 그나마 
음식이라도 잔뜩 먹고 죽었으니 귀신이 되었
어도 때깔 하나는 좋았겠다. 미국에서는 1975
년 이후 지금까지 몽유병 때문에 발생한 사고
로 죽은 사람만 5,366명에 달한다. 한번 잠자리
에 들면 누가 업어 가도 모르는 당신의 잠버릇
이 축복이란 사실을 이제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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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ITA EBANKS



VICTORIA’S
         SEXIEST SECRET

셀리타 이뱅크스
빅토리아 시크릿을 장식하는 슈퍼모델 셀리타 이뱅크스가 이열치열의 지혜를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고자 이 더위를 잊을 정도의 뜨거운 자태를 당신 앞에 선보인다. 

BY MIKE DAWSON  PHOTOGRAPHS BY CHRIS FORTUNA



집에 팬티와 브래지어만 보관하는 커다란 방이 있어요.



빅토리아 시크릿의 모델이니 속옷 서랍장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있겠군요.  

오, 허니, 그건 그냥‘서랍장’이 아니에요. 내 집엔

팬티와 브래지어 이외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는

커다란 방이 하나 있어요. 나도 알아요. 약간 미친 

소리 같죠? 당신은 어떤 스타일의 언더웨어를 좋

아하죠?

모, 모든 스타일을... 흠흠, 그럼 당신은 지금 뭘 입

고 있죠?

작고 귀여운 지-스트링이요. 메시 소재인데 얇고 

작은 끈이 달렸어요. 난 지-스트링이 좋아요. 

또 뭘 좋아하죠? 제가 궁금한 게 아니고 우리 독자

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남자들이 입는 짧은 사각 속옷 같은 보이쇼츠

스타일도 좋아해요. 보이쇼츠를 입으면 아래로

약간 엉덩이 골이 비치잖아요. 그게 약간 상상의

여지를 남기는 것 같아요. 섹시하죠. 

역시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은 뭔가 다르군요.

그리고 가랑이가 뚫려 있는 스타일의 크라로칠리스

(Crorchless) 팬티도 아주 섹시해요. 하지만 요즘은 

별로 입을 일이 없네요. 이게 쓸모 있을 때가

한참 전이니까. 

아니, 설마 지금 당신이 싱글이란 말인가요?!

난 완벽한 싱글이에요. 마지막으로 연애한 지

정말 오래되었네요. 거의 다시 숫처녀로 거듭난

거나 다름없어요. 

어떤 남자를 만나라면 만나줄 수 있나요?

난 다이아몬드 같은 걸 좋아하지만 그런 게 꼭

필요하진 않아요. 부자일 필요도 없어요.

늘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남자가 좋아요. 만약 당신이 

더 나은 남자가 되려고 분투한다면 나도 더 나은 

여자가 되려고 노력할 거예요. 성공은 또 다른

성공을 부르니까요.

가능성이 보이는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줘요.  

내가 하루 종일 일하는 동안 당신은 소파에 엉덩이를 

붙이고 늘어지게 앉아 TV에서 하는 시답잖은

리얼리티 쇼나 토크쇼만 보고 있다면 우린 안 될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꼭 부자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행을 가거나 저녁식사를 할 때마다 내가 

매번 돈을 다 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모델 일을 하면서 겪은 흥미로운 일은 뭔가요? 

몇 년 전에 어떤 파티에 갔어요. 여자들은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있었죠. 거기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가 우리에게“배가 고프니 모로코에 가

서 저녁을 먹자”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린 그길로

공항에 가서 전용기에 올라탔죠. 파티 장소를

모로코로 옮긴 거죠! 우린 저녁을 먹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어요. 정말 미쳤죠. 이건 우리 아빠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난 완벽한 싱글이에요. 
            마지막으로 연애한 지 정말 오래되었네요.



난 완벽한 싱글이에요.
             마지막으로 연애한 지 정말 오래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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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속옷 이름 알아맞히기
여자를 이해하려면 속부터 알아야 한다. 

1 2 3 4

UNDER WORLD

정답  제군 모두 정답을 맞혔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네.   

1 지-스트링(G-String)   2 티-백(T-Back)   3 브이-스트링(V-String)   4 시-스트링(C-String) 

        당신은 어떤 스타일의
언더웨어를 좋아하죠?
      난 지-스트링을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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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 Jin
Ryu괴물을 넘어서 전설로! 

BY 김상헌

PHOTOGRAPH BY ARC STUDIO

2006년처럼 투수 트리플 크라운(다승, 

방어율, 탈삼진 1위)을 달성할 기세다. 회

춘(?) 비결이 궁금하다.

작년에는 WBC 때문에 페이스를 급하게 

올렸다가 시즌 중에 고생을 많이 했다. 

올해는 시즌에 맞춰 페이스를 끌어올렸

는데 그게 유효했다.

공교롭게도 그때처럼 이대호 선수도 타

자 트리플 크라운(타율, 타점, 홈런 1위)

에 도전할 만큼 타격 성적이 좋다. 두 

선수 모두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경

우 MVP는 누구에게 돌아갈 거라 생각

하나? 

이번에도 내가 받을 거다(웃음).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있겠나. 물론 MVP란 

상이 내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

니지만 준다면야 감사히 넙죽 받겠다. 아

니 “받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닝 소화 능력은 우리나라 투수 

중 최고다. 올해 페이스라면 2007년 리

오스(당시 두산)가 기록한 234⅔이닝을 

돌파하는 것도 불가능해보이지 않는다. 

혹사에 대한 부담감은 없나?

없다. 최근엔 등판 후 휴식일도 1~2일 정

도 늘었다.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운동

도 꾸준히 하고 있으니 투구 이닝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시절 어깨를 수술한 선수치고

는 너무 쿨한 답변이다.

원래 수술 후 재활만 잘하면 예전보다 어

깨가 더 강해진다. 그리고 어깨 수술을 

했다고 괜히 정신적으로 위축될 필요도 

없지 않나? 

2009년에 200이닝 가까이 소화한 투수

가 이렇게 구속이 올라가는 경우도 드물

다. 

작년보다 방어율을 낮추겠다고 다짐했

다. 그래서 누상에 주자가 있을 때는 강

하게 던지기 위해 집중한다. 그 때문이 

아닐까 싶다.

지겹겠지만 9이닝 17K를 잡은 지난 5월 

11일 LG 트윈스와 경기에 대해서 잠깐 말

해보자. 그날 경기에 우익수 방향으로 공

이 한 번도 날아가지 않았다. 에디터가 

우익수를 봐도 됐을 정도다.

게임이 끝나고서야 알았다. 정말 드문 케

이슨데 신기하다. 나도 이런 경우는 처

음이다. 

남들은 하나도 제대로 던지기 힘들다는 

체인지업을 상황에 맞게 두 종류를 자유

자재로 구사한다. 구대성 선배의 지도 덕

분인가, 아니면 본인의 자질이 원래 뛰

어난 건가?

반반이다. 구대성 선배님은 체인지업 그

립을 잡는 법만 가르쳐주셨다. 내가 천재

라서 체인지업을 잘 던진단 소리는 아니

니까 오해하지 마라.

지금까지 살면서 마운드에서 가장 긴장

했던 순간이 있나? 마운드에서 당신은 

언제나 침착하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야구 결승전 9회

말!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저 빨리 이번 

회가 마감됐으면 하는 생각뿐이었다. 한

마디로 끔찍했다. 

해외 진출을 한다면 일본을 거친 후 메이

저리그로 가겠다고 밝혔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가서 적응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적응력이 뛰어난 편이라 

리그 스타일에 대한 호불호는 없다. 오

히려 외국어가 걱정이다. 뭐, 그것도 한 

팀에서 지내다 보면 차츰 익숙해지겠지

만 말이다.

2006년 입단 당시 2차 지명을 받은 게 분

해서 최고 투수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들

었다. 우리나라 최고 투수가 된 지금 이

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

아직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노히트 노런 

그리고 퍼펙트 게임이다. 

가장 존경하는 선수는 누구인가? 

송진우 선배님. 철저한 자기 관리로 오

랫동안 선수로 롱런하셨다. 다른 이유가 

필요한가?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프로 선수라면 시즌을 소화하

면서 국가대표로 공을 던진다는 게 부담

스러울 수 있을 거다. 

까라면 까는 거다. 나라가 부르면 국가대

표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서는 게 당

연한 거다. 

김현수, 김동주, 이대호 선수가 까다로운 

타자라고 밝혔다. 그 인터뷰 이후 그들과

의 상대 전적을 알고 있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웃음). 세 선

수 모두 내가 어떤 코스로 공을 던져도 

기막히게 쳐낸다. 그러니 낸들 어쩌겠나. 

시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무조건 스트라이크를 던져라!” 다른 건 

필요 없다.

MAXIM과 섹시한 여자가 잔뜩 등장하는 

멋진 화보의 주인공이 될 생각 없나?

구단과 의논할 문제다. 내 의지와 상관없

다. 알겠나? “구단과 의논할 문제다!”

올 시즌 확실히 몸매가 좋아졌다. 몸매 

관리에 신경 써야 할 7월이니 MAXIM 독

자에게 다이어트 비법을 알려주면 고맙

겠다.

다이어트에 비법이라니! 당신이 유산소 

운동과 식이요법만 꾸준히 병행하면 살

은 빠지게 돼 있다. 

당신에게 월드컵이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정말 재밌게 봤

다. 하지만 그 외의 월드컵은 그 기간에

만 관심이 생기는 행사일 뿐이다. 

평소 알고 지내는 축구 선수는 있나?

연락하고 지내던 선수는 있다. 염기훈 선

수와는 2006년 같은 매체에서 인터뷰 한 

후 종종 연락했었다. 하지만 내가 휴대폰

을 잃어버린 후 전화번호가 증발해서 최

근에는 연락 두절 모드다. 

마지막으로 MAXIM에서 다음 인터뷰 대

상으로 지목하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나랑 친한 롯데의 이대호 선수. 부산 사

나이고 말도 잘하니까 재미있을 거다. 단 

낯선 사람에겐 까칠한 포스가 작렬하니 

인터뷰할 때 조심해야 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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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 화보 촬영은 구단과 논의할 문제다!



WHAT’S YOUR FAVORITE?
녹차 아이스크림 비교 분석
그녀와 함께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선 당신이 유리벽 뒤 31가지 아이스크림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짠한 모습을 보일까봐 걱정되어,
수고스럽지만 우리가 대신 먹어봤다. 무더운 여름, 우리의 혀를 식혀줄 아이스크림 4종! 그것도 여자에게 가장 인기 있다는 녹차 맛
아이스크림을 회사별로 직접 먹어봤다.  ※ 아, 우리 돈 내고 먹은 거니까 뭐라고 하지 마시길! 궁금하면 직접 사 드셔 보시던가요.

BY 박상우  ASSISTANT 김희성  PHOTOGRAPH BY ARC STUDIO

하겐다즈
1g당 가격: 43.3원  /  1g당 칼로리: 2.4cal

가장 두터운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는 하겐다즈 녹차 아이스크림. 카페, 와플 전문점 

등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브랜드기도 하다. 물론 비싼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쓰는 만큼 와플 가격이 비싼 것은 당연지사!‘된장녀의 아이스크림’이라는 편견은 

그 때문이다. 하지만 하겐다즈의 녹차 아이스크림은 그 자체로 훌륭한 맛을 보여준

다.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맛에 녹차 특유의 씁쓸함은 덜하다. 먹어보면 왜 다들 하

겐다즈~ 하겐다즈~ 하는지 알게 될 것.

나뚜루
1g당 가격: 33원  /  1g당 칼로리: 2.4cal

하겐다즈와 함께 녹차 아이스크림계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나뚜루! 전반적으

로 밸런스가 훌륭하다. 단맛과 녹차 맛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고 질감도 좋지

만 단맛이 좀 더 강하다. 맛은 있지만 풍부한 맛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약간 

아쉽다. 하겐다즈 녹차 아이스크림과는 다른 색깔을 보여줌으로써 취향이 갈린다. 

그만큼 어느 쪽의 손을 번쩍 들어주기도 난감한 상황. 그래도 나뚜루는 광고 모델로 

이나영, 한지민에 문채원까지 썼으니까 더 훌륭한 아이스크림일거야!

콜드스톤
1g당 가격: 33.6원  /  1g당 칼로리: 표기 미흡

아이스크림 업계의 신흥 강호 콜드스톤! 다양한 맛을 내는 토핑과 시각을 자극하는 

퍼포먼스로 국내에서 급격하게 세를 불리는 중이다. 하지만 녹차 아이스크림에서만

큼은 녹차 맛에 대한 준비와 고민이 부족했다는 인상이다. 퐁퐁 맛이 난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 음... MAXIM은 콜드스톤에 간 당신에게 녹차 맛이 

아닌 다른 아이스크림을 추천한다. 

베스킨라빈스
1g당 가격: 21.7원  /  1g당 칼로리: 2.1cal

베스킨라빈스의 녹차 아이스크림은 다른 3개 회사에 비해 확연하게 진한 색을 가

지고 있다. 맛 또한 분명하게 녹차를 강조한 진한 맛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진한 

색과 맛은 인공적이라는 인상도 준다. 약간 텁텁하고 프리마 같은 맛이 난다는 평

가도 있다. 전반적으로 호불호가 갈릴 가능성이 높으나 마니아층도 생길 수 있는 

신비로운 아이스크림.‘찰떡아이스’맛을 생각하면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색 ★★★☆

질감 ★★★★

단맛 ★★★

녹차 맛 ★★★

색 ★★★

질감 ★★★★

단맛 ★★★

녹차 맛 ★★★

색 ★★☆

질감 ★★☆

단맛 ★★★★

녹차 맛 ★★☆

색 ★★☆

질감 ★★☆

단맛 ★★

녹차 맛 ★★★

FOOD GREEN TEA ICE CREAM



시스루 화이트 민소매 티셔츠 
CLUB MONACO
네이비 컬러 비키니
TOMMY HILFIGER
골드 체인 벨트 VOV
네이비 컬러 스커트
TOMBOYJEANS
블랙 슈즈
Namu by namuhana

BY 고경희  WORDS BY 김상헌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이도우 MAKE-UP 고영은 ASSISTANT 조정진 

오늘도‘어제처럼’뮤지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스러운 그녀를 만났다. 



제이

시스루 화이트 민소매 티셔츠 
CLUB MONACO
네이비 컬러 비키니
TOMMY HILFIGER
네이비 컬러 스커트
TOMBOYJEANS



귀걸이 ORSIA
블랙 컬러 랩스커트 원피스 
ILMOSTREET
블랙 슈즈
Namu by namuhana



1998년 그룹 구피, 스티브 유가 주름잡던 시절 

‘Goodbye’란 노래로 데뷔했다.

그들과 같은 소속사였다. 그러고 보니 나도 벌

써 데뷔 12년차의 중견 가수다.

하지만 방송 출연이 뜸해서인지 요즘엔 당신을 

모르는 친구도 많다. 

19세에 데뷔할 땐 보아나 원더걸스처럼 해외에

서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가수가 되는 게 꿈이

었다. 지금도 매해 꾸준히 음반은 내놓는다. 다

만 방송에 얼굴을 비치지 않으니까 쉬는 줄 아

는 사람이 태반이다. 작년에 디지털 싱글 음반

을 발매했을 때 유료 음원 사이트에 “신인가수 

제이?”“노래 좋네”라는 덧글도 달렸다(웃음). 

10대 친구에게도 내 음악이 충분히 먹힌다는 의

미로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고맙게 느껴졌다.

이참에 2월에 내놓은 <SENTIMENTAL>이란 음

반에 대한 소개도 간단히 부탁한다.

제이의 스타일을 고수한 음반이다. 최근 유행에 

맞춰서 작업하려 했지만 4개월이 지나도 진도

가 안 나갔다. 평소처럼 올드 R&B 스타일로 돌

아가니 3개월 만에 작업이 끝나더라.

간만에 나온 정규 음반이었는데 음반 사진의 포

토샵 논란, 뮤직비디오의 선정성 등 음반 외적

인 것으로 구설에 올랐다. 속상하지 않았나?

아이돌이 대세인 음악판이다. 냉정히 말해 방송

에 자주 얼굴도 비치지 않는 내가 음반을 내봤

자 일주일도 안 돼서 대중의 기억에서 지워진

다. 그런 가십성 기사를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이슈가 돼서 사람들이 내 음반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면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작년에 디지털 

싱글 음반을 내놨는데 사람들이 음반이 나온 사

실 자체를 모르는 게 더 슬펐다.

소속사를 구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들었다.

2년이 걸렸다. 다들 나와 계약할지를 놓고 늘 망

설였다. 내 음악은 좋지만 대중에게 잘 먹힐지

가 고민이었던 거다. 이번 소속사는 지인과 작

업하는 도중에 연이 닿아서 들어오게 됐다. 고

마운 분들이다.

역시 음악도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

다. 뮤지션 입장에서 고민도 많겠다.

음악적 욕심과 대중이 원하는 것 사이의 균형

을 맞추는 게 어렵다. 이번 음반을 통해 느낀 

바가 많다. 다음 정규 음반이 나오면 예능 프

로그램에서 굴러다닐 거다. 방송에 나오지 않

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방송에 안 

나오세요?”라는 질문만 한다. 내가 음반을 내

놓으면 뭐하나. 대중은 음반이 나온 사실 자체

를 모르는데. 

한때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자랑했다. 그때

가 그립진 않나?

전혀! 난 연예인이 되고픈 게 아니다. 음악이 하

고 싶을 뿐이다. 나로서는 음반은 불티나게 팔

리고, 음악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데 정작 가

수 제이란 사람에 대해선 모르는 상황이 베스

트다. 

뱀 장식 반지 Gaia
블랙 가죽 팔 TOPGIRL

<아래 사진>
시스루 화이트 민소매 티셔츠
CLUB MONACO

제이

골드 귀걸이 igniss
네이비 컬러 롱 원피스
CLUB MONACO
실버 반지 Jamie&Bell
화이트 슈즈
codes com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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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이 당신 팬이란 사실을 인증하겠다. 2008

년에 발매한 디지털 싱글 음반의 수록곡 ‘술과 순

정’이란 노래는 편집부 애청곡 No.1이다. 특히 

여자들의 반응이 끝내준다. 

여자라면 공감할 만한 이야기라서 그런 게 아

닐까? 어린 시절 상처를 1~2번 받았을 때는 마

음은 아프지만, 그 아픔 또한 나름 새롭다. 하

지만 서른이 넘은 나이에 또 한 번 상처를 받

으면 지친다. 사랑에 대한 믿음도 깨지고 그저 

포기하고 싶단 생각이 든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보단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

을 거라는 두려움이 훨씬 더 커지는 거다. 그리

고 우리나라에선 여자가 솔직하게 사는 것 자

체가 쉽지도 않다. 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

경 써야 하니까.

당신도 요즘 대세인 트위터에 푹 빠져 있다고  

들었다. 

TBS 교통방송에서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

행한다. 세계 전 지역을 상대로 하는 영어 방송

인데 트위터를 이용한 코너가 있다. 그것 때문

에 트위터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날때마

다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마니아가 됐다. 

새벽 1시에 시작하는 방송인데 체력적으로 부

담되진 않나?

영어 방송이라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풀 기회다. 

업무를 끝낸 후 편한 마음으로 방송을 진행할 

수 있어 부담도 없다. 아마 매니저가 힘들 거다. 

영어로 된 방송을 2시간이나 들으면서 새벽 3시

까지 버텨야 하니까(웃음).

MAXIM 화보를 찍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

타이밍이 좋았다.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연락

이 왔다. 일주일 전만 해도 내가 MAXIM 화보를 

찍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을 거다. 사실 MAXIM 

독자가 30대 절벽 여자를 좋아할까란 생각도 

했다(웃음). 

앞으로의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음악에만 집중하겠다는 말을 10년째 하고 있다. 

이제는 내가 바뀌든지 아니면 음악을 그만두든

지 둘 중 하나다. 시장이 변했는데 나만 그대로 

멈춰 있을 순 없다. 좋은 음악을 만들고, 사람

에게 많이 알리고, 공연도 열심히 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이상형이 궁금하다.

이소룡! 그의 강렬한 눈빛은 최고다. 남자는 남

자다워야 한다. 꽃미남 따위 개나 줘라. 됐지? 

이제 인터뷰 끝내자. 당신도 우리나라의 월드컵 

첫 경기는 봐야 할 것 아닌가!

아... 알겠다. 오늘 인터뷰 고마웠다. 

(그리고 MAXIM 스태프 전원은 제이와 함께 족

발을 먹으며 월드컵 한국-그리스전을 관전했

다. 이 인터뷰를 정리하기 위해 사무실로 터덜

터덜 돌아온 에디터만 빼고!)

카키 컬러 상의 TANKUS
블랙 언더웨어
fleamadonna
블랙 비키니
EMPORIO ARMANI
블랙 컬러에 실버 장식 팔찌 
TOPGIRL
실버 원형 반지 Jamie&Bell
블랙 싸이하이 부츠 Gaia



골드 목걸이Jamie&Bell
화이트 반소매 티셔츠
fleamadonna
메탈 블랙 팔찌 TOPGIRL 
골드 뱅글, 골드 반지
Jamie&Bell
쇼츠 adidas Originals 
레오퍼드 패턴 슈즈 Gaia

제이



블랙 톱 Gaia
블랙 쇼츠 개인 소장
블랙 부츠
Namu by namuhana

COOPERATIONS CLUB MONACO, TOMMY HILFIGER, XIX, TOPGIRL(02-2138-7769) VOV, codes combine, Calvin Klein Underwear, EMPORIO ARMANI(02-3446-7725)  
TANKUS, adidas Originals(02-3447-7701) TOMBOYJEANS, ILMOSTREET(02-514-0693) Namu by namuhana(02-511-8158) ORSIA(02-3446-9949) igniss(02-3443-1703) 
Gaia(02-3447-1098) Jamie&Bell(070-8247-7834) fleamadonna(www.fleamadonna.com)



안정훈 
매일경제 경제부 기자. 삼성물산을 거쳐 매일경

제신문에 입사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부처를 두루 출입했다. 

1. 흐름을 잡아라 

경제는 살아 움직인다.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 경제도 매일 요동치게 마련이다. 

어제 상한가를 쳤던 주식이 오늘 난데

없이 하한가를 칠 수도 있다. 한국 경제 

잘나간다고 한 적이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원화 가치가 곤두박질치기도

한다. 정신줄 놓고 있다가‘난데없이

경제가 왜 불안해지지?’라는 혼란에 

빠지지 않으려면 항상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급변

하는 경제 현상의 흐름을 꾸준히 따라

가 주는 게 좋다. 주요 기사는 따로 스

크랩을 하거나 인터넷에서 즐겨찾기를 

해놓는 게 좋다. 주기적으로 쌓아놓은 

기사들을 리뷰하면서 경제 흐름에

대한 감을 유지하자. 

2. 생소한 용어는 반드시 정리하라 
경제 까막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용어부터 정복해야 한다. 영어 공부할 때 

가장 답답할 때가 바로 단어를 모를 때다. 

난생 처음 보는 단어들이 시험지에

가득하다면 읽을 의욕마저 사라지지

않던가. 경제도 마찬가지다. 평소 경제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경제 신문을 펴면 

마치 난이도 높은 영어 지문을 볼 때와 

비슷한 느낌이 들 것이다. 모르는

단어들이 나왔을 때는 영어단어 공부하듯

이 일일이 알고 넘어가야 한다. 경제 용

어뿐 아니라 기본적인 경제 현상도 숙

지하라. 금리가 떨어지고 환율이 상승하

는 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

르면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

기 힘들다. 당신 집 위성 사진까지 볼 수 

있는 인터넷은 바로 이럴 때 활용하는 

것이다. 경제 상식 관련 책들도 같이 읽

어주는 것이 좋다.

3. 신문은 습관이다  

무언가를 배우려면 그만큼 시간을 투자

해야 한다. 경제를 좀 알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꾸준히 경제 신문을 읽는 

습관을 들이자. 물론 바쁜 시간을 할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숙취에

주 4일을 끙끙 앓다가도 금요일 밤만 

되면 클럽만큼은 꼭 가야 하는 것처럼 

신문 읽는 습관도 체화하라. 화장실에서 

MAXIM만 보지 말고 경제 신문 한 부쯤

은 비치하여 똥 쌀 때마다 훑어라. 처음

에는 힘들겠지만 한번 습관 들이기 시

작하면 경제 신문과 가까워진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4. 신문을 곧이곧대로 믿지 마라  

신문 기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다.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신문을 읽어야 한다는 말이다. 기사는 

크게 사실 전달 기사와 현상에 대한

분석 기사로 나뉜다. 특히 후자의 기사를 

볼 때는 좀 더 머리를 굴리면서 읽어야 

한다. 당신이 아는 경제 지식을 총동원

해서 기사가 제시하는 방향이 올바른 

것인지 능동적으로 분석하면서 읽어라. 

기자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주지는 않지만 가끔 기사의 방향과

반대로 세상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5. 관심 분야부터 차근차근 읽어라

경제 신문은 보통 본지만 48페이지로 

구성된다. 밥 먹고 똥 쌀 시간도 없이 

바쁜 도시 남자가 이 많은 기사를 어찌 

다 읽을 수 있겠나. 게다가 경제 얘기만

나오면 머리 아픈데 전체를 일일이 다 

살펴본다는 게 보통 곤욕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목적을 가지고 보면 질리지

않는다. 주식 투자에 관심 많은 사람은 

증권 기사부터, 부동산에 관심 있으면 

부동산 기사부터 보면 된다. 1페이지부터 

하나하나 읽어나가는 순응적인 독자가 

될 필요는 없다. 관심도 없는 기사를 하

나하나 읽어 가면 쉽게 지칠 뿐이다. 

6. 경제 신문이라고 경제만 보지 마라  

경제 신문에도 정치, 사회 기사가 들어

간다. 단지 다른 일간지보다 양이 많지 

않을 뿐이다. 다만 경제 신문은 이런

사회적·정치적 이슈들에 경제적인

시각을 입혀 분석해준다. 호모 이코노

믹스가 되기로 마음먹었다면 경제 신

문을 통해 정치, 사회 이슈도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유럽 경제 위기  

미국에서 발발한 글로벌 금융 위기로부터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였는데 요즘에는 또 유럽 전

역에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때문에 한 번 꼬꾸라졌던 세계경제가 다시 위기

에 빠지는‘더블딥’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

려도 제기된다. 유럽 경제가 불안한 것은 세금 등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로 국가 부채

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위기의 진원지는 바로 그리스다. 문제는 포르투

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 일부 유럽 국가도 재

정 불안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향  

남의 아픔은 당신의 행복 아니었던가. 유럽 국가

들이 과거 한국처럼 연쇄적으로 국가 부도 사태

에 직면한다면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 수많은 유

럽 미녀를 저가로 덤핑 수입할 수 있다. 그럼 우

리나라 곳곳에 쭉쭉빵빵 처자들이 널리 보급될 

것이고 한국인 DNA는 진화를 거듭해 미셸 위 같

은 초특급 유전자의 산물을 쭉쭉 뽑아낼 수 있겠

지. 20년 후 대한민국은 제시카 알바 천국이 되

는 거다. 올레!

출구전략(EXIT PLAN)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각국은 경제 부양을 

위한 비상 대책을 실행했다. 지출을 늘려 고용을 

증대하고, 위기에 빠진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정

책 금리를 낮게 유지해서 시중에서 돈이 돌아 국

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출구

전략이란 비상시에 시행된 정책들을 정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정책 금리 인상 여부가 출구전

략의 주요 관심사다.  

     영향  

출구전략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금리가 

정상화되어 예전보다 높아지면 환율은 내려가게 

마련이다. 이 말인즉 당신의 여자친구가 사달라

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수입 명품을 지금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거다! 출구전략을 이별 위기에 

대처하는 전략으로 이용해 먹을 수 있다 이 말이

다. 역시 연애와 경제는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경제 신문
제대로 읽는 법

부자가 되고 싶나? 경제 신문에 길이 있다.

BY 임기환  WORDS BY 안정훈

IMAGES 모든 이미지(Dreamstime.com)

경제 이슈가 당신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알았어.

좀 읽고 나서.

OLLEH! 

MAXIM BUSINESS 



내일 당장 기획서 써서 발표해야 한다고? 
떨지 말고 이 Tip을 참고하라!

결과를 먼저 뽑아라 

보통은 자료 수집, 분석 후 결론을 내린

다. 하지만 결과를 먼저 정하면 수집해야 

할 자료가 줄어들고 분석 과정이 좀 더 빨

라진다. 물론 결론이 비논리적이거나 엉

뚱하면 안 된다. 도리상 약간의 자료는 

검토한 후에 결과를 뽑아라. 

WHO IS HE?
박영주 부장은 대홍기획, 제일기획, 

TBWA KOREA를 거쳐 현재 SK 마케팅

앤컴퍼니에 재직 중이다. 쿠쿠, 삼성카

드, SK브로드밴드 등의 광고를 기획, 담

당했다.

전문가에게 듣는 PRESENTATION의 기술
SK 마케팅앤컴퍼니의 박영주 부장을 만나서 직장의 능력치를 업시켜줄 기술에 
대해 물었다. (다 당신 잘 되라고!) 그는 PT를 목표 달성을 위해 정교하게 설계
된‘한 편의 쇼’라고 정의했다. BY 김민혜  IMAGES 모든 이미지(Dreamstime.com)

   PT 준비
  단기 속성

몇 분이 오셨어요?

홀? 짝?

내일 당장 기획서 써서 발표해야 한다고? 

   PT 준비
  단기 속성

1. 기획서 작성
컴퓨터 사양이 빵빵하면 게임도 잘 돌

아간다. PT 기술에 앞서 기획서 작성 

기술을 먼저 전수해주마.

Tip 아이디어는 평소에 축적하라

누군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생

각하면 나오던 똥도 잘 안 나오듯 기획

서도 막상 닥치면 아이디어가 잘 안 나

온다. 평소 리서치 결과, 기사, 이론 등

을 목적에 맞게 잘 정리해두면 급할 때 

써 먹기 좋다. 분야를 가리지 말고 공

부하라. 특히 MAXIM이 큰 도움이 된

다. (그는 정말 이렇게 말했다. 자, 다들 

MAXIM 정기 구독하라.)

Tip 표지 제목은 마지막에 정하라

소개팅에 나갔을 때 못생긴 여자가 나

오면 확 짜증나지? 마찬가지다. 표지

는 PT 시 청중이 가장 먼저 접하는 화

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표지 제목은 기획서의 모든 내용을 함

축해야 한다. 제목부터 정하고 기획서

를 작성하기보다는 기획서 작성 후 마

지막에 제목을 정하는 것이 좋다.

Tip 기존 형식을 그대로 따르지 말

고 내용에 맞게 재구성하라

기획서 구성에 정답은 없다. 담고자 하

는 메시지와 청중의 성향을 고려하여 

기획서를 구성하면 된다. 목차는 기획

서 구성이 복잡해서 미리 알려주고 가

는 게 낫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넣으면 

된다. 결론도 꼭 마지막에 들어갈 필요

는 없다. 결론이 끝에 들어가면 극적이

지만 약간 지루하다. 결론을 맨 앞에 

담아내면 극적이진 않지만 지루하지도 

않다. 내용에 맞게 골라 써라. 또 그림, 

도표, 서체 등의 형식을 자꾸 신경 쓰

게 되는데 이보다 중요한 것은 기획서

의 내용이다.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된다. 

Tip 청중의 관심사를 담아라

기획서의 테마를 잡을 땐 청중의 기호

를 고려하라. 청중이 골프를 좋아한다

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골프 이야

기에 비유하며 풀어나갈 수 있다. 

Tip 원 슬라이드, 원 메시지

하나의 슬라이드엔 하나의 메시지만 

넣어야 한다. 많은 내용을 넣으면 청중

이 헷갈리고 지루해한다. 방대한 자료

를 모두 담아내기보단 아이디어를 드

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즘 트렌

드다. 단 보수적인 회사에서 PT를 할 

때엔 자료를 많이 사용할 수 있다. 그

래도 One Slide - One Message 규칙

은 지켜야 한다.

Tip 경쟁자의 기획서를 예상하라

광고회사는 PT로 광고를 따내기 때문

에 경쟁이 치열하다. 만약 경쟁사가 톱

스타를 모델로 하자고 제안할 것 같으

면 왜 톱스타를 모델로 하면 안 되는

지에 대한 설명을 넣는다. 경쟁사를 의

식하지 않는다면 필요없는 구성이지만 

경쟁사가 있을 경우 큰 도움이 된다.

2. PT의 기술
PT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교하게 설

계된‘한 편의 쇼’다. 이제 한 편의 쇼

를 펼쳐보자.

Tip PT 밑자료까지 모두 숙지하라

PT 전 리허설보다 중요한 것이 PT 내

용의 숙지다. 방대한 자료를 줄이고 줄

여 기획서에 담기 때문에 기획서에 담

긴 내용만 아는 것은 맨몸으로 청중 앞

에 서는 것과 같다. 모든 이야기를 알

고 있어야 긴장이 안 되고 자신감도 생

긴다.

Tip 키워드는 진정성과 확신

달변일 필요는 없다. 말투가 어눌해도 

진정성과 확신이 담겨 있으면 된다. 평

범한 말이라도 확신에 차서 하는 것

이 수사학적 기교를 사용하는 것보다 

낫다. PT에 담긴 이야기에 대해 당신

이 진정으로 고민했다는 것을 보여줘

라. 또 PT를 잘 하기 위해 무작정 스피

치 관련 지침서에서 알려주는 제스처

를 따라하면 굉장히 어색하다. 다만 한 

자리에서만 발표를 하면 청중이 지루

해할 수 있으니 자리는 가끔 바꿔주는 

것이 좋다. 아이콘택트가 힘들 경우 의

사결정권을 가진 한 사람만 봐도 좋다. 

꼭 여러 사람의 눈을 바라볼 필요는 없

다. PT 현장에는 어떠한 포맷도 다 허

용된다. 형식은 형식일 뿐. 청중의 입장

에서 고민하고 이 결과를 확신을 가지

고 이야기하면 된다. 

Tip 처음 5분이 중요하다

서두에서 청중의 관심을 한번에

이끌어낼 만한 화두를 던져라. 

PT 주제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PT의 결말과

일맥상통하는 화두를 던지는 방법이 

있다. 혹은 고사성어,‘오늘 아침에 

OO을 봤는데’등의 일화를 이야기해

도 좋다. 화두는 평소에 미리 생각해 

놓아야 한다. 특히 MAXIM이 큰 도움

이 된다. (당신 아직도 MAXIM 정기 구

독 신청 안 했나?) 

Tip 실수는 기회다

실수를 이용하라. 호흡을 다시 가다듬

고 청중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기

회다. 실수를 하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실수에 대해 유머를 곁들여 언급하라.

Tip 적절한 유머만 사용하라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머가 잘 안 

통한다.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무리해

서 농담을 던지지 마라. 굳이 농담을 

던져야겠다면 청중을 고려해야 한다. 

제조업 같은 경우 MAXIM식의 마초적

인 유머가 통할 수 있다. 보다 안전한 

방법은 자학 개그다. 자신을 낮춰서 개

그 소재로 활용하라.

Tip 질문을 미리 예상하라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미리 생

각해놓아야 한다. 일부러 전략적으로 

질문이 나올 만한 내용을 기획서에 넣

을 수도 있다.

Tip 주제를 요약, 강조하라

PT를 끝내기 전에 PT 내용 중 가장 중

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하라. 마지막에 주제를 재전달하면 청

중이 기억하기 쉽다. 

Tip PT 직전까지 자료를 검색하라

PT 직전이라도 주제와 관련한 뉴스

를 검색하라. PT하는 날 클라이언트의 

CEO가 상을 탄 적이 있다. 이 이야기

를 초반에 했더니 반응이 괜찮았다. PT 

직전까지 PT 준비에 최선을 다하라.

MAXIM BUSINESS 



라이카 올리베이라



브라질 축구 스타 호나우두의 옛 연인인 슈퍼모델 라이카 올리베이라. (그녀가 외모를 보지 않는 현명한 여자라
는 건 확실하다!) 물론 우린 그녀의 과거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관대한 사람이다. 하지만 브라질 MAXIM에서 보
내온 그녀의 화보를 보니 이 뻐드렁니 못난이 녀석을 향한 질투를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물어봤다. 그 녀석이
랑 어땠어? 좋았어? 나보다 잘해!? 
 WORDS BY LIGIA PRESTES PHOTOGRAPHS BY FELIPE LESSA

Brazil is Blessed with 
Raica Oliveira



마지막으로 우리가 라이카 올리베이라에 관해 들은 소식은 그녀가 브라질의 축구 스타 호나우두와 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당신은 소소한 가십 따
위보다는 사나이의 축구에만 온전히 관심이 쏠려 있었을 테니 그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지? 그녀는 브라질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
고 있는 톱 모델이다. (톱을 광고하는 모델은 아니다.) 그녀는 주로 디올 같은 명품 브랜드 모델과 세계 최고의 미인만이 설 수 있다는 빅토리아 시크릿의 앤젤로도 
활동했다. 그녀의 매력? 찬란히 빛나는 아름다움, 흠 하나 없는 완벽한 미소 그리고 재치 넘치는 말, 물론 가장 으뜸은 완벽한 몸매! 하이힐 위에 힘겹게 올라 런웨
이를 거니는 껍질과 뼈만 남은 모델과는 차원이 다르다. 도도하게 솟은 엉덩이가 만드는 실루엣은 그녀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그녀의 전 애인이 누
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그 존재만으로 남성의 흥미를 미친 듯이 끌어당기는 놀라운 피사체였다. 그런 그녀가 브라질 MAXIM만을 위해 보여준 섹시한 
모습이 한국 MAXIM에 도착했다. 이 축복 함께 나눕시다, 형제여. 

호나우두와 당신이 애인 사이일 때 가십 매거진의 커

버를 장식했던 게 엊그제 같군요.  

내 주 무대는 브라질 밖이에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브

라질 안에서는 오히려 나에게 극성스러운 관심을 보이

지 않아요. 하지만 조금만 찾아보면 잡지 커버에 내가 

등장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지요. 하하!

 

[라이카의 매니저가 인터뷰 도중 끼어들었다. 그는 그

녀에게 상파울루 최고급 레스토랑 중 하나인 파사노라

는 곳에서 저녁 약속을 잡아놓았다고 말했다. 라이카

는 그 다음 날이 모델 친구의 생일이라고 말했다. 그리

고 그 식당은 예약하기 힘든 곳인데 ‘라이카 올리베이

라’를 위해 특별히 예약을 받아주었다고 강조했다.] 

자, 봐요. 당신은 브라질 안에서도 꽤 파워가 있잖아요. 

(곰곰히 생각하다가) 하지만 이런 영향력 말고 좀 다른 

힘을 가지고 싶어요.

 

예를 들면?

텔레파시! 가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뭔가를 

자세히 설명하기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상대

가 내 생각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즉각적으로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 있겠죠? 마법도 부리고 싶어요. 

손을 살짝 돌리면 전등이 꺼진다든가... 마녀가 되어도 

좋겠네요.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다면 그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안 들

어도 될 것까지 듣게 되니까요.   

 

대중이 당신에 대해 나쁘게 얘기하는 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편인가요?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땐 악담을 들을 때마다 상당히 

우울해했죠. 그땐 정말 어렸으니까요. 그리고 비판적

인 평가와 요구도 아주 많았고요. 하지만 조금 지나니 

알겠더군요. 정말 중요한 건 나를 좋아하고 아끼는 사

람들이라는 걸요. 세상에는 순수한 경멸로 가득 차서 

나쁜 말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부정적인 사고만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죠. 지금은 그

런 악성 루머나 나쁜 평가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욕

하려면 해라, 이런 식이죠. 

 

호나우두와 데이트 할 당시에 세간에서 당신을‘마리

아 추테이라’라고 불렀어요. 혹시 알고 있나요? 

*추테리아: 브라질에서 축구화를 일컫는 말. 마리아 추

테이라는 축구선수와 데이트를 하는 여자를 의미.

(웃음) 음, 조금은? 근데 나는 마리아 샤넬, 마리아 루

부탱 같은 명품 별명이 더 잘 어울리지 않나요? 추테

이라가 아니라! 심지어 난 축구화를 어디서 어떻게 사

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우리끼리 얘긴데 말이죠, 호나우두와 만날 때 그가 당

신을 위해 어떤 선물을 바쳤나요? 솔직히 외모로 봐서

는 그리 훈남은 아니잖아요.

그는 정말 다정하고 카리스마도 넘치고 재미있는 남자

예요. 농담도 잘해요. 그리고 정신력이 대단해요. 이런 

매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 빠지게 만드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난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보이는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설령 외모가 브래드 피트처

럼 아무리 훌륭해도 안에 머저리가 들어 있다면 아무

런 가치가 없어요. 

그럼 당신은 어떤 타입의 남자한테 끌리나요?

만약 외모와 성격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후자 쪽이

죠(웃음).

 

하지만 남자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면이 분명히 있

을 거 아닙니까!

똑똑하고 재미있는 사람. 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좋아

요. 멍청한 농담이나 지껄이는 시시한 남자는 싫어요. 

라이카 올리베이라



외모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단 말인가요?

참! 내 남자친구 얘기를 해줄게요. 그 사람 역시 내가 

좋아하는 타입의 외모와는 거리가 멀어요. 대신 그는 

이국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요. 금발의 긴 머리카락, 문

신, 잘 발달한 이두근... 하지만 진짜 좋은 건 나를 좋아

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할 남자를 

마치 지갑 쇼핑하듯 고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내 남

자친구는 아주 독립적이에요. 정말 큰 장점이죠. 왜냐

하면 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붙어 있을 수 없거든요. 

 

사진 촬영을 하다가 갈등을 빚은 일도 있나요? 

몇 번 있죠. 촬영 중에, 전화 회의 하다가... 하지만 아

주 신중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상대는 눈치 채지 못해

요. 난 소동 일으키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다음 날까지 상황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대화로 푸

는 편이죠. 내가 모든 걸 다 털어놓는 사람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예요. 그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요. 믿

을 만한 사람이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와 했던 얘

기가 다음달 가십 잡지 커버를 온통 장식할 테니까요.  

 

어떻게 늙고 싶나요? 

성형수술도 받고 가슴도 키우고... 농담이에요!(웃음) 

그쪽은 생각해본 적 없어요. 평온하고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건 별로예요. 브

라질에서 평생을 살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집도 있

고 가족도 있지만, 해변이 있는 LA에도 집을 갖고 싶

어요. 

 

브라질에서 아주 오랜만에 섹시한 화보를 촬영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옷을 벗는 일은 여기나 다른 곳이나 마

찬가지겠죠?

나에겐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순전히 일이니까요. 

 

촬영 중 당신을 가장 화나게 하는 건 뭐죠? 

나름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포토그래퍼가 이래라저래

라 계속 주문하는 거요. 가끔 난 “싫다”라고 말하죠. 

무례해 보이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젊은 여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요즘 여자는 갈수록 나약해져요! 너무 끔찍해요. 남

자한테 자신을 다 던지면 안 돼요. 매달리며 의지해도 

안 돼요. 밖은 전쟁터라고요. 남자가 오히려 나를 따라

오게 해야죠. 난 한 번도 남자한테 먼저 다가가서 “와, 

당신 정말 잘생겼네요. 나랑 사귈래요?”라고 해본 적

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제발!

  

인터뷰에서 이런 걸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

나요?

모두 다 천편일률적인 질문만 해요. 남자친구, 사생활, 

다이어트... 난 기자들이 예를 들어 ‘지구를 구하기 위

해 뭘 하고 싶은지’ 같은 좀 다른 질문을 해주면 좋

겠어요. 



라이카 올리베이라

현재 가장 몰두하고 있는 진지한 고민거리는 무엇인

가요?

외계 생명체가 있을까요? 우주는 지구 생명체만 살기

엔 너무 크잖아요. 아,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

하죠. 우리는 태어나서 죽고 묻혀요. 근데 그게 과연 

끝일까요? 아무도 모를 일이죠. 우리가 아는 게 전부

는 아니니까요. 당장은 현세의 것에 집착하며 살고 있

기 때문에 사후 세계 등에 관해서는 깊이 논의하지 않

는 게 사실이죠. 

 

다음 생에는 뭘로 태어나고 싶나요?

성에 갇힌 공주. 멋진 왕자가 백곰을 타고 와서 나를 

구해주는... 

네? 백곰이요?

아니, 아니!(웃음) 백마요! 

 

이번 촬영에서 보여준 문신은 아마 처음 공개되는 것 

같네요. 

아무도 관심이 없더군요. 열일곱 살 때 새긴 거예요. 

 

이제 당신에게 어른들끼리만 할 수 있는 센 질문을 할

게요.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섹스는 무엇인가요? 

와우! 정말 센데요! 많은 사람과 동시에 하는 거요. 

 

남자가 침실에서 하면 가장 꼴불견인 행동은?

이런! 우리 아빠가 이 인터뷰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

까!(웃음) 최악의 행동이라... 스파이더맨 복장이나 혹

은 스파이더 우먼처럼 입는 거요. 절대 안 돼요! 

 

당신은 다정하고 차분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분명 침

대에선 몹시 거칠 것 같은데요.

이봐요, 무슨 질문들이 그래요?(웃음) 난 채찍을 휘두

르는 여전사가 되어요... 라는 대답을 듣길 원하겠죠? 

농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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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나우두는 정말 다정하고 
카리스마도 넘치고 재미있는 남자예요. 

그리고 정신력이 대단하죠.”



라이카 올리베이라





HAUNTED HOUSE

여름은 덥고 갈 곳은 많다. 

몬테 크리스토 저택 
1885년 윌리엄 크롤리가 호주 뉴사

우스웨일스주에 건축한 2층 저택에

는 귀신으로 진화한 그의 가족이 아

직도 살고 있다. 집 안에서 밝은 빛

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아무도 없

는 2층 베란다에서 하이힐 소리를 들

을 수 있는 버라이어티한 흉가! 온몸

이 흰 귀신이 허공에서 이리저리 날

아다니다 닫힌 창문을 통과해 밖으로 

나가는 묘기도 보여준다. 몸통이 없는 

귀신도 덤으로 관람할 수 있다. 

창이종합병원
싱가포르의 대표적 귀신 집결지. 1930

년대에 지어진 이곳은 2차 세계 대전 

때 고문을 당한 전쟁 포로가 많이 죽

어 나간 곳이다. 국적, 인종, 국경을 초

월한 귀신들을 목격할 수 있는 흉가계

의 핫 플레이스. 

조엘마 빌딩    
1974년 2월 브라질 상파울로에 위치한 

조엘마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

은 사람이 그대로 건물에 갇혀 불타 

죽었다. 불길이 환풍기를 타고 무려 

25층이나 되는 건물을 집어삼킨 것. 

그 자리에는 새로운 빌딩이 들어섰지

만 아직도 불에 타 죽은 귀신들이 출

몰한다고.

아미티빌 저택
1974년 11월, 당시 23세였던 로널드 데

피오는 이 저택에서 자던 가족 6명을 

차례로 살해했다. 사건 1개월 뒤 이 저

택에 세 아이와 함께 이사한 러츠 부

부는 밤마다 들려오는 울음소리와 환

영에 시달려야 했다. 급기야 퇴마 의

식까지 치렀지만, “당장 여기서 나가

라”는 무시무시한 대답만 돌아왔다. 

현재 이 무시무시한 흉가는 115만 달

러(약 14억 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이

번 기회에 내 집 마련 어때?

필리핀 사관학교
필리핀에서 가장 귀신이 많이 나오

는 곳이다. 퍼레이드용 유니폼을 입

고 운동장을 행진하는 사관생도 귀

신, 흰색 옷을 입은 여자 귀신, 일본

에 점령당한 시기에 참수당한 성직자 

유령까지 다양한 종류의 귀신을 골고

루 볼 수 있다. 

영덕 흉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섭기로 소문난 

흉가는 경북 장사해수욕장 인근에 위

치한 영덕 흉가다. 한국전쟁 당시 사

망한 학도병들이 묻혀 있는데다 남자

에게 버림받은 여자가 임신한 채 자

살한 곳. 얼마나 무시무시했으면 이곳

에 잠시 거주했던 퇴마사가 이런 글

귀를 남겨놓고 방문을 잠근 채 홀연

히 떠났다. “이 방에 들어가는 인간들

이여, 귀신이 나오니 죽을 각오가 있

으면 개방해 줄 테니 연락 주시오” 

볼리 렉토리
흉가가 도대체 뭐하는 물건인지도 모

르는 철없던 시절, 어린 동심을 경악

케 했던 영화 <폴터 가이스트>를 기억

하나? 영국 에식스 주에 위치한 볼리 

렉토리는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고자 

하는 당신을 위한 여행 명소다. 폴터 

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곳으로, 귀신이 물건을 던지는 것으로 

모자라 연필을 공중에 띄워 자신의 억

울한 죽음에 대한 글을 써내려가는 묘

기를 선보이기까지 한다. 귀신에게 돌

팔매질당할 각오는 단단히 하고 가라. 집중력 향상의 집: <주온> 

>> 수험, 고시, 취업 준비에

안성맞춤
식탁 밑에 숨어 손가락을 꼼지락 거

리는 것을 좋아하는 귀여운 토시오의 

집입니다. 가끔씩 ‘끄으어어어어’ 또

는 ‘끼기기기긱’하는 소리는 손님

의 학습 능률을 올려주기 위한 신제

품 ‘엠씨스퀘어 하우스버전’입니다. 

만남의 방: <1408> 

>> 망자가 그리워 몸부림치는 

당신을 위한 곳 
뉴욕 한복판 돌핀 호텔의 1408호는 

추억을 되살려 주는 아늑한 객실입니

다. 이미 세상을 떠난 당신의 부모님, 

친구, 친척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니

까요. 너무 마음에 들어 떠나고 싶지 

않다고요? 방문을 열고 나가도 여전

히 1408호일 테니 걱정 마세요!

GHOST HOUSE IN FILMS
영화 속 흉가 체험   

흉가 체험을 할 용기가 없는 사람
을 위해 준비했다. 고객 만족을 위
해 최선을 다하여 모시는 맞춤형 영
화 속 가상 흉가 체험!  

안전 가옥: <부기맨> 

>> 아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베스트 초이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혼자 있는 

어린 아이를 위한 맞춤식 하우스입니

다. 부기맨이 아이 방 벽장이나 침대 

밑에 꼭꼭 숨어 있다가 짠하고 나타

나 외로워하는 아이의 친구가 되어주

는 안전한 집입니다. 말 안 듣는 아이

는 벽장으로 끌고 들어가니 버릇 고

치기에도 최고랍니다. 이제 안심하고 

출근하세요. 



안 믿어도 좋다. 하지만 밑져야 본전이니 다음카페 흉가 체험(http://cafe.daum.net/hyunggabest) 
운영자 ‘유령 사냥꾼’에게 흉가 체험 시 주의할 점을 들어보자.

1. 흉가 안에서 장난치지 말 것
흉가는 사람의 공간이었던 동시에 영의 공간이기도 하다. 누군가 당신의 뒤통수를 때리고 도망가면 기분이 더러운 것처럼 

귀신도 외부인(사람)이 와서 장난치는 것을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받아들여 심히 불편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신

의 장난이 빙의를 부를 수도 있다는 것.  

2. 흉가 안 물건을 집에 가지고 가지 말 것
유령 사냥꾼은 ‘예전에 매의 눈을 가진 한 분이 흉가에 있던 청자의 가치를 알아보고 청자를 들고 나왔다가 거기에 귀신

이 붙어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라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덧붙였다. 흉가의 물건은 당신과 귀신을 엮어줄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으니 당신의 도벽을 억누를 것. 집까지 귀신이 따라올 수도 있다. 

3. 오싹한 느낌이 들 때는 머리에 손대지 말 것    
무속인이 목 뒤에 꽂고 있는 깃대는 이를 타고 몸으로 쉽게 신이 내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무심코 머리에 올린 당

신의 손을 타고 영이 몸속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머리가 쭈뼛 서면 머리를 만지는 대신 흔들어 털어라.

4. 모서리는 피할 것
모서리는 영적으로 음기가 응집되기 쉬운 곳이다. 음기가 강하면 귀기도 강하다. 되도록 피해서 다녀라. 무섭다고 벽 쪽으

로 붙어서 다니는 것보다 오히려 탁 트인 중앙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 

5. 체험 중 이상한 현상을 목격할 경우 반응을 보이지 말 것
체험을 하다 보면 무언가 몸을 스치고 지나가거나 울음소리를 듣는 등 괴현상을 겪게 된다. 이때 절대 반응하지 말고 무시

해야 한다. 귀신의 장난에 반응을 보이면 더 심한 장난을 칠지도 모른다. 또한 영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고 대꾸나 질문을 하

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해코지를 당하거나 빙의될 수도 있다.        

 

6. 악취가 심하게 나는 곳은 가지 말 것 

흉가에서 악취가 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영체들에게서 날 가능성이 높다. 누린내가 나면 불에 타서 죽

은 영체, 오줌 냄새가 나면 물에 빠져 죽은 영체가 있다는 신호다. 즉 악취가 나는 곳엔 한이 많은 영체가 있다. 빙의 빈도 

역시 높으니 될 수 있으면 피하라. 

HORRORHOLIC

안 믿어도 좋다. 하지만 밑져야 본전이니 다음카페 흉가 체험(http://cafe.daum.net/hyunggabest) 

흉가의 매력 
흉가 체험 마니아 유령 사냥꾼에게 흉가
의 매력에 대해 물었다. 도대체 왜!?

흉가 체험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것 같다.  
장난삼아 방문해서는 큰일 난다. 실제로 흉가 

방문 후 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있다. 국내 

유명 흉가인 늘봄갈비를 방문한 네 친구 중 셋

은 죽고 한 명은 식물인간이 된 사건도 있었

다. 예기치 않은 사고가 일어나곤 한다. 

 

그럼에도 왜 흉가 체험을 하나?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한다. 진짜 영

혼이 있을지, 매스컴에서 본 게 실제로 일어날

지에 대한 궁금증이 발단이다. 호기심을 충족

시키고 나면 남이 쉽게 하지 못하는 것에 도

전한다는 우월감과 스릴을 느끼게 된다. 영체

가 있는 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서늘함과 묘한 

느낌. 영체와 교감이라도 하게 되면 정말 대박

이다! 중독성 같은 게 있다.      

당신이 가본 곳 중 최고의 흉가는?
경북 장사해수욕장의 영덕 흉가. 입구까지 갔

다가 울음소리가 들려서 결국 못 들어갔다. 

귀신이라도 본 건가? 
더 무서운 일을 겪었다. 체험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 중 흉가에서 소변을 보는 등 장난을 쳤던 

무리가 있었다. 그 사람들이 탄 차가 출발하는

데 바로 뒤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차선

을 바꿔 돌진하다 사고 직전 겨우 멈췄다. 그

런데 차 주인이 하는 말이 핸들도, 브레이크도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

오싹하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진짜 귀
신 이야기다. 
아, 너무 무서우면 흉가 체험 안 한다고 할까

봐(웃음). 홍수 때문에 아이들이 그대로 수장

된 보육원에 간 적이 있다. 아이 영혼이 많은 

곳에서 장난치면 더 위험한데(놀아달라고 떼

쓰거나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 체험

하러 오신 분들의 재미(?)를 위해 장난을 좀 쳤

다. 체험이 끝나고 모두 모여 몸에 이상이 있

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자꾸 뒤에서 

옷을 잡아당기는 것이 느껴졌다. 계속 툭툭 잡

아당기는 것이 이상해 사람 수를 세어봤더니... 

아뿔싸, 내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결국 퇴마

사 한 분에게 털어달라고 했다.  

흠, 우리가 원하는 건 여자 귀신 이야기다! 
가장 최근에 단발머리 귀신을 봤다. 여러 사람

과 동시에 목격했다. 어쩐지 그날 붉은빛이 흉

가 주위를 빙빙 돌다 내 앞에서 사라지더라. 

가본 곳 중 실망스러웠던 흉가는 어디인가?     

실망스러웠던 흉가는 없다. 다들 다른 느낌

을 주니까. 하지만 흉가인 줄 알고 찾아갔더

니 수련원이 되어버렸다거나 없어졌을 때 허

망하다.

결국 흉가는 다 좋단 말이군. 당신 인터뷰 때
문에 흉가 체험 중독 인구가 더 늘어나게 생
겼다! 
미성년자를 제외한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

나 환영한다. 하지만 몸이 아프다거나 큰 수

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에게는 흉가 체험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몸에 이상이 있

으면 아무래도 기가 약할 테고 빙의될 확률도 

높기 때문이다.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흉가 체

험을 하는 사람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니 자제

하는 것이 좋겠다. 



아래 문항 중 몇 개가 당신에게 해당하는지 체크하라. 이참에 당신 집을 흉가 체험 관광 상품으로 팔아볼까? 

1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린다 

집에 혼자 있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나? 귀신이 물건을 옮기는 소리일 

가능성이 있다.   

2  문이 스스로 닫힌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집 안에서 방

문이 큰 소리를 내며 닫히나? 귀신이 

자신이 근처에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3  집 안 물건들이 혼자 움직인다

아침에 일어나서 엉뚱한 위치에 놓여

있는 컵을 발견하고 오싹했던 적이 있

나? 이건 귀신의 장난일 수도 있지만 

당신의 건망증이 빚어낸 참극일 확률

이 더 높다. 

4  물건이 혼자 공중에 뜬다

공중에 뜨는 것으로 모자라 당신을 향

해 물건이 돌진한다. 이거 돈 좀 될 것 

같지 않나?  

5 전기와 관련한 문제가 자주 발생한

다

TV 소리가 저절로 커졌다 작아지거나 

전등이 깜빡거리고 자주 꺼진다면 의

심해보라. 

6  집 안 동물들이 이상행동을 보인다

애완동물이 허공을 향해 공격 자세를 

취하나? 집 안에 있는 귀신 때문에 놀

란 거다. 당신이 끼니를 제때 챙겨주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7  전자제품의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

는다

이것까지 귀신의 소행이라고 한다면...

8  알 수 없는 멍, 긁힌 자국이 있다

몸에 원인 모를 상처가 생겼나? 귀신

이 당신의 몸에 직접 해를 가한 거다. 

혼자 잠꼬대하다 책상 모서리에 처박

힌 상처이길 바란다.

9  이유 없이 뜨겁거나 차가운 장소

가 있다

느네 집엔 윗목 아랫목도 없냐? 

10  알 수 없는 냄새가 난다

귀신이 자신이 억울하게 죽었을 때의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당신의 후각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높...기는 개뿔, 좀 

씻고 다녀라. 

11  순간적으로 눈에 무언가 보인다

당신의 눈에 보일 정도라면 원한이 상

당한 귀신이다. 

12  무언가 나를 노려보거나 만지는 

것 같다

제길...

13  투명한 사람이 갑자기 당신 앞에 

나타난다

이건 진짜 귀신이다. 

1~5개

이 정도면 안전하다 못해 시

시하다. 매일 밤, 마치 당신

의 팔이 분신사바를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사력을 다해 분신사바 의식

을 거행해 온갖 잡귀를 불러들이는 노

력이 필요하다.  

6~9개

꾸준히 자신의 존재를 알린 

귀신의 노력을 깡그리 무시

한 당신의 무심함이 존경스럽다. 이 

단계에 이르렀다면 당신의 집은 거의 

흉가나 마찬가지다. 

10~13개

축하한다! 이제 당신의 집도 

루브르 박물관 못지않은 세

계적인 흉가 명소가 될 것이다. 

4  흉가 체험

언제  상시

어디서  강원도 가리왕 산장

문의  033-562-7389

진짜 귀신이 득시글거리는 귀신 소굴로 직접 

들어가보자. 강원도 정선의 흉가 체험 코스를 

살펴보자. 무서운 이야기로 워밍업을 한 다음 

일체의 빛이 들어오지 않는 암흑 미로를 탈출

하고, 이야기 속 실제 흉가를 찾아나서는 것으

로 피날레를 장식한다. 단, 흉가엔 한 명씩 들

어가야 한다. 예약은 필수. 이 외에도 인터넷에 

흉가 체험에 환장한 모임이 많으니 올여름 대

한민국 대표 흉가를 둘러보자. 

GOOD 다녀온 사람 체험기만 들어도 무

섭다. 

1. 어린이 공포 소설 읽기
도서관 어린이 서고에서 <꺄악! 무한공포체

험> <으악! 열나 무서운 공포체험> 등을 읽

으며“꺄악! 으악!”소리를 질러라. 깐깐함

으로 무장한 어머니 군단의 서늘한 눈초리

가 올여름 더위를 사냥한다! 부르르 떨며 오

줌이라도 지리면 효과 만점. 어느 초딩이 그

런 당신을 휴대폰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리

면 당신 인생은 쭉 공포 그 자체겠지?

2. 집에서 동요 부르기
아무도 없는 밤에 전등을 다 끄고 구석 자리

에 앉는다. 그리고 낮은 음정으로 동요를 불

러라. 추천 곡은 ‘섬집 아기’. “엄마가 섬 그

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혼자 

남아... 혼자 남아...” 갑자기 엄마가 들어와 

그 짓을 하는 당신을 발견하면 색다른 차원

의 공포가 펼쳐진다. 

3. 카드 명세서 소리 내어 읽기
썅... 공포 체험마저 당신에겐 사치라는 걸 

알게 된다. 

HORROR MANIAC

공포 체험 4종 세트

여름맞이 몸짱 프로젝트? 호러 영화 한 편에 무너지면 제아무리 몸짱이라도 다 말짱 황. 오늘부터 공포 체험으로 심장 근육 단련 프로젝트에 돌입하자! 

1  공포 연극: 오래된 아이

언제  7월 1일~25일 

어디서  대전 가톨릭 문화회관 아트홀 

문의 1599-9210  

스크린 걷어내고 직접 마주한 공포는 어떨

까. 무대 위에서 머무는 귀신이 뭐 얼마나 

무섭겠느냐만, 예고 없이 관객 머리 위로 낙

하하는 가발과 객석 곳곳에 숨어 있다 난

데없이 발목을 잡는 귀신의 재간에 깜놀하

지 않을 강심장은 아마 없을 것이다. 게다

가 다른 사람 비명 소리와 기괴한 효과음이 

공포를 더한다. 

GOOD 놀란 그녀가 당신 어깨에 얼굴 파

묻을 확률 99% 

BAD 놀란 당신이 그녀 어깨에 얼굴 파

2  죽음의 롤러코스터: 에버랜드 T 익스프레스

언제  상시

어디서  에버랜드

문의  031-320-5000

롤러코스터를 지탱하는 건 미친 하강 속도에 

덜컹대는 목조 레일뿐, 어깨를 감싸는 안전바

도 없다. 이 사실을 자각했을 때는 이미 늦었

다. 세계 최대경사 77도(체감 90도), 최고 높이

가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56m. 실제 탑승한 

것보다 롤러코스터에 올라타기 전 듣게 되는 

나무 레일 삐걱대는 소리와 탑승자의 비명 소

리가 더 무섭다. 

GOOD 은근 중독된다. 

BAD 탑승 후 출구에 마련된 포토 존 모니

터 속 당신의 흉측한 모습이 또 한 번 공포를 

3  공포 영화 전시: 뱀파이어의 그림자 展

언제  오는 8월 31일까지(월요일은 휴관)

어디서  서울 상암동 한국영화박물관

문의  02-3153-2031

공포물을 시대별로 총망라한 전시회. 국내

외 공포영화를 둘러보는 것으로 모자라 굳

이 ‘체험 공간’까지 마련하는 친절함(!)

을 보였다. 눈에서 피 흘리는 초상화를 비

롯해 귀신의 집에서나 볼 수 있는 전시물

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GOOD 고맙게도 관람료가 무료. 박물관 

안 볼거리도 많아 데이트 코스로 괜찮다.  

BAD 별로 안 무섭다. 대신 징징대는 미

취학 아동 사이에서 그녀와 당신이 패닉에 

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 

CHEAP HORROR
그 외에 돈 안 드는 공포 체험
공짜가 좋은 당신, 공짜 공포를 체험할 
몇 가지 팁을 던져주지. 

“당신의 집은...”

HAUNTED HOUSE



 STYLE 

추장)
블랙 & 그린 컬러 그러데이션이

고급스러운 보드쇼츠 
128,000원 O’NEILL by Shogun

그린 컬러 아쿠아 슈즈
59,000원 NATIVE

COOPERATIONS  BNX, TANKUS, adidas Originals(02-3447-7701) MVIO, Kai-aakmann(02-3446-7725) SYSTEM HOMME, REPLAY, TOMMY HILFIGER, TIMEX watch by Gallery 
o’clock(02-2138-7769) mont-bell(02-3446-9949) HAZZYS, VANS, A-Polestory(02-514-0693) NATIVE(02-3443-8148) SPX street gangster(02-511-8158) Frency&Mercury 
by M2(02-3443-1703) Jamie&Bell(070-8247-7834) MARIO(070-8833-8555)  SHOESONE(031-634-9920) ELM The Leaf Fitted, FUCT by PR1ZM(www.pr1zmstore.com)  CHEAP 
MONDAY, T-LEVEL, Insight by LIFUL(www.liful.co.kr) ANALOG, BILLABONG, ROXY by RONIN(www.ronin.co.kr) O’NEILL by Shogun(www.shogunshop.com) TEN-80, FRENZI by 
radstore(www.radstore.co.kr) STL(www.stlsnow.com) wesc(www.wesckorea.com) BILLABONG by snowNstreet(www.snownstreet.com)

I’ve Got 
   You Under
My Skin

태초에 여자와 남자, 그리고 수영복이 있었다.
BY 고경희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이도우 MAKE-UP 고영은                     

                        MODELS 구혜인, 김기범, 박상호  ASSISTANT 조정진



탐험가)
스카프 85,000원 
카키 컬러 베스트

275,000원 모두 SYSTEM HOMME
화이트 반소매 티셔츠

59,000원 FUCT by PR1ZM
석양 그림의 보드쇼츠

95,000원 ANALOG by RONIN

추장)
옐로 & 레드 컬러 보드쇼츠

98,000원 TEN-80 by radstore

추장의 여인)
브라운 컬러 수영복 

238,000원 BNX



탐험가)
스테인레스 신소재 메시캡
40,000원 mont-bell
녹색 컬러 웨이크보드 라이프 베스트
258,000원 O’NEILL by Shogun
퍼플 컬러와 스카이블루 컬러 그러데이션 보드쇼츠
85,000원 STL
여러 개의 혀가 독특한 운동화
319,000원 SPX street gangster 

추장)
보드쇼츠 105,000원
BILLABONGby SnowNstreet

추장의 여인)
머리를 장식한 레드 컬러 가죽 끈
가격 미정 Jamie&Bell 
블랙& 화이트 컬러 비키니
278,000원 TANKUS
뱀피 구두
50,000원대 MARIO



추장)
조스 이빨을 연상시키는 보드쇼츠 
105,000원 BILLABONG by RONIN
 
<오른쪽 페이지>
추장의 여인)
블랙 & 핑크 컬러 비키니
78,000원 VANS

탐험가)
체크 밀짚모자
39,000원 VANS
나뭇잎 패턴 셔츠
150,000원 REPLAY
블랙 컬러 목줄
10,000원 ROXY by RONIN
블랙 워치 가격 미정
TIMEX watch by Gallery o’clock
스카이블루 컬러 보드쇼츠
가격 미정 TOMMY HILFIGER





탐험가) 블루 컬러에 화이트 꽃무늬 비치 모자 48,000원 TOMMY HILFIGER  스카프 39,000원 A-Polestory  화이트 반소매 티셔츠 가격 미정 MVIO  각기 다른 컬러 사각 박스 조합의 보드쇼츠 82,000원 Insight by LIFUL  
추장) 레드 보드쇼츠 128,000원 wesc 



추장)
다양한 색상이지만 일정한 패턴으로

통일감을 준 보드쇼츠
98,000원 FRENZI by radstore

블랙 스트랩 샌들
99,800원 Kai-aakmann

추장의 여인)
핑크 컬러 비키니

에디터 소장
검정 스트랩 슈즈 29,800원 SHOESONE

탐험가)
검정 가죽 베스트

154,000원 CHEAP MONDAY by LIFUL
블랙 보잉 선글라스

400,000원대 Frency&Mercury by M2
버팔로 그림의   반소매 티셔츠
36,000원 T-LeVeL by LIFUL

체크 패턴 보드쇼츠
110,000원 TEN-80 by radstore

정면에 나뭇잎이 프린트된 그레이 모자 
52,000원 ELM The Leaf Fitted by PR1ZM

베이지 컬러 운동화
100,000원대 adidas Originals



STYLE

SummerCAP
여름 자외선 철통 방어를 위해 밀짚과 메시 소재 모자, 앞으로!

BY 고경희  PHOTOGRAPHS BY ARC STUDIO  MAKE-UP 고영은  MODEL 소재범  ASSISTANT 조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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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부터)
전체적인 블랙 컬러가 심심
하지 않게 앞뒤 반으로 나눠
톤을 달리했다. 
49,800원 Kai-aakmann
밀짚 소재지만 블랙 컬러로
단정함을 살렸다. 
46,000원 Insight by LIFUL
화이트·그린·블랙 컬러의
조합이 시원하다. 55,000원
KR3W by ICONSUPPLY 
밝은 베이지 컬러에 산뜻한
네이비 컬러 띠가 포인트.
76,000원
BRIXTON by WORKSOUT
블랙&화이트의 세련된 조화
58,000원 REPLAY
블랙 컬러를 기본으로 다양한 컬
러 조합이 멋스럽다.
가격 미정 JILL BY JILLSTUART 
by HATS ON
스카이블루 컬러가 눈이
부실 정도로 차갑다.
가격 미정 JILL BY JILLSTUART 
by HATS ON 

밀짚 소재 페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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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부터)
자그마한 사진이 모자이크처럼 
나열된 프린팅이 개성을 살린다. 
36,000원 Insight by LIFUL
노란색이 상큼하다.
49,000원 Jeep
농활에서도 스타일은 살려야
직성이 풀리는 당신에게 꼭
어울리는 밀짚 소재의 메시가
특별하다. 42,000원 
BREEZWAY by BROWNBREATH
동네 어르신에게 뺏기지 말자. 
48,000원 RVCA by WORKSOUT
독특한 캐릭터 카툰이 눈에 띈다. 
48,000원 RVCA by WORKSOUT
평범한 블랙 컬러와 독특한
그림의 조화. 44,000원 
Quiksilver by HATS ON 
  

메시 소재 캡



GROOMING FAT KILLER  

보디 슬리밍 제품
MAXIM 인체실험실 
넌 운동해라. 난 바르기만 한다.   
BY 고경희 PHOTOGRAPH BY ARC STUDIO 
MODELS 구혜인, 길 가다 붙잡은 수컷 한 마리 ASSISTANT 조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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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의 계절이 싫다. 운동도 귀찮다. 그런 당신을 위해 자본주의 사회는 엄청난 상품을 개발했다. 바르기만 하면 몸 속 셀룰라이트를 혼내준다는 매직의 마법! 신
비의 미스터리! 보디 슬리밍 제품이 바로 그것이다. 요게 정말 효과가 있을지 의심하는 당신을 위해 MAXIM이 직접 인간 삼겹살 마루타를 묶어놓고 매일 보디 슬
리밍 세례를 내렸다. 이들의 체험기를 들어보자. 

★★★★★
뱃살을 빨리 제거하고픈 

마음에 매일 아침과 저녁 

두 번의 샤워 후,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발

랐다. 확실히 뱃살이 줄

었다. 얼굴에도 살짝 발

랐는데 어느새 브이라

인이 되었다. 하지만 매

일 자전거를 3시간씩 탔

기 때문에 효과가 커진 

것 같다. 

200ml 46,000원

김명석(40세, 포토그래퍼) 

LAB SERIES 
AB RESCUE BODY 
SCULPTING GEL

HERA
Glam Body S’lite 
Designer Kit

★★★
바르기만 하는 젤은 믿

음이 안 간다. 기구와 젤

이 한 세트인 걸 보는 순

간, 이미 살이 빠지는 것 

같았다. 꾸준히 팔과 배, 

다리에 사용하니 울퉁불

퉁한 살들이 사라지는 기

분이 들었다. 8주간 사용

해야 하는 제품이라 남

은 기간 얼마나 더 빠질

지 기대된다. 

250ml x 2 + 에스라이트 

이오나이저 180,000원

조정진

(25세, 패션 어시스턴트)

CLARINS 
HD Body Lift

★★★★
이 제품을 쓰던 여친의 

허벅지 두께가 줄어든 

걸 옆에서 목격한 터라 

효과는 의심하지 않았

다. 근데 바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방법

이 꽤나 까다롭고 번거

롭기까지 하다. 진성 귀

차니스트라면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거다. 

200ml 62,000원  

이진형(23세, 학생)

Re&U 
BODY SLIM PATCH

★★☆ 
매일 밤 자기 전 배에 붙

이고 잤다. 알싸하게 뜨

거운 느낌이 드는데 이

게 추운지 더운지 구분

이 안 갔다. 패치의 크기

와 붙였을 때의 느낌이 

파스 같다. 복부가 이 슬

리밍 패치 때문에 따뜻

해져 혈액 순환이 되었

는지 살이 빠진 기분이 

든다. 실제로 허리 사이

즈가 줄었다!

21장 20,900원

임동권(32세, 회사원)

BIOTHERM HOMME
ABDOSCULPT DAY 

★★★★☆
어느 날, 제품 묻은 손으

로 마우스를 잡았는데 마

우스가 녹았다! (순간 이 

젤에 대한 강한 믿음이 

생겼다.) 한 달 동안 발

랐지만 무해했으니 안전

성에 대한 걱정은 붙들

어 매라. 확실히 살은 빠

졌다. 하지만 식이요법

과 운동을 병행하지 않으

면 큰 효과를 볼지는 모

르겠다. 

200ml 47,000원

김도훈(28세, 포토그래퍼)

★★★☆
매일 아침, 저녁 샤워 후 

젤을 꾸준히 배에 발랐더

니 삼겹살이 얇아지는 걸 

실감했다. 1시간 정도 유

산소운동을 한 후 젤을 

바르면 후끈거리는 정도

가 평소보다 심해지며 지

방 분해가 더 촉진되는 

느낌을 받았다. 안내문처

럼 운동과 꾸준히 병행하

면 도움이 되는 것 같다. 

200ml 27,000원

김상헌(31세, 피처 에디터)

MAN’S CLASSIC
Fitness Bodyline Gel

 
커플 언더웨어
GUESS Underwear



 STYLE BODY ART

TATTOO
타투는 자기 몸을 도화지 삼아 멋진 작품을 그려내는 예술이자 패션이다. 이왕이면 도화지로 
섹시한 여성의 몸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하기 위해 MAXIM이 타투 행사장을 기웃거렸다. 
BY 권혜진 PHOTOGRAPHS BY ARC STUDIO 
COOPERATIONS TattoVirus(www.tattoovirus.com) GOA(www.goalimited.com) 

매해 열리는 타투 행사 타투바이러스는 올해

로 2회째다. 지난 6월 서울 양재 에이티센터에

서 열린 타투바이러스에 타투를 음지에서 양지

로 끌어내고 문화 예술의 한 장르로서 인정받

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내외 유명 타투이스

트가 총출동했다. 

오랜만에 얼굴을 비친 이주노와 국회의원 김

춘진 의원이 축사를 맡아 눈길을 끌었다. 팝핀

현준을 비롯해 다양한 아티스트의 축하 공연

도 이어졌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더

불어 피어싱과 타투 무료 시술 등 즐길 거리

가 가득했다. 

개성 넘치는 타투이스트의 시술 과정은 몹시 

흥미로웠다. 고통과 쾌락, 뿌듯한 표정이 시술 

받는 사람의 얼굴에 떠오르는 모습, 사뭇 진지

한 타투이스트의 집중하는 모습 또한 인상적

이었다. 

게다가 멋진 타투를 한 섹시한 여자도 상당

히 많았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다. 올해는 

MAXIM이 맛만 보여줄 테니 관심 있는 독자는 

내년에 한번 들러보라. 약간의 용기만 있다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거다. 행사 일정과 타투 

정보는 www.tattoovirus.com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TatooVirus

타투란?
>> 피부에 상처를 낸 후 색소를 첨가해 몸에 글자나 그림

을 새기는 행위. 타투 사이즈와 디자인에 따라 가격과 소

요 시간은 천차만별이다. 

>> 당신의 몸 어느 부위라도 타투는 가능하니 이왕 할 거

면 본인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멋진 녀석을 새겨보자. 

하지만 알다시피 타투는 제거 수술을 받지 않는 한 영구

히 지워지지 않으니 충동적으로 시술하는 건 금물이다. 

>> 시술 후 약 10일 동안은 간단한 샤워만 하는 게 좋으며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살이 지나치게 

찌거나 빠지면 타투 모양도 변형된다. 과도한 태닝 역시 

타투 색이 빠지게 만드는 요인이니 주의할 것.

1. 원하는 타투 시안을 타투이스트에게 정확히 전달한다. 여기서 실패하면 대멸망이다.

2. 도화지를 준비한다. 여기서 도화지는 당신의 몸뚱이! 

3. 타투이스트가 그림 그릴 신체 부위를 닦아준다. 아, 기분 이상해. 

4. 당신이 혼자 므흣해하고 있을 때 타투이스트는 색소와 일회용 침을 준비한다. 

5. 타투이스트는 당신 피부에 상처를 낸 후 색소로 물들여가며 그림을 그린다. 아... 아프다. 하지만 참

아라. 꿈틀대면 X 된다. 

6. 완성. 이제 며칠 동안 비누 샤워는 금물. 어차피 안 할 테지만. 

타투의 종류

1. 이레즈미

깍두기 형님을 떠올리면 된다. 일명 야쿠자 문

신으로 팔-다리-가슴으로 연결되는 큰 디자인

이 특징이다.

3. 포트레이트

초상화 뺨칠 만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게 특징

인 타투. 빅토리아가 내 가슴팍에서 살아 숨 쉰

다! 하앍하앍! 

2. 동양화

화투가 아니다! 한 폭의 동양화 병풍이 당신 등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4. 치카노

미국, 멕시코의 갱 문신이라 불린다. 색을 배제하

고 명암 차이만 살린 블랙&그레이 톤으로 해골이

나 여자를 주로 그린다. 취향에 따라 색을 약간 넣

기도 한다.

타투 새기는 과정



미국 MAXIM에서 독립기념일을 맞이한 
기쁨을 우리와 나누고자 선물을 보내왔다. 

16페이지에 달하는 비키니 화보! 
아휴, 뭘 이런 걸 다!

RED
WHITE

BIKINI!
&



Indah 비키니



Victoria’s Secret 상의
Anika 하의



Olanna
자, 엄청 중요한 질문이다. 독립기

념일에 뭘 먹을 건가?

햄버거를 좋아한다. 하지만 그릴이 

준비돼 있다면 당연히 스테이크! 

요즘 참 덥다. 가장 심한 화상을 입

은 신체 부위는 어디인가? 

내 엉덩이! 푸에르토리코 해변에 누

워 있다가 깜빡 잠이 들어버렸다. 

깨어 보니 엉덩이가 시뻘겋게 익

어 있었다. 앉을 수조차 없었다. 내 

엉덩이...

여기서 문제! 미국 역대 대통령 중 

누가 가장 섹시한가?

토머스 제퍼슨. 나쁜 남자의 매력! 



왼쪽_Anna Kosturova 상의 Indah 하의
오른쪽_Indah 상의 Guria 하의



Anna Kosturova 상의
Indah 하의



칵테일 위 우산 장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완전 유치하다. 고급 일식집에서 마

시는 게 아니라면 시도하지 마라. 

여기서 질문! 누가 성조기를 처음 

만들었을까?

바보 같은 질문하지 마라! 음...Zoe 비키니

Nicole 
Marie



Indah 비키니



맥주 홀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걸 가지고 다니는 남자는 좀 이상

한 것 같다. 하지만 가지고 다니면 은

근히 편하긴 하다. 

바비큐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음료는?

물. 갈증도 해소되고, 맛있는 고기와 

소스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다. 

정말 무성의한 답이다.

나도 안다. 내 대답이 세계 최고로 재

미 없을 거란 걸 말이다. 

여기서 질문! 국가를 만든 사람은 누

구일까?

음, 벤저민 프랭클린?

Indah 비키니

Kimberly



왼쪽_Liberty of London 비키니
오른쪽_Zoe 비키니



Zoe 수영복



Guria 상의
Indah 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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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 있었던 최악의 일은?

두바이에서 겨울옷을 입고 촬영한 

일. 두꺼운 코트와 모피... 끔찍했

다. 죽는 줄 알았다. 

스파클러와 체리밤(둘 다 폭죽 이

름) 중 어떤 걸 더 좋아하나?

스파클러라... 샴페인이나 케이크를 

사면 주는 빼빼로 같은 폭죽 말인

가? 생일 축하 파티 같은 데선 스파

클러가 좋겠다. 

여기서 질문! 존 F. 케네디, 조지 

워싱턴, 존 애덤스, 3명의 역대 대

통령 중 누가 가장 섹시한가?

다 필요 없고, 오바마! 

Jade

Indah 비키니





조지 워싱턴
대마초를 키웠다. 그가 평생 치아 때문

에 고생한 데엔 다 이유가 있었군! 참

고로 토머스 제퍼슨도 대마초를 키웠

고 벤저민 프랭클린 역시 삼 껍질 벗

기는 기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 다

들 삼베 모시를 짓는다고 둘러댔겠지. 

제2대 대륙회의
이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기 

위해 회의를 하는 동안 7,570L 가까이

의 럼주를 쳐 마셨다. 

존 애덤스
아침마다 술을 피처로 들이붓고 하루

를 알딸딸하게 시작했다. 

벤저민 프랭클린
이름부터 강렬한 헬파이어 클럽이라는 

주정뱅이 오입꾼 모임의 회원이었다. 

“어이, 누가 내 거시기를 연에 묶었

어! 짜릿한데? 껄껄껄!”

토머스 제퍼슨
1809년 공직을 떠날 때 그는 큰 빛과 

함께 큰 빚도 남겼다. 1만 달러에 달하

는 와인 구입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았

기 때문이다. 

빌 클린턴
대마초는 문제 축에도 못 낀다. 그는 

최고의 자리에서 몰래 떡질한 용자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는 한때 대마

초를 피운 적 있다고 시인한 앨 고어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나 같으면 대마

초 질문에 답하지 않겠어. 왜냐고? 내

가 한 것을 어린이들이 따라하길 원치 

않기 때문이지.”

버락 오바마
자서전에서 고교 시절 코카인을 시작

해 대학 때 끊었다고 밝혔다. 오바마

님, 당신마저!

힐러리 클린턴
영부인 시절 그녀는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엘리너 여사와 마하트

마 간디 등과 가상의 대화를 즐겼다고 

말했다. 남편이 외박해서 외로웠쪄?

낸시 여사
레이건이 부지런히 나라를 이끄는 동

안 영부인은 점성술에 심취해 있었다. 

베티 여사
포드 대통령의 부인은 대마초를 피우

고 혼전 섹스 사실을 당당히 밝혔다. 

오, 베티, 우리 구름 위에서 즐겨볼까?

매리 토드 여사
에이브러햄 링컨의 영부인은 자신이 

죽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

다. 아 이거, 백악관 터 왜 이래! 못 쓰

겠네! 

엘리자베스 여사
해리 트루먼의 마누라는 “백악관에 유

령이 있다”고 말했다. 아마 링컨 부인

의 친구를 만났겠지.

미국 역대 지도자 중 파티를 가장 열렬히 좋아했던 사람은 누구일까? 미국 <타임>지는 2009년 정신 상태 심히 의심스러운 영부인 톱10을 발표한 
바 있다. 그중 미제만 골랐다. 

Beach Bunny 수영복

솔로 천국.
커플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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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AXIM 에디터는 공휴일

에 쉬겠지? 좋겠다. 우리는 왜 

7월에 휴일이 없는 거야! 



낱권 구매시 5400원 → 4900원은 계속된다! 
재창간기념 가격 인하!는 계속된다!

MAXIM Korea 웹사이트(www.maxi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웹사이트 하단에 있는
정기 구독 신청란을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주세요. Tel  02-323-1182

정기 구독 신청 방법
MAXIMJULY 2010

뮤지컬 그리스
다시 찾아온 젊음의 행진

명품 아이폰 케이스 INCASE

INCASE KOREA  

www.incasestore.co.kr  070-8623-1014

하이패스 차량 단말기
빠르고 편리한 iPASS ite-200

ipTIME 무선 공유기 N6004

디빅스 플레이어 Tvix HD N1

나눔은 아름다운 법. 전파를 나누자.

보고 싶은 영상이 있을 때 연결하라. 

6개월 정기 구독

(정가 32,400원)  27,540원(15% 할인) + 1000떡 적립       

1. 뮤지컬 <그리스> R석 티켓 1장 (6만원)

•일시 2010년 7월 8일 저녁 8시  •장소 CGV Art Hall

12개월 정기 구독

(정가 64,800원)  51,840원(20% 할인) + 2000떡 적립       

1. 아이폰 케이스의 명품 INCASE (5만원) 

2. 뮤지컬 <그리스> R석 티켓 2장 (12만원)

※2가지 중 택일

(정가 129.600원)  97,200원(25% 할인) + 4000떡 적립       

1. ipTIME 무선 IP 공유기 N6004 (7만 6천원) 

2. 하이패스 차량단말기 iPASS ite-200 (16만원)

3. 뮤지컬 <그리스> R석 티켓 3장 (18만원)

※3가지 중 택일

24개월 정기 구독

1. 뮤지컬 <그리스> R석 티켓 4장 (24만원)

2. Dvico 디빅스 플레이어 Tvix HD N1 (19만원) 

※2가지 중 택일

(정가 194.400원)  136,080원(30% 할인) + 6000떡 적립       

36개월 정기 구독

※첫 달 사은품에 한해서 착불 배송이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MAXIM Korea 웹사이트(www.maxi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웹사이트 하단에 있는
정기 구독 신청란을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주세요. Tel  02-323-1182

MAXIM 
BUYER’S EDGE

감각적이고 세련된 라이프스타일의 프랑스 

패션 브랜드 A.P.C.에서 올여름 마드라스 컬

렉션 수영복을 출시한다. 브라운과 레드 계열

의 체크 프린트로 디자인된 남성 수영복은 깔

끔한 티셔츠와 매치해 평소 캐주얼룩에도 전

혀 손색이 없다.

문의 02-542-7640

S.T. DUPONT Tie Collection FRINGE CRAVATE 138

년 전통의 세계적인 프랑스 남성명품 에스.티. 듀

퐁 타이에서 남성 스타일링에 세련된 감각을 더해

줄 100% 실크 소재를 사용, 고급스러운 광택감과 

부드럽게 감기는 소프트한 터치 감이 특징인 프린

지 크라바테를 선보인다. 타이뿐 아니라 스카프로

도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이 뛰어난 제품으로, 다

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문의 02-2106-3592/ www.st-dupont.co.kr

감각 있는 남성을 위한 어번 캐주얼 브랜드 시

리즈에서 한여름에도 감각을 지키고 싶은 댄

디한 남자들을 위해 기본적인 깔끔함을 유지

하면서 시리즈만의 차별화되고 슬림한 피트와 

독특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옥스퍼드 재킷을 

출시한다. 이 재킷과 깔끔한 화이티를 코디한

다면 올여름도 문제 없다. 

문의 02-3677-8812

스톨리치나야 보드카를 12시간 정도 냉동실에서 

얼린다. 젤(gel) 상태로 변한 스톨리치나야를 미리 

차갑게 얼린 얼음 잔에 따르기만 하면 스톨리치

나야 아이스샷 완성! 식도를 타고 내리는 얼음보

다 차가운 시원함이 무더위로 생긴 당신의 스트

레스를 한 방에 날려줄 것이다.

문의 02-2152-1600

이탈리아 피렌체 스타일의 남성 하이엔드 브랜

드를 대표하는 스테파노리치가S/S 바캉스 시즌

을 맞아 바닷속의 시원함을 독특하고 다양한 컬

러의 조합으로 표현한  여름 니트 라인을 선보인

다. 스테파노리치는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

관 EAST 4층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410-7656

남성 캐릭터 브랜드 지이크에서 무더운 여름 

날씨를 맞아 퀄리티가 높은 소재와 감각적인 

그래픽을 활용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소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그래픽 티셔츠‘지이크 에이

지리스 1/2 티셔츠’를 선보인다. 피서지에서는 

물론 일상 생활에서도 티셔츠 한 장만으로 멋

스러운 남자가 되어보자.

문의 02-546-7764/ www.sieg.co.kr

A.P.C., 2010 S/S
MADRAS COLLECTION
SWIMSUIT

세계적인 모바일 액세서리 기업 한국 타거

스가 프리젠터, 마우스, 쿨링패드, 락케이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다양한 IT 액세서

리 신제품을 출시한다. 타거스의 신제품 액

세서리는 전국 프리스비 매장, 에이샵 등에

서 만나볼 수 있으며, 출시 기념으로 오피스

넥스에서 타거스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월

드 어댑터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6월 말까

지 진행한다.

www.targus.com/kr

타거스, 업무 능률 쑥쑥
올려주는 IT 액세서리
신제품 출시

S.T. DUPONT, 
Tie Collection 
FRINGE CRAVATE

시리즈, 댄디한 스타일
가이를 위한 시리즈

정통 러시안 보드카
스톨리치나야 아이스샷!

스테파노리치,
2010 S/S 
Knit Wear Collection

SIEG, Ageless
1/2 티셔츠 출시‘옥스퍼드 재킷’







24 HOURS TO LIVE

노라조의 조빈
조빈은 ‘오늘도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정작 자기는 죽는 거냐며 울먹거렸다. BY 김민혜 ILLUSTRATION 장성만

죽는 순간 누구에게   구해달라고 할 건가?

이혁한테. 걔는 눈물이 많아서 울 거다. 슬

퍼서가 아니라 이제 나 대신 사람들을 웃

겨야 하는데 그게 걱정돼서 울 것 같다. 

가장 만족했던 무대 의상은 무엇인가?

2집 때 서인영 씨가 유행시킨 치골 패션

을 시도했다. 삼각 김밥 머리도 좋다. 둘 

다 보는 사람이 토하기 딱 좋거든. 그래서 

마음에 든다.

죽으면 가장 그리워할 공연 장소는 어디

인가?

노량진 수산 시장. 거기서‘고등어’를 불

렀다. 또 최근에 한 워터파크에서 해녀 복

장으로‘구해줘’를 불렀는데, 주위 사람

의 의아한 눈빛과 우리 공연의 조화가 만

족스러웠다.

죽기 전에 꼭 다시 불러보고 싶은  곡은?

슈퍼맨. 가수는 히트곡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려준 노래다. 죽기 전이니까 슬프

게 부를 거다. ‘오늘도 달리고 달리고 달

리고 달리고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살리

고’ 이 대목에서 눈물이 날 거다. 난 죽는

데 남들 분위기는 살리고, 살리고 가니까.

무명 시절이 길었다. 죽고 싶을 때가 있

었나?

죽고 싶다기보다는 살아남아야겠다는 생

각을 했다. 옥탑 방에 혼자 살았는데, 여

름엔 쪄 죽을까 봐 두 시간씩 집에 못 들

어간 적도 있다. 겨울엔 변기 뚜껑이 얼어

서 호호 불어 녹인 뒤에 앉았다. 아, 군대

에 있을 때도 힘들었다. 

복수하고 싶은 군대 선임이 있었나?

이유 없이 때리는 선임이 있었다. 오른손

보다 왼손이 더 크다고 때린 적도 있고. 

복수의 칼날을 갈았지. 그런데 자기가 제

대할 때가 되더니 갑자기 착해지더라. 그

런 사람들 보통 그러지 않나.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대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용서했다.

연예인 중에 JJ가 이상형이라고 하던데. 

지난달 MAXIM에서 JJ 화보 찍었다. JJ 

말고도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연예인이 

있나?

아이유를 좋아한다. 그런데 아이유가 너

무 어려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고 싶

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가면 역시 JJ! JJ 씨 

미성년자 아니지? 화보 좀 보내달라. 

사서 봐라. 슈퍼맨이 된다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나?

위험에 처한 여자를 구해주고 싶다. 아, 

슈퍼맨은 자기 정체를 못 알리잖아! 그럼 

내가 구해줬다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며 쉬엄쉬엄 위험에 

처한 여성들을 구해줘야겠다.

죽기 전 소속사 사장님께 하고 싶은 말

은 무엇인가?

앞으로 가수를 키울 땐   노라조   같은 콘셉

트는 그만두고 정공법으로 승부를 봤으면 

좋겠다. 다른 기획사에서 하는 것처럼 정

직하게! 부모님 걱정 안 시키고 얼마나 좋

나? 그리고 자꾸 우리 앞으로 온 선물 몰

래 가져가는데 안 그러셨음 좋겠다.

그럼 같은 노라조 멤버 이혁에게 하고 싶

은 말은?

나 때문에 니가 얼마나 편했는지 느껴봐

라. 그렇다고 내가 하던 엽기 콘셉트로 노

라조 끝까지 살리려고 애쓰지 말고 니가 

하고 싶은 음악 했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

엇인가?

길거리 헌팅. 쑥스러워서 잘 못한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나?

남자친구 있나? 나랑 만나볼 생각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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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카
올리베이라

셀리타 이뱅크스

호나우두의 옛 여친

SUMMER 
PLAN

시원한 벌레 빙수
서늘한 스릴러와
인기 웹툰 삼매경

복근 만들기

VICTORIA’S 
SEXIEST SECRET

불세출의 에이스
한화 이글스 남자의 로망

상반기 결산

인정 받는 남자 되기
비키니 걸스

넥센 치어리더팀
야구 게임

하주희

류현진

2010

수영복을 입은 남녀의 사투
패션 타투

Style

가격 4900원

Dirty
WildSexyJ가수

당신은 모르는 여자의 생각
원 나이트 러브에 대해 

 프로야구 시구 
  NBA

1600만원대 세단의 왕자는?

포르테 vs
라세티프리미어

SONY MP3  /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 최신 게임 소프트 / MAXIM 과월호
/ LAB SERIES 바디 슬리밍 젤 / INSIGHT 보드쇼츠 / 한화 이글스 류현진 친필 사인볼
/ 뮤지컬 <그리스> R석 티켓 / 월드컵 공인구 자블라니 “뭐 더 필요한거 없수?”

MAXIM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QR코드를 찾아라! 쉴 새 없이 선물이 터진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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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은 발행부수를 
부풀리지 않습니다. 매
월 MAXIM의 발행부수
는 국제적 부수인증기
구 ABC가 인증합니다. 




